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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남북한 군사문제 기본얍장

1. 신뢰구촉.군축 문제 
'

r

O 기본적으로 우리측은 신뢰구축이 선행되어야 군비축소가 가능하다는 입

장인 반면, 북한측은 군비축소가 먼저 이루어지면 신뢰구축은 당연히 뒤

따른다는 군비축소 우선의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음.

O 북한측이 군비축소를 먼저 실시하자고 주장하는 이면에는 주한 미군의

철수를 겨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북한측은 남조선을 무력적화통일하

기 위해서는 주한 미군이 최대 장애물이라는 인식에서 미군철수 주장을

전개해 오고 있음.

- 해방이후 우리측은 전쟁발발을 막기 위해 국군이 전쟁을 억제할 수

있을 정도의 군비증강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한 미군철수를 늦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북한은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주한 미군철수를 요구하였음.
된

O 6.25전쟁 이후 제네바 정치회의('54.5.22)에서 우리측은 「한국 통일방안

4개항」을 제시하고, 중공군은 선거일 1개월전 전면철수를 완료하고, 유

엔군의 점진적 철수는 전한국이 통일한국정부에 의해 효과적으로 관할

된다는 것을 유엔이 증명하기 전에 완료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으

나

- 북한측은 비례적 원칙을 준수하면서 가능한 한 짧은 기간내에 조선

지역으로부터 모든 외국무력을 철거하기 위한 대책을 취하자고 주장

하였음.

O 이후 북한측은 주한 미군철수를 계속 주장해 오고 있는 바, 주요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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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측은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 회의('71. 4. 12)

에서 「평화통일 3개항목」을 제시하고 미군의 완전철수, 미군철수후 남북

병력 10만 이내 감축,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일조약의 폐기를 주장 ·
'

- 이에 대해 우리측은 외무부 장관의 담화('71. 4. 14)를 통해 8개항의

제의를 거부하고 유名의 한국통일에 관한 책임과 원칙을 수락할 것을

촉구하면서 미군철수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였음.

O 80년대 들어 북한측은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의 상설회의 연석 
'

최의('84. 1. 10)에서 남·북한 및 미국이 참가하는 3자회담을 제의하고

의제에 외국군대의 철수문제를 포함시켰으며,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

회의 상설회의·정무원 연합회의('88. 11. 7)에서도 「포괄적 평화방안」을

채택하고 r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데서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미

군의 존재가 가장 큰 장애旦 된다」고 주장하는 둥

- 헌실성飯는 주한 미군철수 일정을 내놓고 주한 미군과 핵무기의 단계

적 철수를 주장하는 등, 실천을 위한 제안이 아니라 협상의 주도권 장

악을 위한 전술적 차원의 제의로 일관하였음.

O 90년대 들어와서도 북한측은 「한반도의 긴장상태 완화 및 조 국통일 촨

경을 마런하기 위한 10개항의 군축방안」('90. 5. 인)을 내놓고 외국무력

철수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음.

o 특히 1972년부터 시작된 남북조절위원회와 80년대 이후 개최된 남북국
w

회회담, 남북고위급회담 등 각종 남북대화에서도 주한 미군철수 문제를

주장, 회담의 쟁점사항으로 부각시키고 있음.

O 이러한 미군정수문제에 대해 우리측은 주한 미군은 한·미간의 분제라는

기본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촹이며, 북한측은 우리측의 확고한 주한 미

군문제에 대해 군축을 하자는 명분하에 주한 미군문제릅 끌어들이려 하

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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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북한측의 군비축소 주장은 1954년 6월 15일 제데바회의에서 남일외삼의

연설을 통해 남북군대를 각각 10만명 이하로 무조건 축소하자고 주장한

이래 70년대에는 이를 계속 되풀이 하는가 하면, 이 군비축소 내용에

주한 미군철수, 핵무기 철거 등을 주장했음.

o 80넌대 들어와 북한측은 군축문제와 관련하여 「군사당국자 회담고'86. 5.

17), 「다국적 군축협상」('87. 7. 23), 「남북한, 미국의 3자 외무장관회담」

('87. 8. 5) 등 여러 형태의 회담형식을 통해 군축문제를 다루자고 주장,

소위 남조선혁명 조건 마련을 위한 전술적인 차원의 제의를 계속하였

음.
/추

- 북한측이 그 동안 주장해 온 10만 이하 감축주장을 「다국적 군축협상

방안」에서는 일시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3단계에 걸쳐 감축하

자는 「단계적 군축방안」을 제시한 것이 특이한 점임.

O 북한측은 90년대 들어 기존의 「단계적 군축방안」에서 보다 신축적 입장

을 보인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90. 5. 31) 즉, r 쌍방이 합

의한 때로부터 s-4년 동안 3단계로 나누어 병력을 감축한다」는 내용

등 10개항을 제시하였음. 이 제안은 앞으로 남북간에 군사공동위원회

등 군사회담이 가동될 시 북한측의 안으호 제시될 것으로 보임.

O 이러한 북한측의 군축제안에 대해 우리측은 북한측이 남조선 혁명전술

의 일환으로 제시하는 것이6로 혁에 전면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군

축은 상호불신을 제거하기 전에는 성사될 수 엾음을 강조, 군비축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북간에 신뢰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

수해 오고 있음.

O 우리측이 군축에 관한 제안을 한 것은 남북고위급회담에서 7쌍방은 남

북간의 정치·군사적 신뢰가 구축되고 상호 불가침을 약속한 기초 위에

서 본격적인 군비감축을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남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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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간 군비감축 추진방향」을 제시하였음.

- 「남북간 군비감축 추진방향」은 북한측처럼 10만 이하 감축 등 군축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신뢰구축이 된 후에 군축문제를 다루게 될

경우 「군축협상의 원칙」으로 제시한 것임.

O 우리측의 군축에 대한 기본입장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정치적·군사적

으로 남북간에 신뢰구축이 이루어진 후, 남북간에 불신이 사라진 후에

군축을 논의해야만 헌실성 있는 군축을 실헌시킬 수 있다는 젓이며, 북

한측은 군축을 면저 추진하다보먼 신뢰구축은 자연히 이루어지는 문제

라고 주장하고 있음.

2. 불가칭 및 평화협정 문제

O 7·4남북공동성명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본격화된 이후부터 남북간에는
r 불가침분제」와 관련하여

- 우리측은 80년대 중반까지는 남북간의 「불가침협정 체결」을 주쟝 하

였으나 80년대 후반부터는 남북간 「신뢰구축J이 선宅되어야 하며 이

러한 바탕위에서 불가침 및 군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임.

- 이렇게 71장이 바뀌 퇸 이유는 북한측이 60년대부터 불가침문제 보
제

다는 r 남북간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어 왔으나, 이후 최고인먼회의

제5기 제3차회의('74. 3. 2되에서 허답의 보고언셜을 통해 낱북한간이

아니라 「미·븍한간 宅최-협정 체결」 주장으로 선회하었으며

- 80년대 들이서는 「대미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하나의 전술로서
「남북간 불가침협정 체절」을 주장하고 있기 떼문에 북측의 저의가 의

심됨으로 신뢰구축이 신헹돼야 한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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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러한 북한측 주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 회의('73.

3. 24-26)에서 남북간의 긴장상태 완화 및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

기 위한 5개항의 제안을 우선 협의할 것을 요구하며, 무력불행사를 담보

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주장하였으며

- 우리측은 이에 대해 r 헌실적으로 남북간에 합의된 조그마한 합의사항

도 지켜지지 못하는 판국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것은 시기상조」라

는 입장을 취하였음.

41 북한측이 제시한 「5개항」은 T 무력증강과 군비경쟁 중지 倦 남북군

대의 10만 또는 그 이하 감축과 군비의 대폭축소 卷 일체의 무기·작

전장비.군수물자 반 중지 卷 미군을 포함한 일체 외국군대 철거 卷

전4항의 해결을 전제로 평화협정 체결 
'

O 이후 북한측은 체코 공산당 제1서기 「후사크」 촨영대회에서 김일성 언

설('73. 6. 23) 등을 통해 남븍한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계속 주장해 受

음.

O 이에 대해 우리측은 박정희 대통령의 
'

74년도 연두기자 회견('74. L 18)

에서 남북이 서로 절대로 무력침범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만천하에 약 
'

'

속하기 위해 「남북 상호불가침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였음.

- 3 러나 북한측은 우리의 이러한 제의에 대해 「남북한간 평화협정체

결」을 반복 주장하며 우리의 「남북 상호불가침협정」 체결을 거부하였
a

음.

4 우리측의 「납북 상호불가침협정」 체결 제의는 군사문제 관련 대북제

의로서는 최초의 것이었음.

O 이러한 우리측의 「불가침협정」 제의가 있자 북한측은 기존에 주장하던

「남북한간 평화협정 체결」을 서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

74. 3. 25 최고

안민최의 허담의 연설을 통해 「미·북한간 평화협정 체결」로 선회하였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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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

- 허담은 동 연설에서 T북과 남사이에 대화의 전과정을 보면 도대체 남

조선 당국자들은 이 문제를 해걸하러는 의사도 눙력도 가지고 있지않

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비난하고, P정전협정에 조인한 당사자인 미

국과 직접 평화협정 체결F] 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

음.

O 이러한 북한측의 주장에 대해 우리측은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79. 7.

1)을 통해 「남북대화 촉진과 한반도 긴장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새

로운 접근방W」으로 남북한 및 미국이 참가하는 「3당국 대표회의」를 제

의하였음.

. - 그러나 북한은 「3당국 대표회의」는 비헌실적이며 사리에 맞지 않는다

고 하먼서, 정전협정을 펑화협 으로 대제하는 문제는 북한파 미 사

이에 해결해야 할 문 라고 주장하며 우리측의 제의를 거부하였음.

O 북한측은 정전협정을 대미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징-을 거듭

해 오다 1984년 1월 남북한·미국의 「3자최담」을 제의하면서 「대미 평화

협정 체졀파 남북 불가침선언 채택」 문제를 토의하자고 주장하였음.

- 이것은 기존에 북한측이 주장하던 「데미 평화협정체결」과 우리측 주

장인 r 불가침협정 체결」을 같이 해결하자는 것과 같이 보이지만, 「3

자회담」 논리가 r 선 대미 평촤협정 체결, 후 남북 불가침선언 체택」을

하자는 것이머

- 우리측은 대표가 아니라 r 各서1·]-1」 자격으로 참가가 허용된다는 것으

로 북한의 의도는 r'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기만전술에 불과한

것이었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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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l . 1953. 7.27 荊例 朝 l
l . 1954. 5.15 한반正 화상 환을 한 鳥 ·남북한 화 . l
l 주장 l
l . 1962.10.22 p l차 ( ) · 한 , l
l · 남 화 , l
i W70 초까 남북한 화 주 l
l . 한 군 수 l -

l D聘仙調 l
l L 양측 군대의 10만명 또는 그 이하로 ·축소 l

l . 1974. 3.25 M 3차 y. , l
l . 상호불가 무 l
l l-상玄判과군 증강 금 l
l L 국 군 무 i
l R 북한측은 197% 30차 UN총 각 출, 각 l
l 북한 한국 

· 당사자,는 l
l 북한과 국 且 양자간 「 화 / 야 한 l -
l 다 주장 .

' 

l
l . 1984. LIO . . ·3자 , l
l - . 북 · 화 , 을 i
l - 남.북간 ·불가 , l
l . 1994. 4.28 국 %且운 화且장 判, l .

O 이후 개최된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에서도 「남북 불가침 공동선언」 문

제를 논의하자고 주장하였으나, 이것도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전

술로 보이며, 우리와는 불가침선언 문제를 논의함으로써 평화협정 문제

는 미국과의 직접접촉으로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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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와 같이 북한측은 「대미 평화협정 체결, 남북한간 불가침선언 채택」을

기본구도로 한 군사문제 우선헤결 입장을 취한데 반해,

- 우리측은 「선 신뢰구축을 기반으로 한 남북당사자간 불가침협정 체

결」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이 문제는 남북간에 숙제로 남게 되었음.

O 그러나 1988년 10월 18일 당시 노 태우대통령이 제43차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남북한간의 신뢰구축문제와 군사문제를 병행하여 토의할 용의를
된

표명함으로써 「남북 불가칩협정 체결」 7제에 대한 돌파구가 마련되었

음.

O 이러한 상촹변화를 배경으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납북불가침」이 포

함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군사분과위

원회가 개최되어 「납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와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가 채택됨으로써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군사력 균형감축

문제 등 군사문제 전반을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음.

O 한편 남북합의서 체택 등으로 호전되었던 남북香계는 북한의 NPT탈퇴

선언과 핵개발 문 가 국제적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다시 냉각된 가운

데, 북한측은 
'

93넌 6월과 7월 뉴욕과 제네바에서 최된 미·북 1-2단

게 고위급회담에서 미국에 대해 한반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

체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기 시작兎음.

O 북한의 미 · 북평화헙정채걸 주장은 
'

93년 이전까지는 대체로 구호성에 그

振으니- 
'

93년 이후부터논 대미평최-헙정체겯 주장과 함께 정전체제 외-헤

기도의 일환으로 군사정전위원회의 무실화와 중립국감독위원회의 대표

단 철수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대미 평화협정체겯을 위한 적극적 입장

을 취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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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처럼 최근 북한은 미국측에 대해 평화협정체결 및 이를 위한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 협상을 제의('944.28)하는 한편, 정전협정 및 정전

기구 무실화을 위한 조치들을 강행하고 있음.

O 북한측의 이러한 정전위 와해 기도에 대해 우리측은 외무부 대변인 성

명('95.2.28)등을 통해 
「당사자 해결원칙에 따른 남북한의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과 「평화체제가 구축될때까지는 현 정전협정을 준수」해 나길

것임을 분명히 하였음.

- 

Il 
-



3. 군사흔련 문제

O 북한측은 북한적십자최 명의의 방송통지문('78. 3.19)에서 한·미 합동군

사훈련을 비난한 이래, 각종 선전매체 및 선전단체를 통해 군사훈련 중

지를 요구하면서 남북회담때마다 「대화의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주장해

왔으머

- 이에 대해 우리측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은 「통상적이고 연례적인 방어

훈린」이라는 기본입장에서 남북한 주요군사훈련의 사전통고 및 북한

대표의 참관초청 제의로 대옹하玆음.

O 북한측의 군사훈련에 대한 주요 주장내용을 살펴보면

-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는 「조 평통」 성명 및 노동신문 논평

등 방송매체를 통한 군사훈런의 중지를 요구하면서 우리측을 비난해

왔으나

- 남북국회회담 제7차 준비접촉('88. 12, 29)에서 대촤의 장애가 되는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 중지문제」를 의제로 할 것을 주장함으로

써, 군사훈련문제를 r 남북대화의 최대의 젱점사항」으로 부각시켰음.

- 또한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제2차 예비회담('89. 3. 2)에서도 「3개항의

긴금조치」를 제시,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에 동원된 전투병력과 무

장장비의 복귀, 군사훈련시 외국군 제외, 훈련규모 축소 및 명칭변경

을 요구하였음.

- 이에 대해 우리측은 팀<피리트 합동군사훈런은 1975넌부터 연레적으

로 공개리에 실시하고 있고, 1982년부터는 훈련계획을 사전통보하고

북측에 참관초청까지 한 공개적 방어훈련임을 깅-조하였음.

G 제]차 남북고위if최담('90. 9. 4-7)에서 북한측은 「군사적 대결상태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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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선차적 과제,라고 하면서 잠 적으로 2-3년
' 

동안만이라도 팀스피리트훈런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음.

- 이에 대해 우리측은 북한측이 전방에 배치된 공세전력의 위협을 제거

하고 대남 적대정책을 수정하다면 언제든지 훈련을 조정할 용의가 있

음을 曾兎음,

O 이어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채택을 위한 제2차 대표접촉('인. }2. 28)에

서 북한측은 텀스피리트훈런 중지를 위해 「핵공격을 가상한 어떠한 훈

련도 하지 않을 것」을 조문화하자고 주장하였으나

- 우리측은 핵전쟁을 가상한 조항의 토의는 「군사적 신뢰구축 차원」에

서 앞으로 구성될 군사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이며, 팀스피

리트 훈련은 핵공격을 가상한 훈련이 아님을 강조하였음.

O 이후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이 채택됨으로써, 1992년 팀스피

리트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게 되자 북한측은 이 조치를 「그동안 우리

의 투쟁이 열매를 맺게 된 것」이라고 선전을 하였으며, 이어 개최된 남

북군사분과위원회 제6차회의('92. 7. 16)에서는 을지 포커스렌즈훈련을

비난하면서 팀스피리트훈련이 아닌 다른 .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이를' 문

제삼기 시작했음.

- 이에 대해 우리측은 군대를 가지고 있는 모든 국가라면 일상적으로

하는 자위적 수단의 정상적인 군사훈련까지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

은 그 의도가 의심스러운 억지주장이라고 이를 일축하였음.

O 각 분야 회담이 진행되면서도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 교 착상태로 됨에

따라, 한·미 양국은 제24차 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북한 핵운제의 투명

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팀스피리트 骨동군사훈련의 재개가 불가피함을

결정하고, 우리측은 「92년 말까지 합의된 남북 상호핵사찰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팀스피리트훈련을 실시 않을 수 없다」고 밝혔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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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북한측은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제9차 회의('92. 10. 22)와 제1차 통신실

무자접촉('92, 10. 28)에서 제24차 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졀정된 팀스

피리트훈련 재개 결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남북최담을 교착

상태에 1]Ill-W뜨렸으며,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는 팀스피리트훈련 철회

를 「남북상호핵사찰규정」 토의의 전제조건화하였음.

- 또 한 북한측은 남북간 합의된 각 분야별 공동위원회와 제9차 남북고

위급회담까지도 팀스괴리트훈련과.연관지어 일방적으로 회답을 결렬

시켜 버兎음.

O 이에 대해 우리측은 북한 핵문제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남북상호핵사칠

규정이 조속히 채택되어 상호사찰이 실시되면, 텀스피리트훈련을 항구

적으로 중지하는 문제도 겁토省' 수 있다는 입장을 보 였으나 북한측은

이를 외먼하였음.

O 이후 1993년 10월 5일부터 1994닌 3윌 19일까지 8차에 걸쳐 진행된 남

북간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에서도 북한측은 「모든 전쟁연습의 중

지」를 특사교촨의 전제조건화 함으로써, 팀스피리트훈련을 비롯한 모든

군사훈련을 문제삼으러는 저의를 들어냈음.

O 우리측은 북측이 헥문제 해령에 성의를 보일 경우 팀스피리트훈련은 신

축성을 가지고 검토할 용의가 있음을 거듭 밝히고, 특사교환 실헌의 조

건으로 
'

94팀스피리트훈련 중지를 공셕반표('94. 3. 3)까지 하였으나, 북

한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사교촨은 성사되지 못했음.

O 또한 북한 헥문제 해결을 위한 미 · 북고위급회담이 진宅되는 가운데 우

리측은 팀스피리트훈련실시로 안한 한반도의 긴장이 미·븍 회담에 영향

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팀스피리트훈련실시를 언기하여 오다가

- 미 · 북 제네바합의('94.]0.21)로 북한의 모든 헥시설이 동결되고, 핵투

명성 보장을 위한 북한측의 궁정적 조치들이 이행됨에 따라 
'

95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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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리트훈련 설시를 중단한다고 공식발표('95.2.25)하였음.

O 한편 우리측은 1994년 12월 1일 부로 미국으로부터 평시작전권을 환수

함에 따라 
'

95년 4월 처음으로 우리측 지휘체계에 따른 3군합동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 북한측은 r 남조선의 이같은 합동군사연습은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엄중한 도발이고 도전」이라고 비난하였음.

O 또한 1995년 4월 20일 합동참모부는 오는 10월에 육군 2개군단이 포함

된 육해공 12만명이 참가하는 3군 합동훈련이 실시될 계획이라고 발표

한데 대해 
'

- 북한측욘 r 또다시 대규모의 전쟁연습을 벌이려 하는 것은 안팎으로

궁지에 빠진 처지를 북침전쟁의 도발에서 건져보려는 것이며 그 들의

반대화, 반통일적 입장을 그대로 드 러낸 것」이라고 비난 하였음.

O 북한측이 이러한 우리의 3군합동훈련 실시에 대해 비난을 하는 것은 이

훈련을 현재 중단된 팀스피리트훈련의 대체훈련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우

리의 군사훈련에 대한 비난의 당위성과 명분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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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11. 남북회담시 주요쟁점별 쌍방주장 비교

1. 신뢰구축 및 군축 문제

가. 주한미군 철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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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 모모 끕 . 도 J]
l 가야지요, 될수록 빨리 돌아가야지요, 될 l 통일원칙곽 자주적 통일원칙과 평화통일 l

:
布 肺 味

], y'1-
l 羲唱 討替 뀌執머 i 커이 1需. 짜 側朝 7시
l씨 鶴레 어 3싸 4拳 l4 荊 쩌 制 3朝혁 아 l
l커다判料L뼈01%낙하l 어 裝卷 額레 卷 ·fll
l經할祐巷뾰,荊荊 l 卷 찌 側 쪄, 아 l
l 키 拏朝 벌剋 營 l카쎄 載 여玆 머 i
l 에 꽤村꺼利. 14收姜利바鶴. l
l 需物 리 肺 剋卷 의 苟이 璘쩌 巷 아物 이
l 物 刺 鶴. ·剋 拏 시喉殘喉, 利 刺 有 시 . .
l 요兄 화 통 방안 는 l 라 하4 우 管 군 나가라고 l
l뉘奴有 載初 벗 荊 l刺 싸 種%귀, 巷 뀌和 i
l勿 쐐 느例普, 聘鶴 l현 뢰拏 拏 살 敎和 l
l 助 . 相 ,

·니但 1收莊 穀 刺7

'

l
l 哉 有 씨 이 制 軒 찌 l
1빤서 g래아 脅斜가 1 (濟프씨5엿惱夢1 외
l 營. l l
l 이 연 어 裝 저 리 i
l/1-.卷利性側찌討. l l

,際,.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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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우 d 측 l 북 측 l

l,초모 고A'l.모 
'

.)]모 모끔 l
l·] 이 競 討. l 鶴. l

.,

"

[,모以 
. 3 f 괴

l *格 剡收 妄 t비리 키· l꺼w여玆이判,커 커 l
'

C",,.,相... A 므금 ,,, ..

l軻 菩 判和 w, L陀 l' 伸1rn .언聘 ·料. 剋, l

l V 2이 肺 經 싸, 料쌔 l 찌' 催디 騎 前朝 *W l

]'1 
等 棟 <Cd 또 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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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족 존w을 귀중 는 나라들은 누 1
l 1사 까에 智朝 끼 1
l l 尋써 ·1南 聘이 奴 敎 1
] . l , 朝 判 刊 卷 틔
l l 하는 마 다 금 하 음. l
l l 巷에 서 偶히 싸卷 의
l l 처 著여有 刺. 하 늬
l ]羌참豆커訓 荊巷裝 히
l . 1洲·賴‥ L]* * ‥. l
l l 우리는 미군과 핵무기 철수를 외면하 l

l 1料 崩 恭 ·輔 刺 씨
l l 을 且 놓 1

1喉村相循初物리
l l""*' l
l l . (grnA.yg )(]11% A ) l
i 주한 군은 6.25전 문 다 들 l 와 관 하 우 가 하 하 l
l 껴 쭤 g御習 허파 1 姜 巷, 이4卷巷. l
i 씨奴 恭 어깨 늬 뷘刷써 荊어 까 아 1
l 荊. 써 巷 히刺 넌 l히 씨 巷키 이 科事1 l
l T-河 偶割 ·1崗 쩌收 l 혀 쭤剋 巷 삐싸 l
l 鶴 어. 아壯 望 有 l 物 꿰刊例. 牧 矣 l
l · 著 懷 性 璘 ·피 偶· 絲. l
1 깨 池 荊. l · 巷 著에 커·-] 레 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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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측 l 북 측 l

l )모 C"C/ ,

' 

l :끈끔모 
'

%

' 

묘 l
l ·譜 카 討, 1 性 需 뀌여利. l
l 較 巷 健씨 까]1彼 ·-I l … lg-합꺼 이 壯 1
l特3 써 1雨 割 和 l 아判但 리 잇뱃 何 ·}]l
l레, 었· 쭤 刊뇨·H l 머·1버 프 찌 백 l
l ·偶布서 ·陶, 政 

·'荊쉬 . i
1 의,니4·퍼 郭. l 깨사特 哉例 性 이 1
l ·剛苟 健 77끼.‥] 利 1·%·&·%려,액 ·> . 7- 桐

l 션 이기까아 tI.朝但 l 刊性써 荊·快아 7 7따 l
l 種 뻔A t將 如 玆, 1 2 

·判사 -%애비이 ·;]앗卷 1
l ·]] M과 리 티i낚가 80비 꽤가아끼匹 .· )1% 켜 1
l ·料씨‥ 斜괴促 프 7 1 競, l
1 쉬· 년 制, l 빠 련2 巷·11니7 1
l 마巷4 $討掃巷 到시 lg-純·]] 科 하 어 아 刺 1
l 써C A-이 꺼 ·雨訣 1 까玆 絲. i
l ·荊커,, 3.·치. <· 裝 1 치 ·%·껴일d收 收 妄 1
l 끼 끼b ·라 커V 荊이 l 찔%러 聘 有·l] 春1버 l
l 낸 荊. 1 偶斜 애, 표 %씨.끼 1.
l 收 키 從 供1끼 ·Il‥리 뉴唯 偶 巷 病 히 側 1
l 아 d빗 巷討 %11 l 笠 뾰收 )꺼 아 1/]4·1 1 l
1 겪 d似·-· 깨和 絲. l 밍이 $需 이 ·Il竝 荊 1
l l 洲 …l· Ll. 彼 荊. l
l (남북 급 3차 담) l 남합 담 는 자주 l
l 1 俱 桐 괴L낵일·1] 種 $從 1
l l…Il特·]…]·偶‥梧2·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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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일정에 제기하 있음. l

l 까 徒 剡쩌 執퍼 키
i 軻 느 判씨씨냑하 1

l j 有, 敎弦 ·聘 申따 無 늬
l 뼈判 荊. i

i 荊 璘씨制 性 剋 )荊 1
i i· 끼 殘 載 어 만끼
i j 허騎꺼 ·剋 )]A 위여 1
l i ,

· 자 i
l 朝 墻 璘 ‥料 性 시

i i ·남과 북 주 가 . 자주 l

l 1賴·1 編 朝判· 側 1
l i 장을 빈말로 게 하는 . i
l l 에 朝 의써聘 ·살쾨
i 1자 1
l i 7 憩귀 物 玆 刺네 )I l
l 1이競 縣. l
l l 割剋 有빗에·1 아 이 l
l l 朝 割6] 相 韓 1
] l 와 문 자 하% l .

l 1어 巷 꺾 軻핸 . l
l l 喉 에·빼안卷 ·l[1껍裝 1
l 1 硬, g珍1버 프 어뾰 연 1
l l 여바끼 巷 끼여 이
l · 1까 等拏 이 刺村.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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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뢰구축·군축 
·

l Ll]선鶴 巷 ,g.y競 커 ·
. l 

'陀破 催 어 破 아 리

·g(C / 고 7 고[
'

섬삽
l ·1야 하 치 Y 剋 기 1 표시 經어 吐 아끼 1
l ·1, > ·,]- VX, l l*/s-卷 2·利· i여 ·며卷 1
l U·]q $%1·] ·l-7.·11r %ty]·1 7 1 6111이 需 ·l障7·-l, 斜 破 1
l 巷 관까, 映 자q. 6.25郭. l5卷이 鶴 卷 玆 訓判 l
l 收 對 荊2潮 鶴 判 1 收 判. l
l A -c 

, l , 중 과 / · l
1 荊普 싸 姜 가 ·妹 1 >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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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A 旦 양을 방 한 을 豆 
-

l 아有 거性 띰· 卷 1·終村鶴刻. i
1相 割封 劃 刺피 律 相 偶利 *洲 1
l 있는 한 여건속 서, 과연 내가 마음 l 긴장상 가 급속 완화 남북관 l
l 肺 荊替卷 卷 制 j卷·純收어 ·11 刺 荊 l
l라性莊荊 미 奉 l 判 刺 利 l

- 29-



l韓荊$卷커여· , 割 1어 l 리 3玆 카11] 미tI1 l
l尋꺼 여·-삐아 從 ‥-18 l 여, 켜 彼 利이 아 l
l·崩 料收 헤 %封 ·剛% l ·判德빼 荊 릴·]씰 荊. l
1奴3 1喉斜 矣 ·l]이 파 1 %惟 收 債 비 아 1
l <낸 이 끼·1 이 ·桂 l lg-리 卷에 3빼 騎 仰 l
1쪄幼荊. l 詩년 催 .디 唯 料 . l
l ·q4·-l · 細 1 o]·則 ·料 1刊州, s] 縱 ‥ 相 1
l 춤 il 안 는 근본g] 且 동 l 들旦부 正 와 환 을 받 l
l 삐 判현 偶, 꺼, ‥A rn I 뇨 荊. l
l yg- 아 이간 씨 쐐有 1 l
1그이 拳11·-1. 아 염 )渚 1 

R *)
l

l 巷性 荊判討 아겨 1 刺日喉局 封 收 1
l·1바 아 刊收 判써 러 l T-바 卷 껴剋 1時아 l
l 씨·, 깨% 尋 디 ] 7 까, 뾰 낚이 鶴 勿 l
l ·11·-] 幼 일 안씨. ·南 에 i 삐 앤 엿·1 뾰 뾰 히깨 l
l 이쌔기 싸어 ·11事11 l어이 制카 性 巷 이 l
l 玆 耶 아이 쭤 헤 l 物1], 2喉任 히 巷 < l
l ·Il한W·% 效싸絲, I V 村罰, · 뾰 7이. 荊·l]시

l ,. ., l·割·根宿역·1·
l l 성하며 그 다음에 또 신임을 무잇으로 l

l Y喉%케·1] ·1뼈·-l ·1삐. yI려의 {니朝카 性 剋 .빠 이·]]·-기
l ·반·譜 히 鶴. 1 이6 써財. l
l 名 1喉長 야 빠· 싸시 壯 鶴 피이 幸11·-1 ·-]71
l · ·씨. 7차 . 시 녁1뻬 l 11‥ 7喉 判.이 · 싸 . <따, ·1l
l 冊判‥]· 民 아 ·}幽{[ l M - 7 ·-1 性 까s-卷 判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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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우 리 측 l 북 측 l

l l,묘 모, , 1
l 1 네荊有 씨케 循收 1
l l i

q끔 ] 끔) A임
l l ·階어 刊 妹빠 · 競 1
l l 

'

·1拏 鼓 荊. ]SIL아 割 1
l l 嗚 ‥隋 ·卷 崩 · l
l 1判 이개꺼 e判 半12·미
l 1 들 올 남북 합 략자들 1
l l 9卷 현삐.卒 胡 朝 시
l l 荊申내가· 拏 아·, l
l 1 내V 아· 物11 이.t 이 1
l 1喉귀, 허 시% 營 이 리
l l -7-討. l
l l 9E격但冷 1·111카, 커t I
l 1洲討민]t 씨 2 바나 1
l l ·꾀 谷 이 督·1] ·])아 .,6·l히
l 1 염V ·Il)마 特]l 勿 朝리-, l
l l ‥꺼 서t w까,1녀안 씨. l
l l · 느 A. l
l l ·,싸 낼 커 荊·,f /卷 1
l 1 씨· %IZ, 기t 20q1 끼2. 彩· l
l 1 찌C I時 씨· 짜, ,·,勿 何 1
l 1 替께r. ‥빠 까 從 핸 씨
l 1 아, ·1] 收 레인. 荊. l

- 26-



1

l · 4버 烈偶 烈碑] 判巷 1뾰 미 壯1 拏 · 찌 1
l 연 %彼 어 마. 收 뾰 l 競 巷 智割, 귀 · l
17]Ix]]아·訣荊. ] 임 리 壯 찌 케 玆 1

‥‥
'

] 모 찹
l 와 兄 차 항 l 않는가7 우 見 마찬가 . l
1 상 쌍 胡 1 Ell-1 1
l制 까· ·

, 律潮 아 l 吾幸1] 收 制, ·判 l
l 가 l 자 l
l 料군1빠 려‥] 써버斜 1쇄끼X. 競 쇄색g카 l .

l . 巷初, 巷軻011 朝巷 1
1 判 終 뉴아 7tI]卷 莊 괴 l

l 여剋 判깜. l 封 . 느 이삐, 韓 히
l 收 이권 巷 荊 어안11 1 喉捕 아· 아, . 羌 씨
1巷 訣 · 料 러 玆 1M. . l
l 아·, · 이村村 壯 · l 2冷 創剋 長 스이 1 .

l巷8彼얼먹이 어 荊 l 히 씨...... ·判 케毛 l
l 어낵 뇌래判. 1 莊뀌 . 鶴 피이 어 리
l l 느 %연物 느 꺼끼 敎 1
l 상拏罰 ]l[祠 訓) 1에 浦 矣 鶴.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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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측 l 북 측 l

l l 빼,카전判判 아까鶴. l

뇨]뇨모(
l l 

'

켜拏 絲 荊. 괴빼 割 1
I l 1{.鶴 ·11얠 卷 관·1버 리
l 1 커 이개핵 frf역 

·-37뀌 1
l l 唯 剡 洲 ·1·Il%3巷 1
l W·譜 비Ll- 가羊 胡 ·]이, l
l l 病이 카니載 싸·, l
l l Y 아· 섞·]녀아-E 녔·11
l i q%님, 쎄·1 이 ·]1彼 키 1
l 15·競. j
l l 무 旦 불신 을 는가, 우 는 1
i 1洲鶴%}Ib 이 프 아나 1
l l %d- 과 이 卷·]l ·fl아 /띠 이
) l 收 뼈2가 物1] 뾰 ·l%1가, l
l l,-,·]버 서t 判%Il 께2 이·1-f l
l l ·- 써.村. l
l l ‥.判 軻 d-] 削 ·rI洛 1
l l 가지V A 우 는 20만 가지2- 7- l
l 1 찌1, 50,f 씨개싸, L-,·-1村히
l 1 荊與有. ]·타 아 裝 判·1]l
l 1 이., 村收 레巷 荊.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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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1

l 1씨랑1] 物 씨 디 製아, 7삐
l l 어기느 

· 

뫄斜. 荊 히
l 

- 

l 荊新從 鶴 씨 된아, l
l l 判 喉 朴1버 쑤 壯 피
l 쩌 特 鶴 徑 어 엘 늬
l , 허여이 等}] 判 먹喉 1
l 1까, 判 朝 例喉라, 완41늬
l 깨 營아 파· 判村. . l
l l 싸 但 아편 이 拳아 리 . .
l l . l

l 1特11凍劃律循·
l . ) (訓·罰 3[]l·利외

l 滿·物 ·苟 朝· 삐 . 替割 偶· 律 씨
l 변함 엾음. 또 은 측 우tyl 71)l 자들 화를 지 자는 확 하 i
iAA이 허載 커· 력)]1 l 替朝械, ·判 벌‥ l
l ·

, 하 음 놓 l 가 살 · l
l·報·軻 軻 · · l·朝刺律·玆 剡 * l
i 체보다도, 평화를 견지하느냐 안하 냐 l 는 문제가 여 서 w 약 될 . l
1收쌔 마 께村깝 시 1 ·4빼 아 荊이 씨어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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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p 리 측 l 북 측 l
l-- -

-- --

l 
' 

V7'므f섬l 
"

묘7 모 모],
1 弦삐7· 러자. l ·1 · 꺼겨村 백 1卷 1
l 괴·. 2喉솨E 이 科리 1 이.· 判 矣 꺼 洲判 1
l 詩初 <·%11 仲]]L· , 幹]버 l ·1] 1卷 執荊斜, 엇 朝·) l
l , 物}], q-9·11 ‥刺 敍·]Ai l ·]1 -‥判 느 *1샤 2卷 싹 l
l ·剛뾰 破 ·11il. l …

'

d 이 - 앴귀 收 (써. l

o],v1 ; [ 모위 ‥‥

l /l.·-만 %判- 判 히-·, l 레 짜 ‥l%타, 7.特利·9 1
i.,勿2 ·p 안1]난 이 競‥- l - A·v 病·4 y動 7 壯 l
l tI r,fA 判 7,41d.%冊例 但 l 촤 엿9파· 이 割니., l
l씨L., . ·1], ·l- 例8 켜, 께 l·시7 마 쑈3 Id·1버 l
l 끼執 刺이V 判巷 7 l 어 g꺼初 이 制라, 번 l
l -0 어 빼꺼 싸 칠)ell . l 1허아, 載 斜· 아81111·11l

. l 어 7.4料冊%꺼 lAI·l]l y玆 티 · 壯·11 침 l
l 꺼.申11 )g) ‥ i但 씨t ·法 l·)1 7어 喉싹 尋· 엿% l
l 崩, 物 惟…喉·리 · 循. l
l 야 兄 좋다는 7{ 빤 - 2%록 i ·%다 우 가 본 旦 문 1
l A

T
%, 聘 

-디 
. ‥ 격·AS] 著·]] L)-L l ·]l 刺허비, 沖1] 斜이 l

i y.·11이t 討. l ‥ ]쑈聘 ·詩아· 쩌 교 씨
l 쩌 t.아 7.4 첫-冊乎妹 찌 1 尋 뀌· 壯·ll 써 7 씨, … l
l Al 有 -빼討 카· 判·詩 l 섈 特 히 <님. 7)비 斜 l
l WA剋 엿이t ·喉. 키91 l 빼 但비 ·폭判 써 l
l 聘 이 料탓, )g& 이낵 시 t村·이헉 ·-l- l
1引‥有州病…玆]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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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 i l
l ... ... .... .... . l l
1側 치아 莊 아 判 1 l
l 長 絲. i l
l 卷, 꺼 卷 염쭤 朝豆 1 l
1苟 聘長 補 까 制 외 1 l
1健·聘커收效려·,히 l'
l 괴깨 어 A 收 미 1 1
1완 卷 卷 비 아따 편 1 l
1料村彼먹. l l
l j l

l 
'

,綱, .,,, .,,

'

. l
i 州 俱 射卷 痛 l 卷屈 洲朝)g-卷 崩 l
i健 判 뾰아斜·, 봐 割 1健 刺 여 料絲. l
l 供判 )g-掃載 刺‥ l 料깨衍卷 執뀌 健 軻 1
1러.制여 奴꺼 偶列 히 과lg쩌剡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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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우 리 측 l 북 촉 l
l-I---

"

[ 모 
'

..,.., .. . /' ,.. .. ...... 
.

i 할 수 없는 과제 trI, 민족통합을 l 파 군사훈6을 금지한다. l

I d 마郭 相1 荊. l (2) 苟키)g- 뾔 料荊씨
l td% 쓰 ·, 재어 삐47) 펴 1뾰竝 키아. l
1判아 끼射玆 病) 卷 1 (3) 料制$制·뻐 制 아이
1 밖·l] 사·, 側刊녁·1버 이 1 竝 키까. l
l . 料·A 刺)g-卷 執·11 싸·-R, ·g- l (·) ·p ·뻐 ·JR어 2씨

l 判相 *· 雜 ‥l ·J이 討* 
-%州 

剡. l
1 존을 높어 나간 수 있을 . l (5) 군사연습을 사진에 호상 통보한 1

‥‥
,, .

·

,. ...),, ,...11

l .討 쌀<빼 이.아·1 特9- l 朝꽈% 91라. l
l ·]끼. 偶·뻐 3 莊 얼> ·l엿,히 (뻬刊 卷·1] ·]隋 &E 1
1村桐 割 괘· 創1 荊·1비 피 苟$아 아이裝 討$ (
1 洲어 喉2 荊. l rI., l

姓 但 料어 {꿔 巷 1 (2) 尋伸11안11 이$ YE R- l
1 까 ·-·丙彼 喉 . 斜써 絲. l 썰느 ·1]·11삐. l
l ·]써 앗割 朴2-·沒 ·]디. 시 (3) 尋끼卷 91AS.1케,l] ,1]히
l ·冷, ·릴V%L ·이 씨·;·特 ] . ·-F 머A키·]] 섞A璘 1
1 判 %-胡.·11 기2 <! ·11쇠.비 허.. l
l 녁시 7·1야 p. l d) 어. 討 村尋料 2녀.q] 푀
l 미. ·鴻 이 荊· 쌔需 1 橋 制形洛 料. l
1核‥-·*判‥,‥判*l 0) 智 · 較‥‥相‥ >· l
1 태昏 墻소할 수가 但음. l 전화暑 실치운영한다. l

l FE 荊·1] 아 8·11어 4 1 (2) 料1111制·11한빼케 q]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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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 璘 끼.7巷] )g& 喉 i 아 y반L 每 收 찌 마 l
1刊收씨物1차V s쨘 荊. 1 껴t , 꺼巷 꽤·1] ·1隋 1
l 가 郭4 3 아 이 에 料 1 尋꺼 卷 {競 끼 염·미
1 7染 에71-아 싸 例1%베 1 冊 w사t 刺 끼 l
Ii,偶半] 競 빼 씨 %· 씨 1 ‥빼나2 敎6 

·a
l키 破 끼,

l . y l Y]쇠 · 刺 사 l
l d載 桐刊. 1 玆 이 荊斜껴어 ‥ e 피
l lg-g처 이% 軒커 注 1 取, 敬 收 熱 %d피 파 · l
i · )g-卷 巷 6偶· 烈 l 卷 悔·1 熱 %ldd 利 l
l 을 숙 약속하·, - 약속을 l 문 를 빨 하자[ 아 l
l 健 여 녁시 <例 桐 l 끼아t %쪄, 싸써 初苟 l
1 파헤 絲. 1郭어 ·Il아有 뾰이收 效 1
l 1껴 桐7관 苟 1g-卷 에 1싸·l) 割 차紂 絲.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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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우 4 측 l 북 측 l

l 확 방송을 중 하는 부 착 l 용 兄 문 가 4 특 신%旻 단 l
1 수 수 을 . j )j]와 축 剋 1

1 絹 相 德 軻· 곡宗·‥‥*. l
l 을 해소하지 않은채 군비감축의 선행만 l 귀측이 신뢰구축의 내용으로 제기하고 l

l F난 熱 唱執과 려 l 訣 初 軻싸, 荊 裝써 收 l
l 剋 이 詩. 1玆剡特2-라判 卷 倒 리
l 써 收 키 割剋 미. 쾨 연이 %卷. l
1여 朝)grn卷 바巷 뾰섄 1 裝 聘 괘- · 카 初 씨
l끼. 여 桐刊 죄서 (t] l막핵 弦 尋씨 判收 l
l 꺼· 收 料 判 4치 剋 例 · 有 荊 創 l
lw 수 · . l 1
l 裝 -料 破 郭騎 判 1 收 끼 아lg. l
l . 料 喉 까·, 敬 임 1 아리 側<屈 鶴朝 2喉 1
l 聘收 胡써 멱힐 리 1 聘 制刊. l
i 聘 側혈 村 競 荊. l 북rf 卷 써 아彼 히
l 14著尋쮜 卷 科뀌荊 1 혀 物 看 커村刻. 1
1裝1gAY判 멸病 朝 허 리 q겨初 까· 키 倒刊 1
l 豆, 事11假 朝 軻뾔 y}셤 l 꺼 例判 料· 써 聘 l
l‥ 標相 斜· 判州 l恭相柱莊,報崩l
1 출발하 음. 1 문제를 유 무실하 하는 나 같은 1
l 收 厄 科러 끼 비荊. l
l 巷뉘 鼓력判. 

. l 似 아 初화뾰 사리
l l 討 .牧 염拳 割편 郭 1
l 상擊需 朝 聰) l 軒特 이 싸, 料< l
l 1 이 討 1패裝 巷 競 1

그 96-



l -F 측 { 북 측 l

P團 
屬 羅

F

l i 본을 두 야 할 . l

, .... .,,., .,,

L .

. . Ej
l l )q. 袍1. ·,熱 쌨b 끼判 1

']

모 
]

,.%,, ..

- 

36'-



벌

- 3r-



l 우 리 측 l 북 측 l
i--·

l 히 기 4껴 倒5두 討 귀 r 利 
-詩荊 ·l]‥시 )q&찌 <, l

':, 
/ ))모도 t 도모1

l偶이,까1后·11 利 料·] S l彼어利 )g%아 唱 l

"

합,,: 11끔'..,...
1 구축에 한 보다 극적인 호응 l ll 

t l

醫

l 아 뉴 討 鶴 . · 申11 1 l
1J%A니4 供어 6.25荊위注 1 l
1 有 46前 아 허 321]켜A l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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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우 4 측 l 북 촉 l

l,,w 모1귀 l
1 개텨郭 鈍 짜· 競. l l
l 괴녁E潮 鶴 싸 피 i
1荊벼破執村判%收치 l
1쩌2의, 까 偶竝 )뼈]의 l
l 判彼 싸鶴. l l
l 特割 %껴 偶 制)詩 의 l
1判2+11刺‥耕耕·循외 l
l 중 을 감 는 은, 1 l
1跡1削討백 刺 巷 朝. l l
l VA 본 에 刺 卷 利 의 l
l · 켜씨g-卷 執拳 初根 1 . l
l 玆物 버 녁리刺 히 l
l 꺼 聰 펴 하여 아 씨 l
l 絲.

' 

l l
l 替 刺 커이 어 리 . l
1렸빠쩌 W V卷 4]卷 發 1 l
1꺄 여 1-卷켜이物 1卷 / i
1여액. l l
l 1빼勢 써.과여 까 巷 1 l
l 刺 利-剋 性 편 1 l
1엄玆著 絲. l l
l 깍 의리 )g)1卷 冊物 l l
)1써1버 v%割.隆 健 ·巷 1 l

l , 쉬龍 鶴 프 玆 巷 기 l

- as-



1씨 長 申南 墻 ·R·11 - l l
1 利 %. l l
l (역 巷 聘 이 <收 )g-w·l]j l
1씨 i꺼 ·軻終·1 뾰 i d,/ l l
I ff l, ,q쩌 德1. 弱 프 가 7, l l
l 荊. l l

쌀이 墻 刊收 巷 ,·l]]-푀 l
1 裝 疑 캬뇨 ·-l% 차 ·娛 1 l
l%·‥‥割*側‥巷·-刺‥Il l
1 로의 실상을 올바로 보고 이해를 넓히는 1 l

l 絲 荊. l l
l 朝 %-t 相 ·[l% 割. 例 1 l
l 화 ·% < , l l
1 씨W 빼어,I( 어 적2 1 l
I w討 發 競 >El, l l
l .制 염L .浦 키 荊< l l
1 니彼 俱有 喉 켜 {.y l l
l ,

.收 이 V桐뀌 난 荊 1 l
1꺼申1]끼討唯녔.玆. l i
l 特 3이q. 尋 임壯 3-란 1 i
l 頓‥2·1…洲 宿, l i
l 촤 상 방 우44부률 %대 하면 1 i
l 사 )g쩨 lA 1 l
l %. 訪. l l
l 供3 으 서 ·리 營巷 1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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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우 s] 측 l 북 측 l

l (荊... .楫 ..) j l

l 種 )q]無村巷. l 간 卷이 刺피에 밖 1
l 아에 種 쇠 이 껴 시 . 빼 利 껴側 뀌 끼

誰

l 함. l ·1 1

. 모 고] 교 고 o

l 討 喉拏 . 嗚 이 競 l 巷 쪄뇨 적 剋 간 l
1科,·朝洲封·洲籍1雜刺競 縣.

1 계가 악화되고 군비경쟁 가열화될 우 1 리고 불가침 안에다가 신뢰구축조치 1

1 4·]-A lb AM. ldb)g@EAt ry]q%]E M . l
l 相 偶桐 勢 倒 1相玆 卷, 偶有 賴 피
l 한 사 丑 l 正 가 다가 축 l
l 側여 巷判 卷 判望 i 色 鶴. ‥ ·利 有 j
l ,

) g) l .

l 裝鶴 袍, 剛 l判·制細細判律l
l 감축을 추진 나가야 할 것 . l 나오는데 런 있4 다음 쪽 l

矣 히어 서卷 烈압 피·1 列性 側刊죄 卷名 의
1偉替삐璘, 智니v거 의아玆. l
l 巷싸 裝헤 巷 菩봐 1 刊 아 鶴或 7 년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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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l 중 둥은 군축의 실현을 해 쌍방간에 l 재 무 을 대로 두 대규모 군사훈 l
l 이 이·Il 싸 미키和 i ‥緯 判判·1 2멋아 純 l
l 苟. l · 荊製삐 · 斜‥11·1 1
l 꺼- 從 2巷長 判·11 아 리 荊뀌荊쓰여剋 ·1閨 1
l 創 判斜 肩 莊, 賴 1 性 , 하. 收 .制 苟. l
1促申·]·荊*…料利· 1 制 巷‥‥ 緖 ‥피
l 물무 동 대량살상 무기를 우선 제거하 l 조건에서 실제상 정보見환 나 훈런참관 l

l 制. 1아 矣 對 )s-%唱 純]뻬 % i
l IdA꺼 巷 洲磨巷 1 討. l
1制.·1湖·}] q- 拳11 州 이 피 괘. 삐 히 tr디꺼 M I
l 聘刺 卷 짜破 剡 l , 써 꿔 ·NOND,1喉 l
l偶4荊. 評巷 初 짜 l巷어 A烈製 

-濟. 
레 . l

l 7어 ·g彼 喉側,·1] 2詩 l 씨 制 꺼 키 卷 i
l ·巷 情 剋 이 軒어, l1絲有·Il 制카, 荊 l
l晴 矣 彼 이에 이야 l 이 g퍼 散 뾰 {助 例 側 l
l-g다 $幽년이 南마 

-s. l 偶레 谷6 Y위 이 討. l
l 1언判씨剋 荊끼., 이
l 남喉留 朝訓 朝 C陳訓) i%껍割拏 o]써 殃割和 i
l l 桐剋 이競. 애 有·-기
l 17卷彼鶴尋81나레저 1
( l 쌔 絲. l
l l .이 卷·ll 急 썼아, 荊 1
l 12 빼 破特·1 判 까%7 1
l 1弦·巷緖·細·1피
l l 구축을 할 아 라, 군사 1
l l ·}附討 끽- )g·階 病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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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나收荊. l.玆 2沖(1 詳收 이 谷 1
l .利 ·判 w w許巷 韓% l 詩. 刺收 荊%VI 끼

l켜엇 %뾰·-1, 巷려 려서 l 競. 꺽 需피·, 덧 라인 l
l 이 떠삐, @判. 이 做 l 拏營아 미收 ·l] 壯卷 l
l e VA 친1 C· 卷01] 刺油 l 熱 낚際, 利이Ll- 制씨 l
l 判 쭤 6마 싸, 7 년 l , 例써- 申쎄 p까·-1 씨 l
1村剋有 鶴 이收 玆 쾨1卷 .

· l
i이 惡 供 收 玆 커 1 刺有, 洲巷 에 尋·]1 苟 1
14네비-·絲.刺·%荊, l 버 軒럭. 키 ,純割-, l
l 制 特 Mt 현어 淡 1例競..判尋여낸 씨 1
l7)비 普이 剋라 朝 이 ly 著 刺핸 웨 싸2q-, l
l 끼꿰 壯 ·]1有 有 히h玆郭빠刺. l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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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우 리 측 l 북 측 l
-%-rn-t-----

l 되 있는 군축정 았다五요.l 을 /1세로 유지하>11-l- 디 증감하자는 젓 l

i苟 쌔 쩌-7-特]마 MI뾔 l 밴], 物]1 A冷 剋%]1 뀌收 l
l 이 卷·]] 206빼t ·1]彼 唯 l 아 ldV 마彼巷 鶴 敎 l
l·11여아,싸우A 制파 需씨rCl아裝 收 收 絲. l
l 어힌쌔 判1 &·1], ‥ 淸 1- l -兩 ·

90빼割, 
·

95神(]t % l
l뀌하다,언 아 

·

陶·]] 써 l ·11 까 鶴 聘 玆 빼· l
l ·1펼이 卷·11 ‥ 느 有 히A l 안·l] 껴어刊반1빠· 써 l
l이 이· 壯 荊. ·이 裝 l破 · · 케 사 村 l
l 7 [有,·9·8卷物 將裝 ·싸 1
l …誇 {띠-7-력拳 收 莊 1 … 에3 收 將布 種 1
1 히前剋 허收 ·制,싸, ‥시 였利 荊. l
l . 헌$rn 이 · 巷 7끼 收 키 히 -/喉껴 1
1 壯 玆 까村料· 競. l -詩 

科% 科7-拏꿔 卷初 1
l 3211 ·느 ‥이1 견刺 씨·, l-데닐1피A·競. l
1利 軒련 勿 尋권· 1 의 伸奴 버 까에 1
l 퍼 · · ‥ l · 791사 52卦,l
1 刺. 1 까荊·11 卷 아 軻, 料初 1
l l ·마 란s-替 破 까 꺼 시
l 삽喉初 朝訓 A]11R[ 暇訓) l · t 刺彼 어屈 競 l

. 3,.R,,,...,.,. ,.,.
l 1 但)-斜·1] 側 · 디· 빼y l

'

[ .,

'

.

l l V는 荊. l
i l 縱 ·聘 디리 )g 刊 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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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북한의 핵무기개발과 한반도 비핵지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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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우 측 l 북 측 l
l-----------· -- - - --l

/ 
' '

.

""

, 고 ,;' 모
l 科 ·1]베3· 핵S 께t 시 科 性 <, 뾰 和 카-料 1
1 0 19陶 軒利聘·께料4·1] /巷이안tI. l
] 卦끼 · 判 利-g 

-%‥]2 
1 4, 아 彼 荊靜1. L-, 判 1

l 特11 ·]1洲· - 

純1 巷 l·1])d ·]7.]v]-W %V·].l- V%·] It-]- A l
l JR郭꿔 荊 , 1968M 轉 l$ i .pg-t g·Il ·1-742 a]-·l w-l
1쌘*初判이 터 255玆 피Ed.. l
l 有 ] C꺼 *郭 荊. l ·1]5, %·1 討 刑細 料·1]l
l 特 卷 梅判 께荊* 1 壯 ,,兩 尋利 ,.,限 計이 l
l 

)g'* 利 <兩** 이 - 

l· 61띠有 예이 仲] 冊玆 l
IA 偶개라 기特 할' 기버삐. l
l* M*唱 洲收 1엿鈍 例 1 率, 아 느 . 侵.뀌d.利 1

1

< l ‥ , ;
l<,%키 레녁찌·譜·셔찌 1 1]마']] 貌 彼 '1兩 烈4 l
1 아 

. 

q님t 키 61념 ·1비1 7 q* M리 * 껍奴7'd I
l 91- 需 맬苟·11 비%l 劍 l 

'Al
비 *'-削 커 과'1]' 卷 l

l 뾰 에 ·]1荊 이·.·), 7삐 . 荊- 이 펴 럭奴11쪄에 l
l 付收 빼 ·,]3미 )q&判싹 l 催 討인1 卷 [1벼莘聘 l
l.l] 써6 效7씨키 3苟 레 1 어·. l
l .Id ·1-Id )W. l 8 %村기 制 特 1
l 科 ‥鴻 ‥ 相 ·朝· l' 詩相 ·l*競* ·巷 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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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라

1裝 每 等]] 4鶴 恭 1 l
l 物 需 라 031 朝 1 l
l .

'

l l

l ,..., . ;.額,,..題.,j l

i.V)끕 고 l. 묘,꾜 갑 l
l 健핵 q어리營 1偶· l 判 )RI1여 競. ·싸 끼 l
l 拳 巷前 餘 營 어 쪄 l 收 · 例 判 w競 恭 i
1이詩 鶴. ·머기喉競 刺 朝세 끼
l 尋써 711이 까 有 아 l 競. 

-

. l
1紂卷 斜 현뻐4物 71퓌 마라 偶라1] 싸 이 1 

'

l .刺 2漸 巷刺 l 喉熱 4뾰 1叔헤 等桐 l
l반11 競 찌· 쭤 判 健 i 좨e收 이 制 幼 의 l
lt끼il,끼어 利 에 荊 l 아 Fll 收 巷 巷 이 l
l )料· 敎터, 파判 l ·莊 初 健 이 g. 硏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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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우 El 측 l 북 측 l
l--.--- - - ---l

l,, , 3 /' l 7[픔, 
'

[,교
l염烈얀 까g- 羲 荊한 l卷·眼핸 까A l 와· l
IV깍 ·A討 이 %璘 判 써, )시마絲. l
l 키 이刺 3 局 뼈.· 1 特 3아t v]g 卷 커려 1
l 卷 ,·際 巷 烈 巷쌀)杵 l 거9討싸 끼特찌· 壯 l
l · ‥1 …]‥) ‥冷 初 制 l 6 桐· 制‥1 雨 ·崇0tI l
l 或음. l 국 1무 까지 반 , 베 하 있으 l

l 7떼 ·뻐 시꼰 재J 率까d- Iq 씨 村種 이 커%라, l
l%·-내-f(卷·1버 렴 V씨聘 l硏이 셔e 惡 於· 이· l
l 좌1] Y座1 初利初 軒이 l r ·玆 神昨 巷健 연뻬 l
l 하· 迎 

-%荊 
偶 刺 l 프 아61 

-%$初 
끼.하V l

l %·벼 ) g·料需 鶴 玆 ·/- l 써 업 씨 ·]點卷 刺 써 l
1 收 , 尋巷 拳, 玆, 有, l 라, l
i·Il‥1,쌔이 삐{. ‥1])g-·꺼 ·%키씨)g·]1 巷쎄 討 씨
l韓., 반· 미 ·.·]·빠 ·1] %·E l 沖]1 科·1]키 쌔 聘키 l'
l 側, ·雨 닌게偶討. 1 煙이 쓰븐 6아 ·]1 씨. j
l T . 3 t l
1니·11 시.끼 아 키 )gh巷 l · 싸, 01 病·1]載 6,絲. l
l% 莊 料 아 前苟 . . ‥ l 利從 꺼 苟아 닐喉 1
l 아 壯- 라烈 玆 l .

' 

l
l *細, d-q 郭…1 ·Il‥1和 1 報 核 *刊 ·科·1. 씨
l 설을 보유하지 않을 짓에 판한 힙의만 l 도 3것은 사람의 운명, 민족의 운멍가 l1 

l 1

l Y . Y 꼐 는 l ‥14晋 수 사 과 족을 tIl l
l 巷 꺼 

-까 偶 94 但 ·.·1 l L冷 일.찬 散 荊. 에 커 l
l g이 刺 · 宅꺼 仙빔 l 짜 이 찌 裝 써 唱이 l
l · 玆 ‥]]巷 . 競, 1이 키 競病71 뾰 ·, 새)g-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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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l l 朝 …能 朝· 히
l 핵무 발은 우 온 강토를 일 l 전 철 야 함. l
l 써이· 卷 1-競 巷 1 巷 6 隋 커 聘 朝桐 ·삐
l 프 미 物 熱 권 히 l 빗 荊써 刊收 디 · l

1雜緖·般. ‥刺 鶴 和 根 ‥ l
l 어제까지 남북사이에는 남북기본합의l 을 벗는 길이 있다叉 우리는 확신하 l

l 特 桐 朝, 料, 終 씨詩. l
l 37]] 科荊朝 剋* ·]벼 1 制% 利 等利 2潮 例 1
l 있음. [ 을 내맡기 있는 사태의 엄중성을 깨닫 l團 

t 團

l · 昏 가 l 자 과 岳 @11 하 l
l 著써 4種物 荊어 치制끼삐4까判荊. l
l 硬 玆셔拏 )諾 縣 의 巷 巷 剡判격꺼· 尋 1
1谷표 健 荊. )巷 커罰收 熱 쭤 例 의
l 어 %레 朝判鶴 라 기 깨 卷危 싸 替셔키 기
l 布켜 性 써 얼 아 l 聘 껴刊키 써 假 l
1利. l 러 巷頓 荊拳 ·1미料 1
l 卷 科 케 尋料 이 1· 村 病村從 種 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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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우 a] 측 l 북 측 l

l 측 
' 

무 를 개발하 있다 의 하 l 전술핵무 의 철폐가 올라있는 l
l 競. 1 玆刺 꺼b · 特 ·病%키·]I i
l 特 有이 핸巷 ·l]荊. 피卷@1닌,껴 卷 壯 苟· l
l · · 討· 

-g 
督 

·喉 
l壯·Il 彼·s洲 惟 長 病 i

l 공동 따라 旻속 혹음 l 무 우산을 品든 사 가 달라 l
1커서刊荊. l 絲. l
l .巷 케Al 커特 桐 料 1 6]4村어 이 어 이 例히
l패到2·버 料裝 커健 l 品 ·1껴·fl 발 뀌 訣 討 l
l 21의 弦 料訓 敎偶 l 쒸收 制써 9앗 敎111 l
l前普 의 아巷 빼· tI l 壯퍼 1퍼·11 여 1빠 l
l . l 비본 絲게剡判 ·11힙 이
l 村收 1斜聘巷洲桐 히利 等收 7斜9剋苟

l 빗 軻 特 營利 l 鈍 散 病$써 村 %-t l
j)g-)g-朝捨洲物 卷卷 ·}1히 · 絲. l
l t , 1 욕 Id

l 4軻 Vb 아苟 衍破 ·Il l 刺 꿔 아 커 破 어 l
1아텨 A러 · 聘 判村 荊. 1앗아般. l
l 괘어 의 利收 璘 1 세터 과꺼이 7巷 )g-히
l써 莊 M荊 )grn發 괴· 키 l ·Il · 割 터 巷 7에 l
l 키 잇物 科혈 疑 t 潮 l 例, 찌 鶴 

Id베·11 이· lg-l
lq])g破尋 淚璘·料 荊. l 아 ·玆,w·]) 巷 3고 徒 l
l 서커벽 

·t
杵까 t쑈 矣 1 아 卷빼 鶴申샤 여 剋 1

l ·1])s-村 刺 料 郭. 1 村巷村. l
l 뾰임浦 1聞 · 뉴卷裝 1 偶뇨判, %뀌d비 利 巷 1
l 璘 어 써·法 a 써 키 l 삐 · 熱 牧퍼 超 서 l
l 해이 壯한 키 ·譜 l t 料%l] E 裝 서 促 l

- 4되1-



5

l 債 켜村拳 利아나 1 . l
1裝判利利 荊· l g剡物 詞卷戚 唱初 1

······ ··…… % ;모 · .
l . 1 종 무기 사용도 불사한다,는 말로 1

·

, . .....

l l 和卷 劃· 朝荊푀 
.

'묘모 
모 기

l l w번 일物 鴻 矣·]1 끼
l l 有 연 e꺼 ·일삼,쥐 듸
l ! 떼苟, 柱收 玆 名荊. l
l l 키 莊 奴 인 g剡%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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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l · 안 矣 쭤 刊利 7 l g 收 熱 Idrn·例 
핵꺼 l

l -%·II% -%Y·) ·Il·]- ·1-1-]A ·1-i 71 l ·l]쩌%1 의 %割 이 2너 l
1 커 %키 y])刺 卷 커 利 1 안[]1 壯 荊. l
l ·)]x)서 계罰. l 

nd刻011 1111빼 尋收 3 荊 1

., . 묘 ] 恐丑辰
l q' *이71 鼓 荊· l ·d迎 剡트어 3割 荊 의

l·1,모< 모' l 猛 
'[, 

t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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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우 리 측 l 북 측 l

l 측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 있을 젓 . l 바로 렇기 때문 우4는 남조

l 特 198軻 1純 %뛔聘키· 1例 尋짜 制 對의 꺼 1
l半1]利寧有18肩特1]t軻 l이아 聘 t料. 려.. i

l 명黑일 l‥‥‥‥·‥‥‥‥l
l 超 사 l l
l 혹을 야喉 . l 왔*. l
l 4를 같 하 측 1 우 한 은 난 우 1
lFfl M키·1발 荊 偶 每弱 l 쌀 熱 여 韓 刺騎 l
l 荊拳 餘 씨 例荊 잇 l卷刺 .拳 如1 散 中]] i

고 고3 모모
반 화

o] *. l

雪'認교以 . t,'모넘
l %] 는 . l 와 

. 

측 1

L A猛도 市고 도, /
l 한 을 주 l VA. l

.

- 

62-



l 측 l 측 l

17, 모 , 심/, 지 .
l 예 ·詩判 려어 刺 荊 1 %아 刊 好 申1朝*, l
l. 巷 /,4· 璘 벼·1버 收 村 1 胡 1叔例 끼 *卷 軒 1

l 사 ty l t 상 얘 l
1 마C 케 까어但 이 討 1 2%It·Irn e]I %w. l
l fl} · 絲. l td-剡·1녀서 科싸 ·11찌기
l 特 59 替·-1 ·iA써 ·弦1, 1 파t 熱 삐 ·11)g-·1) 삐 制리
l·t旨胡 討 %31자巷 巷 初 l실어sc -y 

判·淺· 쎄· · l
1어 妙 .디 到 紂柱 l 判 씻*레 莘개*. l
l 아이서 ‥INIS/E 初까]1 1 O·%'法 '

r%가% 4 탈徑 1

l··……*‥. l 묘 
'

[ 모]'뇨1
l 晴 관 하< 켜玆 有 히 莊 뀌 訣 卷 例이 卷 1
l y 5MVR * 용 d l 수 U{2 i
l 아X 1937M 색서 有判有 l 莊 巷 핵꺼 귀 W,t·1 l
1相 彼 刺 壯 巷·11 評피村料… 荊· 訪. l
1 늄을 추출-할 수 는 사용후 且를 1 측 우El 족 M 1
1 巷 營써判 · 絲. 1 荊初2 핵꺼 싸判‥11 ‥]1찌 1
l ·, · 꼰 840·따(250割)·]) l 壯 玆 目 31* 斜* 耕 1

1 韓'妹 核拳 여 判· 初· 1 씨 본 訪.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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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4 측 l 북 측 l

. :('L묘( 
'

찹
I 니 r 분주탕, 운운하는 귀측의 적반하장 l l

14 7徒 
-%凍 

파)妹 9버이 1 l
l%拳 라 q 喉卷 種 1 l
1料村현玆討收效거 1 l

이 競 絲. l 
' 

l
l ( 弦5 

·著 
·l)티 lg-聘 )g-l l

l·苟賴相 報卷 씨 l
l 부 출발 야 한다는 을 다 1 l
Iw·$拏判·] 著에破 健 비 l
1커 핫 卷 軒收 喉.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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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가침 및 평화협정 문제

가. 불가침 
'

l 村 짜· 苟. l 아 巷 뾔 꺼 카收1 ll 
l 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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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선과 화통일 결 적7) 전 骨 마 1 l

1龍棺桂· l l
l ,濟.. ,,,. ...., l l-

l

l . 利測 株 相 1幹]]·74恭賴荊·]] 相 1
l韓) 窟 .a]懷 相 av l巷壯·]] ·幹1] 相 相 l
l·])·-l 히 棟隋, 利刺 l 

'

餘, · 에 偶性·]l, ·d l.

V:}모모 [ A'모, 
h

·

8 모< /섬
l -詩側·]1 健 9討 競. l . l

., : 묘%합測· C'V;] 
11

묘
l ·…… 製‥A‥ 物 1'·……刺著·兩 ‥Il* l
l 로서 더욱더 이 불가침문제에 데헤서는 l 목의 평화제안을 내놓았음. CI 내용인즉, l

17訓妹. l 例判 利아, ·e]· 喉 1
l ,.,料 收 197軻刺 科 이 科, 아2 10 巷이 꺼, ·, l
l.巷 荊收, 破 料收 l4·利例 洲料, . · 尋 l
l彼 巷· 討. ·崩 競. 判 l刺 巷 偶 刺, 荊 ·l] l
l t 收 刺荊破 ·純利· l ‥ 어 利破 아, 엇 ‥}] l
l 원셔 f,· 이競 빼 刊 9, l 2느 ·1]敍 討. · 011Al 빗 尋 l
l . 1競. l
l 마 收 有 轉 10 UN l 刺 荊斜, 例 어씨· 씨
l 料替利 ., 制 서 ·겨%料...... l
l . 

Y 巷 絲. l 收 <,絲. 破 6·岸 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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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裝 荊. 째이 偶 . ·g l 14屈 이911 拳 結荊 l
1 씹. Ii앗 꺼 케 네巷 1
l 利訓收 矣 꺼 늬 . 卷洞, 玆 쩌 분 리
l側 物 矣 恭 敎이 詩. l 制 7-]· 괘 ) ge 聘싸 l
1혀剋刊키 餘 荊빠 먈, 1村하.쎄 判判 替. l
l 卷 玆 測 收 相利 1 .判 后 ·-j .判 巷栢 리
l . .刺 斜 細· 或 l相 끼 德破 討斜淚, i
1천T 1뮤끼쒀 刊璘初 커 히'
1 利 相 ·測· 痛 이0紂刺 ‥‥ 報· l
i 결과 불신 다 하면, 더욱더 l 알叉 있는 , 아닌가...... l
1刊찌 壯 업 勢 애앗 1 荊 ·터朝 ·執. 꺼 어 히
l . 쩌 , 收 割判켜어 l 刻께 騎 연剋. 에 冊 1 .

l 21]彼 fl] 이 桐物 허씨 l 替聰레 料初 f[l ·6 약 l
1끼利깝. 收 荊. 1熱 載 競. l
l .어 서 4뾰리 꺼 利 1 키 싸· 프 )巷 )이
l · 唱 營 씨· 性 替 1桐例競. l
l 력 막까. 事1 연 뾰tI 삐 ·熱 렴 卷 刺競. ·피
le]] 破 쩌 혁 騎 뀌 l 封 %11普 겪이 健 唱 l
l斜 收 {局 찬 卷, 커 l 뀌 橋 假 이 어 莊 l
l 깨기 斜· 뵈 411케 l 리絲. · 尋 剋 여裝 l
l 巷 收 荊. l 替. ·이 卷村收 ·꺼리
l 普 

·

85莊 初어 언븐 챔 1 씨 病 羲 언收 섄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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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우 리 측 l 북 측 l

l.,묘 
'

꿉 모1 금< 모['금 ,,,%, l
l 荊彼 ·詞收 밴 &g,鶴 例 l 判 깨w 熱 料이 雌·, 아 l
l競. 업 싸 巷· 카이. l 郭 無收 卷 種 뀌 l
lA 判壯 軻刺 ·11 아, 替 l 神物 

·

84 1例 3어2- l
1 軻써 아初녁-喉따 刺 1 벼레 ·뇨 q 뾰壯1 l
l 熱 이 머利년卷 이 씨 6 

·

祠 꺼騎쩌 아判 卷 1
it矣申]1村. l 巷 이-競 · x]神1·1 히
l 有 서 判써 ·11변 ·l}히 村찌· 剋]Wril, 

·

86割 키
l 싸· 絲. ·,빼 il안 까 l 有까聘 이%케 싸敎 l
l 어 A·fl 쌈判·1 9]l ·]대 12 l ,

·

869 윈빠 어에韓꺅 l
j鶴 아.判 相 ·It 卷 l荊·]l 卷 卷 壯·11 411 科 l
1荊絲. l%혀,·87벅 6마 %g·但 끼 1
l 相 懷 )g- 渚 씨‥報報·相相씨
l 지 왈가왈부할 아 라, 우 l 과 군사 데결을 소하자 했는 l
i 키 며·] M-w앗·]1 아현聘 1 너왬라7 l
l 璘 7)·收 巷 카, 업 기 洲物 어卷 涉 1g짜쎄 1
l材E軻申1]cI.特11偶利 l 巷 4씨 卷 朝科 l
l 討2競. l·%레 · 物 惇味布 6,A l
l 卷·滿2 緖布 2·, ·피
l (낭북국 제1차 준Ell접촉)l 방.중)g- 중 할 한 문제兄 있 1
l I q.껴 어鶴 龍·11 卷 레V I
l ·1마 韓·8 荊判收 熱 1 壯·11, - 騎 無팬 有. 7- l

l · 封 和· 律 利 l味·刺味.41 ‥ 相 l
l 야기가 서로 많을 젓임. 굳이 난 그런 이 l 고 평화협정에 데해서 말하는가 알고 싶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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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우 리 측 l 북 측 l

l l 라及 확신하고 있음. l

,..... n,. ,,,

-

'

1아判屈斜,해빠뾰 의 l
l 村 이 2·, 괘 괴표 判 1 아 討 健레 偶 射 히
l 7]利 ·喉 破, El· 巷 l卷이· 普 팩 相 l
l불가 주 을 l 화와 화 을 룩하 l
l%V· e]9- ·l t l-WU ·]A}e]-hAlV YEl A%·]A 7.471VTcl] p l
l普判 競 ·崩 巷, 唱 谷, 循荊, 賴細 荊 l
l · 용을 旦 하 見 l 통 3 을 확 )하· 준수 l
1鈍·鼓判物 肩 巷 키判 判判 ·]1收 )g께· 

.

l 刊 A l · 상 l
lMI 特 荊카· 判카괴 l 荊이 裝 q1핵 카어 l

파아, 껴4씨 꾀 病히 아 칡 4이 側病. l
l 이 머 有 利 써 아 l 梅 아 討 어 敬써 l 

'

'

l·]Ii.244 l-·1· A172c]- ·]I y l o]cr]A Y@ll )g-6q]Wt MM]·]-M Y l
l , 訓判 料 卷制 l 聘 살이 敎 끈‥ )兩 l
1 訣 健써 荊, l 아村자. l
l 격 載 얼剋 쓴 명 쉬 梅 아 1프 競 散 朝 1
l 巷, 괘 씹洛 커 떠 l 아 荊레討 料 뇨 l
1빼아, 러나 斜 괘 IL이 8 여玆 朝料. l
l 巷 卷 앤 制 시 梅 아 料써 아어 利 1
l 아 헤 淸利收 · i 19·刻 汚 2·終 荊料 桐 l
l d케, · 討 빼씨· l貌 判 判 特軻‥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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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우 리 측 l 북 측 l

;쁨, [" . 고, ( 
"

굽
l A ‥ 다음 ·1가 V且를 l 을 중 하R 무 을 단 且 축갑 l
l 利側짜리. 璘짜 收 剋 1 빼. l
l 까 著 料 句 ·11 q-布히 率· 아 1E 연어 純1 1
l 끼 어 中]l q]씨· 이 l 著料 ‥ 卷 끼뀌 아%l i
l 申1빠, 宅利 矣 -S-까 卷 l 49-M라軻싸에 3判載 이 l
l ·-] ‥ 村 4 M. 1付빠. l
l l 率니 라初彼 아 처 1
l 삽喉需 朝 聰) l判 아8 71 %軻 7 斜. l
l l ·1]7비 從 아 비 아 鼓 1
l l 初힌 墻 )]% 巷 )g-卷에 1
l 1 허s · 絲 競 웨 며 히
l l 偶·-il · 判 巷 · 이 1
l 1 안 E 著이 側收 이 피
l l ·]라하. l
l l db 側·1] 利 ·巷이 1
l l ·IA·1 ·1院 증tre 꿔 메至 �1
l 1刺 · 供‥科荊1, 巷 1
l l · rI, 사w 사 화 1
l l 히例아난 ·誇 3.l- 1
l 1柱 鶴彼 버 喉3, 經 기
l l ‥ %· - ·11씨.b·]] . 巷 1
l 1 엮뾔 敎刺· 苟.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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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l·)피鶴 )끼軻村의, ‥ l 收 키 E써 천 鶴 히
l巷玆 荊· 郭鶴 뀌 l卷 프 每 競 싸· 싸 l
l 사· . l
l 需 判喉 尋 偶布 히 ·熱 料朝 

. 

콘 騎 아 1
l . (橋) 競. l 普 判 마· 寧 니 이
l 熱 빗상 

1料퍼 
아鶴 씨1써判物·牧刺 히收 制 1

l롼 싸 卷散 軻 料桐 l 刺 初 利 합妹 써 l
i*利. 1報·4絹·,r純樵씨
l W나 의 남북관계가 전히 旦 l 하여야 한다. 까지 공식 표명한 바 있 l
l·巷假핵A.前빼裝情 1 IX割. l ,

1村剋커켜初 龍 히 키 科 拳軻아 有 빼 1
l 荊. 偶 …刺 ·賴劉 穫 1
l 且든 사 은 남북간 旦 를 l 를 낱북 는 당국자들 론 l
l 축하 상 을 昏중 는 l , · 사 l
l 卷 엿현 刺 璘껴訓 l 뇨, 키 어 刺 여 l
l , 아彼布 · 倣이 郭 l 프 熱 桐 鼓 끼拳 判 l
Id븐 까 側剋 信科· 피 . l
l . l 뾰 聘어 라初割 꺼物 1
l D rf懷 ·]眼 卷 巷洲피 ·栢 · l· 列細 이
l 따라서 먼저 채택하는 기초위에서 見류 l 문제 q]한 q도문제 며, 진 으로 본 l

l 著아 淚彼卷 制.朝判 l 鶴 혁 卷 4荊收 荊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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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우 리 측 l 북 측 l

1 
'

; 모 끅L,.,.........
l . l 卷 有 賴荊 ·南씨
l Id%靖. 著.料 崩測 히%判袍(朝·杵111,修
l . S]1鶴 初 勿洲- 有相 l4初 壯 싸· 裝 利 l
1健刺 . 巷, 苟 巷 修刺 1 , . l
1判. 種 壯 0崗 .偶· l
1討狗&%‥1 朝 ·, 劃히 (濟·宿 朝 聰) l
IM郭 壯 巷메커 쑈아 1 l

t 荊. l l
l 기 例·버 

·

88.10 村倒洲 1 l
l 判 14朝 巷刊 2胡利 1 

' 

l
1制.刺 討 巷判 偶. 郭 1 l
1相純·11 &卷 剋 軒0 7 1 l
l , 有 轉 · 1斜·額4 씨 l
1荊·]버·v-q桐 끼 臧여 지 l
1料判,測 聘 聘 相 1 l
l )g, 崩 鶴 뼈科,. 씨 l
l.%熱相 1d-朝 巷割 피 

' 

l
1初 軒特 割. 科劃·l] l l
1卷 卷卷 郭 鶴 刺· 1 l
l,兩判 荊.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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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섈 拏 펄 桐刊 村 l刺 種 裝 谷 . 아% l
判 이 荊. 個刊刺 制鶴 相 , 郭 1

l 卒浦 判 까 어刊 l · 絲. i
l . 취 等巷 아찔 物 1 制 判 制判 側4厄 히
j . l· . 刺 相 ·利 ·偶· i
l 신뢰구축은 군벡절감으로 들어가 위 l 있는 군사적인 신 구축도 될 수 없음, l

l 荊航퍼 苟 라어 割 시 키 似 쥐이 普物11 1
i이 케, 키 收이 桐尋 l 퍼卷 巷巷 卷布 · l
l恥割 桐刊디裝 幼 拏 Ci 側얼判 荊 l
l . 1 싸 卷 側制 朝 制收 삐
l 취 쥐디 封죄破 버 1 빠刊 싸가收 尋. l
l 刺이 詳 料科荊載 1 l
1이拳收熱,普村취卷 1 (g-戰需朝訓 朝較隣) l
1側申1·R 側 物 씨拳 씨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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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우 측 l 북 측 l贈 
國

l 나는 귀측이 남북간에 튼튼한 불가침 1 l

1村알이 荊 璘, 側 키 l
l -w卷 

巷收 ·l] 偶 判 1 l
l-싸· 苟. l l

, .....,,.,.,, .,,., C,,,,,

l A,,, ·,. .. ...d, ... . l .,. .. .. ..,.. ... . l
l 느 쑈이 敎·il 겨授 )g-名 l 喉 삼이 敎[dI l빼鶴 執 l
l ]아씨내料. Id ·軻村라. l
l 1旣 料 퓨 )妹桐 끼收 1 梅 카 느 朝)g써. 荊레 1
l일·Il아 初 뾰製判 아 l討 料 합絲 혀 껴剋 l
l ,潮 荊-- 뛔 껴剋 朝 1 ·}멸-料. l
l-싸. l 10$ 아 1dp村利初從 195리
l 1沒 1d필 利 初從 1953 1 V[ 7 27替 剡科郭·l] 病 1
i%3 7 2·料 料判·]} 貌 荊·]l l4·]] 3初 1著·11偶 有씨 l
1 꺾d d발利玆 여 利.·비리 삐 y幽안 여笠 이.. l
l / 사 1 11 MP · 1
l ·디 이 剋村 ·

r
I-%玆 어.. 1 바까써 唱谷 췌하· 1

l ·111注 1Fl-i 본 라머 彼 1半1 이1%4 비 2特 側 리
1미 %창%V 巷特 側·Il ]L l . l
l 判 仙 72 까荊까삐 1 ·111沒 아 년 病 ·벼J l
l 버 엇裝, 荊初어 %,6, Y l Y聘다 . 卷 이뀌 偶 l
l 비·1치 아·1 엿 리 2써 이 l . ·昧尋-3@-싸牛]1 苟$載 히 l
l‥푹收&苟 빼. 1 例-아.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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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1怒 빠 레12終까1]15 의 (g喉需 朝 題) j
1씨 判나어 꿔 科 偶 1 l
i 위 排 6 11니桐 料 1 l
1料荊聘刊.例料. l . l
l 17 바 복 어刊鮮 1 1 l
l ]]니桐 聘 커 刺 2격키 l
l 料荊聘 히判 偶라判 1 l
1 健 拳 아 特 健 刊키 l .

I t]兩 얼 初)g-卷 執이 리 l
1科利데紂著巷머아.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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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측 l 북 측 l
l-- -l

l 모<A']:,,끅:l모1 t모" y l
l·1] 히삐. 若까 할리 l >·1써 巷 朝아sl 鶴 拳 l
l 어收 빠g-y아다 巷 l 壯 ‥It·)- 判 收 玆 l
1 삐. 11] V에 (- d서아나 1 村. l
1 例, ·1]껴 ·A桐.티 喉 竝 씨 괘· SIl 씨 {荊머 야 1
1 1 l 討 純評쭤 71W偶랙 1
l 시리 判리 喉잇 · l ·i l 巷이 쐐)비 하利. Ll천 1
l 朝 에尋料 收아. 키 2 l 前 荊破 韓例剋 性 l
l ·. y A l 사 l
1 荊. l . l
l 느 라년 . 아 L마收 1 剡軒커7}前利 · ),1이 1
l 다 W判· 考 IL뼈. ‥矣 l ·1]Al 刺 橋 收 7.4冊例 l
l 이니까奴 원· 느 m s., 1 初뇨씨 브뻐t 荊. l
l 3사 %· , q) 1 l
l…알빼낸·收낵·이 % l (g拏罰 朝 判題朝) l
l 荊. l - l

l ,陳,, ,,,., ......, l l
l-- -

d,

]

/모y7 / .V 고
l r l 화 사자 ‥R l

. ]'[M:묘갑 ,] 1 뇨.........
l · 72收 熟 桐剋 이 l &·]l$커 荊破 核荊玆 l
1籍*收 ‥ * b W*. IA * 斜· 玆 ‥醉] 討. l
i 0짓은 오히려 남북간의 불신을 조장 l /1괴나 이젓은 업언히 정전 정의 체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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訓 拳 巷絲 刺이켜 피 l
l · 測· r ·相‥桐)q)· l
l 

' 불가 · 운운 l l
l 아 라 하루빨 남북관계개선과 남북간 l l
1循에 헤 紂4 싸뾰 빠 1 . i
1 개尋. l
l l l

l ,濟... .,,. .., j . l

1巷韓收 巷. 1性 , 宅뀌. ·側較 · 項 1
i 製·相 桐·11詩 巷· 히{軻細彼 軻, 較 料 1
l 구 화를 보장하 는 l 관, 자가 %]하 문 , 다 l
l 健 判%]卷 軒이 

1&聘 Af]쩌레 4荊涉1洛 制 써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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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우 4 측 [ 북 측 l
l----

lV,끈'삽" ,

' 

l 십'므삽V; l
l 巷 初賴 料相 苟判 1村耳朝牧種苟/ l
14荊破初村첨絲. l 鶴 ‥1] 勿 初荊 1
l g特1冷 苟 까初 判營 1야郭이 이收 쉬씰., l
l特]l · 1·0賴 ·崩 朝 l.疑 g-%6相 崩 核 l
l 싸· %(c]-t 熱 ·崩 r]- l-C고쌔 ·

,
.어 f.A 幹}]. l

l·壯 例, 1招收 朝 0冷 아 料 1
l 巷 判 料 卷 ·11 라執피牛]] 刺御制 째喉 끼 裝

l AI 아· 壯 料幹1 壯4 1 아 律1判파剛. l
l 判 科·1 喉 ·/-까· 끼 .어 01써 여 , 例 1
l 供여 聘 荊 L兩 l9割,.어 玆 g 桐 割 l
1料利荊. 1巷 刺巷 收 熟 까f l
i Id-% 4耐 拘1 · %AY 

-經 1씨·116 種 刺· 制 %荊 1
l· 聘 t }-胡 꺼 制 , l普 循 判 荊% 側濟·e l
l 拏 이 Id%割 荊初 拳 l桐 4아 餘 에 卷 刺 l
l·t村收 彼 )g-TI]村 荊. l ·]·. l
l l 布 裝 1彼 7均 1
l (濟刻罰·聘利1 鳴騎) l 旬 이收·1버 lg-特 割 1111l
l ]巷· 句 偶 司 

· 

刺·, l
l 料朝 但 物 刺·, 씨 荊·A剋 側淫 有 判 1
ly·相 相 相·. 掃 l律 崩 物11 判 6 l
1 사 %f 16 · l . l
l·料鴻 情 17析 卷 軻 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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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 의 科寧 例까· 뾰 1 l
1써어郭荊.괴村營꼰 1 l
l 刊, 營 物 윈收 아 피 l .
l · , 17)]河 해村아 鶴. l . l
l · 케 괴아 꿰· 科 씨 . l
l· 荊메 q메收 唱 荊朝 1 l
l 허핸 料· 收 熱 制 히 l
l 刺 커判判. l 

' 

l
l 巷 어 料뀌 刊, . l l
1姜 머 바아 利 料싸. l l
1收 이 꿔 討싸 收 剋 1 l

1娛竭·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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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우 측 l 북 측 l
Is-----------

l. 삽급 늠 :[ lx,:'모,, v,/ 
'

l ·11 · Ifr·1써 4荊普, Id키 l 判 엿3 刺. ·1렇1-빠 側 l
l ,BI ·쌔한·]1, 村 競 宗다. l 써 V[바· 바아, 14剡라1] l
l 벌 例 ·1]事]]Y 刊 竝 l卷 破鶴 언 苟割 씨· l
l 마,收 討 ·]]싸h 鶴 玆. l 이 巷·]l 4荊初 ·If]l 收 l
1荊이2. 1대· 制 8 1이 彼·]] 供6. l
l /녀·1] 卷 荊竝·-1 7 1湖 1 判2 뀌 喉 16711 싸 째 1
l·判키. 初例 村 7맵 l 競. 뾰 熱 聘 ‥삐 拳 . l

, L,矣 .判 /,初 $키冊判 l 혐 利 幸11 ·1] 玆 V l
l ·11·1 病‥, -4偶· 刺荊 1·-利‥疑判卷. l
l 判料 收 玆 리厄 짜 1 l
1 授·1] 이 韻터, 었까k. 7 1 (濟과더15聘에1利庭최 1
1 12刺, l l
l · 6 剋 例刺 巷·II A의 l
l ·

74M 화 MA 1 l
1 利꺼· 

-

1創 나아 씨. l l
l 에어 괴여 健 判·11시 l
l ·

, 끼辛 %F )g-ttl] ·Il l l
1 싸t 姓 1dd%刺 桐1寧 9 $% l l
) 아케 이 기·빠 斜리 1 l
I Q 收 玆 律 刺·(. 卦. l l
l ·1.버 r]附 軻荊 ·l]히기 l
l·1] 郭判 相判 科 1d-q 憐 1 l
l 嗚 ·1]이 穀라. ·g다C I l
l <( 딜 45d 軻, 치 或 1 l
1 빼 收 荊. ·, 討 ·1너. 까·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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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사 l .
· 

. l
l , 사 l l
l 敎%자극收 林11 

14樹 1 (濟괘에5聘·니1깨a騎) l
1뀌村物般 刊낵이 히 . l
l.般빠만낸剡 荊巷에 지 l .

1替鶴꺼라0뾰 g키 아 1 l
l 普 레 퍼이 까刊 시 l
1修競荊빠.· 村屈 커 1
l 나라 화와 화 통 을 바 다 l l

有 裝 1g-例利 쩌 長의 l
l 胡 이 1-바 g-라判 아 히 l
1破 餘·d] 뉘判 荊싸, j l
l 判 · 料까 g-카 뼈 씨 l
l · 絲. . l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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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우 4 측 l 북 측
-- --l

l. 
' 

/ ,

'

묘l.묘 고'고섭그 l
1荊. i 삐이 屈壯·Il 桐 1951M I
l -a이- 

桐 營 物 . 判 (+17 10例 荊써 郭이 ·111 1
1케 네卷가有 ·멋에까 1써까絲. l
1찌e荊.t,經이·ll·마케 1 · ,l] 壯·11 8鶴커 어 初히
l%gfl·1·-102b&A]·l-as.It% lW Oq]·It Wt ·rn·l-V·l %%·])A-1l
l . 荊 ·諸·, . 例 백씨 詩. l
l 判巷 玆 까 朝斜· 1特制어X.科有 刺 寧. l
l.·-념 矣 .d 玆 이머 l.삐· 에 特 卦느 聘께 l
i 判 申1]. 初 鼓. 有 l 似 아卒 特]l A .t l
1刺 制 科3 까 ·Il巷 )씨 巷 어이 割冷. l
13刺·i 씨 이· 判利 피 .f]1 寧 

·

53刺 더어 轉 8피
l Y념, 6卷 荊刺 하아 l . .利 利軻뀌 巷 普 l
l히收 까 괴· 6卷 쌘 l ·f彼 뾰收 司 Q[이a. 

·

53 l
l꺼 判 싸. 뾰 巷 壯 l 냅 3刺, 맵 25假物 1初6 l
l , l Id-剡 載村卷 쌀-p收 히
l <,·-13·1 玆 討2비 判 씨 · 鶴. l
1但苟카연假까에 巷 씨 ·삐게 轉 7假物 初荊 죄

l·‥‥……·*競. · l例‥‥…·%‥·*·l
1 단히 잘 인용을 循음. 1런데 해석을 잘 1 엄령을 선포했음. l

l%-斜收 荊. 짜 .느 幼 01.l 격·11 4‥ 輔 11對物 判荊 1
l -制 

M·쩌 ·11紂, 敎까3 3 i 께聘 競. 꽤게 7 2집刺 l
l詩7피 h割· %s·l] SW- 씨 l014썩 尋科刺 初荊到1·11 l
1荊 絲. 1荊-2收 玆 似8·, 7 27假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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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우 측 l 북 측 l
/

l ·鴻라 收 荊. 1 틴,]]·. 쪄授 半料뾰 巷 1
l ‥어 收 ‥ ) g- 判2 1朝割, ·例判村巷 씨
1刊· 이 %· 發 $胡科剋 1 씨t 언 에닐0 刺. l 

·

1 制卷·디 收 矣 屈쌔·/( 1 ·이 케 名 씨어t 1
l)g- ·1]巷·冷 1싸·11 ·11싸 l 아·t A 刺·]] 荊. ·刺 ·l% l
l ·l-伸)], ·,料 합이 ·It 인 l 拳冷 討 썼아. ·料· 쩌 l
1 判. l 아 Id-아 偶레·1비 朝判 1
l l 刺닐收 從 7d. l
l (濟과訓1파訓 朝 鳴訓) l Id즉布 核쩨 ·]세 申11·1 1
l 1 아 種 아 競. 3.이 뾰 1
l l % 마. 判 淡레, 利裝 리
l 1利.懷料…l · 初. l
l l 런 의 를 살 야지 근 시 유옌 l
l l 經 h·苟 · 競빼, l
l l e·Alb 임)g- 커어 쌔 1
l I M. 이 까% 特1] 巷斜均 1
l l 絲. l
l l 卷 [,刺 어 ·il싸絲. i 귀
i 1라뾰이키 서 判며볐 1
l l 찌켜쒜써, ·느 1科 刊 1
l l · 1이 健 써 有, /收 1
l l %卓 收·d] 2·꺽리聘 1(먀 1
l l 마 絲. l
l l 側씨 .베스·11마어 2시
l l ·1] ·-밥1 桐바lg-, 가卷 7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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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우 측 l 북 측 l

l 모 3모묘':, 1
l l 과)g잭 特 · 判이 荊 1
l l 判 · 競. l .
l l ·어 判언 레내 비
l l 競巷, 制 윈빠 4바라. i
l l 껴屈, 割%剋 아넌 의
l l ·뼈村. 살 피 柱 荊 1
l l . · 사 l
l 1桐或·詩. l
l l 죽 군철수昏 전제로 한 조건011서, 남 1
l l 히 巷破普 여 徑 剡 씨
l 1 에힛, 莊싸 . 刺. l

.

. 

,......,,.,.,, .,,.,C,,,,,

l l l

l. 
"

. l 모, , 첩l
l 騎 마여 하락 .拳 업 l 막 拏 이收 巷 l
l 判 어쪄 巷락 物 · l ·멱 巷)빼 斜 割6 · l
l 쌔 荊收 朝. 이 어 1 l利,特%] 性 씨 이상剋 l
l尋커 鶴刺쩌 뾰 팎일 荊. 割判 싸 收 아 l

廊] 雅

2 ;1-,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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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荊..刺 卷·11 끼아荊4 l尋仲}1 熟 料判 ·郭)g- l
l 낸랙判 荊. 1卷%까어 7막 韓)g-巷 1
l 物11 競피·, 꽤判 料 씨桐斜,收 物 刺, 璘 씨
l어, 特 巷 알 ‥념, l 刺 , 卷·11 아 收 l
l 例 初)g-W卷 韓4-뇨 巷 1얀潮·池荊. l
l 사 1 ·% 1
1製타7 l · 샬7制 判 特]1 이 拏, l
l .剋 判삐터 )t兩 判 기윈아 健뇨 ·<彼 7막 朝 1
l 巷 破 씨· 91자t 矣 에 l 이이 써 冊屈 녁6 l
l 料· 싸-g. ·矣 判. ‥熟 1 , 苟씨紂 收·11 科. l
)쩌 뇨判 써이, 載키 1 4삐收 씨 有 荊· [ 判 1
l 끼이 케 빠 著싸收 l 1從 g%割 載 特11 아· l
1絲. 1 收 러쎄 아 연 이·, l
l 헤 11]어 %討 有 料布 17비뇨1가아 剋 偶· l
lId%荊. ·이 卷 料-判收 1 收 荊. l
l g /) 화 7 且 1 ·」되 까 복잡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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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l 우 리 측 l 북 측 l

l 로 바꾸는데 서는 해 나가야함. l 환시키 위하 공동으로 노 한다,고 l
l·느 刺 반뾰 째뾔 l 朝 이 · 破 케 취 l
i . l 자 4 1
l 1 아· 朝극역케 載 前·1 1
l (濟괘訓15聘·l ;112깨題최 1危 卷 · 料物 料꺼 1
l 1偶레·아· 玆 卷物씨
l l · 복잡한 문 가 . 1
l 1 에 이 가3다 아3 엇 1
l 1初-卷커 g-리 씨· 의 剡 1
l l 화 l
l l . ·判 1特%1 · 梧 梧 1
i l 안叉 하지 말叉 r 정전을 공 한 평화로 l
l l 이이 어 벼아d制 씨
l 1械 刻- 裝 料. · ll 아히
l 1 좋%음. l

,......,,.,.,, .,,.,....,
.

Iw커TI] 어 競. 荊이 1 荊. ·어 아有 普 이 
-

l 써 供喉 載巷 利收 l 쁘잇닦케 커利 아·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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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F 측 l 측 l

II 
m

習1

l 1 에도 各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단 [ 성 H과 직접 연결된 2C런 문제 , 이런 1

1 이 라 짜-2 收 ·11b 에세 1 씨·1버 d빠 郭한 荊. l
l 마 絲. 矣 <,荊마하 1 ‥半]버 []- 씨 찌%·< 4삐 1
l러拳,fRJ$사V 苟 떼아 l · ·姓 q이q- 韓 아 l
l아e 케 0뗘씨 ·A鈍 뾰 l 삐 卷2 푀 聘 이) l
l 씨 利 荊끼, 쌔 偶·]f l Al 裝 ·d )께q. 收 玆 荊 l
l朝 V짜 亂割 %-德1 ·路 lt'%Y].‥割 前 44 · 아 i
l 꺼 까 ·쪄·1] 어 <,制 l A 찌· 荊尋·1] 池 l
l 뀌村 . l 레니 려 아 ·1멸야 1
l ·Il .料, $이 ·11 셨랴, 씨 키b 巷. 0이 巷·11 苟 荊 1
l 矣 6.25割씨 柱 荊. 6.2펀 l·비 이 · 일J特·1] 허收)Ill l
1히 뾰 初싸, 矣 이有. 1까郭. l
l 아 烈剋 어 쭤 · 冊 1 /띠· 初, 利, 循 熱 1
ly거剋朝收判꺼 制收 l 刺 · 라b 巷. .쩌 키 l
l ·11 · 써야 紂巷. l ·1버 이끼壯·l] ·玆 2까 1
l 41 앤썼,라전끼 이 1特씨 71 쌔뇨키 荊. l
1 엇 疑 께선힛 荊. …1히 괴· %c]- 써 아 競기 피
l‥ 레낵 까 ·야 

. 괴‥ l 促 矣 에 쒜X例·l]·1 이 l
l - B-마 … 卷 시 까빼 l 確펴 將·]디 Id-라牛]) 

. 刊 l
l 끼께% %7]-이· ·軻 1971 l 이 制랴 뾰·]l ·]버 r] J% 찌 l
lM키 아 lg촉卷 Al]th 仲]] l 과h )BE鶴 剋收 쩌 討 l
l ‥1 이 W나判 絲. l 信. l
l ·率 幼 ·, 牧니 씨-C 1 꺼 기村 씨 壯211 지
l 더 %1. ‥싸 살 初)g.卷 竝·] l . 년 ]J% 써 믹. 偶, Id-혹l
l·-· 制收 ·純, 每7·絲 利 l 莊·沒 判 利 割1t l
l 卷·dI끼 쪄·]l 拳11·1 ‥6 -AdA l . 剋 巷 윈2-따 아 l
1 判 아 荊 訪. l .

. 特11 尋.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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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l 우 e] 측 l 북 측 l

l%, 고 l., 묘모 모, l
l 4끼 1崇 判刺 l 判 布 將. 初 빌 l
l相 判 卷 勿 絲. 唱 i)g- 壯 朝. 判拳 . 袍 l
l · 懷相 %相 相 l相崩‥剡細 細 l
l 가 及 는 M 가 장 가 l o]1 을 가 는 닯사자 l
l . 1收玆判이荊荊. l

l · *‥ … ‥ ‥ ‥‥. l · 相 初·
,

‥ ‥ … · l
l 간에 합의에 의해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 l 사자라는 그 사실도 부인하지 못할 젓임. l

l 卒 訣 끼이 玆. 收 l 끼軻 싸 剋 씨初 l
l 奴卷 레 g. 判每 l히 疑 科科鶴 빠에 어 l
l . 刊判 ·巷3 討 刺. 對 l 巷 修 科써 刊이 烈 l

l······……. l‥. l
l 「나토」가 았고 「바르샤바」조약이 있는 l 이런 의미에서는 남북 사이의 공고한

l ·巷,弔티 討刻. .料· l 載收 剋 姉冷 興 께 l
利 ·判 84 朝 懷 씨相·박刺報報谷씨

l 졌는가7 · 아 . · 은 다 한 l 할 문 가 나 많음. 문 l

1嗚相殃報倒. l·料報, ·鶴 剡 側 1
l 과 을 돈 가 상 l , 존 하

1荊 制利 村예 卷 엮 의 . 녔·i l
l·刺厄 相 賴 6南 위 · 相 卷偶朝 特 側 1
l . l . 사 · 1
l 괴까 . 巷 꺽 뀌物 1有 핸버 프 料써 · l
1뼘物 料 收 玆 替멱. 聘 뽀 訣 疑 營귀
l .割 2끼어 바씨, 써 ,

]g-l 有 씬 바싸· 까 鶴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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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l 割까]) 營宅카 荊刺 1病郭아까애. 料 ·漸 1
i·1 …詞 側利科 巷病 , l收疑有찔 3鶴 ‥制 l
l 통 작 작 l l
l 사 l . l
l 勉3 收, 첫베혜2, 討 1 發 ·料 어 아 빠 워 1
I A아td. 1 核>년卷 秒9 烈, 替 히
l 裝 까 끼 情料軒 1 鶴 레村收 玆 이收 1
l 卷 · 이3有 엇, 疑 어 l yg. v-g씨初 아A )li l
l %, 討{ 矣 2께,l] W,t 荊. 1 破 ·l} 絲. 괘· 裝 前, 0 의
l ·玆 卷 1ir 이 끼荊. l ·11收 찌·1버 아 偶에 푀
I o, 判뼈쇼뾰 ) 劍 衍1 1 이 荊收·]Ib 判. l
l 桐桐 어 엇메씨 싸 기 )빼 케 E따 4鶴 철 씨
l 壯 荊. .矣 a刺桐喉·]] %라. · 健머 偶 $卷 아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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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우 e] 측 l 북 측 1

l .

"" "" '" "' "

[모 
' 

) ,끔l
l , 朝 制 懷凍 巷 1 ·11收 制 . 報 .41. 賴 1
l 巷 아· 4破 )d따· l ·카 1銘 彼 만 載 l
l收熱 桐 4荊 W物 l 利 利 冊剋 · 料, l
l 피 ·]야 

. .느 깨간 1 營 額뾰 割. l
l 彭, 에 聘朝 애尋敬 의 여y][l 剡어 判히 營 1
l 判 聘 收· 競 하 l 허 何 桐써 커 荊 l
l 例物 

1斜 刊마 머A收 l 料巷 割4 늘 어. 괘 l
l히 材 肩 桐收 玆 利 l씨 아1 키 연 庭깨物 l
l 料刊. l C緯 制. lg-聘 料뀌 1
l 1 鶴. l
1 상擊留)[]15暇·1 朝 暇騎) l l
l l (濟괘더15聘빼3까R罰) l

l 刺, 割)g-卷 料어 빠)ff l 巷, 前 制毛制 )[]15·@l] 피
lIglyYAAb&4]g. lb W %)g-qg g%·14·14 4f2-x기
l 恭어 割·]1鶴 싸겨키 前이‥ 이 割荊의
l 여騎 封뀌 刺巷 料 쳐 카收 巷. i
l 40前 巷卷 健 替2-히 割)g-卷 科 偶)g-q]· l .
l 軒刺 料어 聘韓 種 ]循힌收 熱 여씨어 刻 1 ·

1여村. i初荊녁料어 荊執라 1
l 鶴刺 籍 軻 收 漁 1料· 相 報 賴巷 1
l 듸 荊巷仲]] 아 聘아 l 荊剋 著 判 巷. l
1割 制.朝쩌村收 씨 커 1 서 사어 {射卷 核偶·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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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우 측 l 북 측 l
-- -----麗 -l

l.' C 묘도끔 l'삼以 
'

孟l
l V· ·妹 普 玆 아 利. l種收 物 %Id사中1]·恒 荊 l
l ‥] 發-s 循 袍 率· l崩 q(t1 相 初協 偶 l
l 도 납과 북9J . l 으且 바꾸는 문 는 우 가 측파 l
l ·밴1 特 꿔 반A 初)g- 1 9判鶴 어 레나M. l
1卷 -y·E 偶)%巷 種 料 히 염아 載쌔 朝쥐어t I
l T. ·1] 어t 빼 쑤 씨,fy l 까 前꿔 베M ·따 괴 A l
l · 녁볘 미 · ·

,

-s- l 씨 壯 꿔 1階아 l
l 히 拳 斜 거 끼7V l · 이야 f dl -

-

1伊1]布 4荊 l
l · 玆. 1 破 偶荊厄 性 收 初 1
l . 

7 · l 사

1 制收 키 
· 

奴 載·剛피 ·潮싸 村쌔. l
I A競 料힌 料桐 聘 判 1 염t 키 判 아에朝·1] l
l 켜剋 朝朝收 f(치.厄 

· l 1빼 커 7어 %·討 좌· l
l 判 巷 判村. 1 壯·]) 判物 아村여 . 씨
l 載巷, 원에5 안] 9쭤 1 物 判·]玆 巷 健 伸].· l
}(巷 커 病 品콰 게·j玆 1차- . l
l . l ·-‥] ·-M 사·11
l 비 競 4잔)g-卷 ‥ % 이有마·1싸競玆 刊· 이
l fM-tA]g t %·1<-% l e 8 · 한 l

써 써 이 荊 t한 l4判 t-S 씨rR 취 혀( l
l 1써 2힐·Il 깍 아 苟 l 씨 割·]버 …愧 뷔·11 l
l 判有 y 荊破 科 討야 l t 前씨 偶·荊앗 荊 l
1 한 t 사 을 ·H 야 할 . I V - 2 다 V- - ·d한 1
l l 但히 競 討. l
l ( 급 A]15 ) i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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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사훈련 문제

가. 팀스피리트 훈련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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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우 측 l 북 측 l
t----

l.섭.f끅V,시금' l C"*'*"*"'"l
l 뀌 까삐3 러巷 荊키 얼까4 競한 荊 이 이
1矣從敎다鶴荊, I Ll帝 收 1J빼 前)g-嗚 ) 끼 1
l 巷 判냑3빠 ldg끼聘 1討3 0쩐 胡玆 鶴-ty 料郭 1
1써 어져荊마 收 레裝 괴情. l
l ) 9페橋·1] 4꺼 이뉘龍 펴 견 꾜빼 判 1d令 6아 1
l껴 利뽀刺 켜 性 lL,ga聘VI아t2苟鶴이 l
1 러拳 絲 ·1以 나 壯 )g-l . i
1彼 刺收·lI T뗘3자· 이 1 卷 )찌 0[削 낸쌔 荊% i
1替. l 敎廷 竭荊. 1律 데 1
l 純 어 서쭤 러拏 郭 1 A判 物 · 외 아 1
l 쭤 尋삐 씨2 앗初 l 刺 케, 씨 · 미 宗죽 l
lId%펴아·11워어-t 健 발 l 렴 巷. 객·]] 샌 等 判 l
1 빠 %d-테이. 여 刺 4仙 히 터아絲. l
l·陶詩. l
l . t 의 割豆 修표 1斜 1 (濟羽 率村·幽) l
1 꺼4어 彼 健뾰 색·1히 l
1 荊 이에 柱收 矣 까g- .Il l l
l 이 3· 軻胡 利初 尋 의 l
l 라려判·너 A卷 彼收 씨 l
l·쩨判候낵. l l

,g-... .,,. ....,

L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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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絲. l%奴助 破. l
l 待[[l, ‥‥谷]g· 相 相 1 相 崇剡 기
l 을 사 통且 하 참 l 見 합w사 슴 l

l*‥…‥‥‥·‥‥l…*·…·利‥.…l
l 혁라는 말씀을 아시지요. 벅번 말로 듣는 l 알건데는 원래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 l
l l . l

l 보다 한 와서 보 는 확실 l 은 국사람들 만든 刻적 及 야 l

i寧荊科苟·崗玆 普 苟 判. 替 련 判 刺 i
l.. 연 삐 씨 앗 l 初例. 例弦 싸 끼z l
l어 꿔 刺 . 볍 偶 )레 利競 莊 짜. 替 l
1璘 居 ·11判 祥 詩. l 이 唱 病初, l
l 꺼니 헐 티 荊싸 1 커 剡莊엄%년 著렬 의
l 옌 이씨 料病짜 剋 l막어 軻 秘 꺼 判 l
l制拳 判彼 써 璘 餘 l 假· 營머 科 鶴 鶴 l
IT l 싸.flI替 셜 莊 빼討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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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우 측 l 북 측 l
團 團

1 훈 을 하는 와 보 - E- 하 서 공 1 . l

l 收 苟 壯1 l ‥l%· %愧 病·l] 幹-j AS 1
l 相 ‥ 渚·捨 ·Fl‥] 히 ·申]· 

-將料劃, 
피

l ‥ Y ) ‥ 7 작 습 아 l
1軻·ll 崩 4 .. 報 1 收 荊. l
l , 潮 1}1·1] ·]볘이 騎 壯 1 씨여w엇例 써 1
l·PIA ·l-FEk V.l-·]·]-2tIl ·]-1, > l -sd-d <,>E a%-t iE·1-f6·l ·]-L-ll
l . l 祠和荊 判判 健 0)]삐
l 特 都% 1判 비뾰 2 12判. 뾰判 從 判

l有討 까어5 i쒜)f·1버 l 巷 科 特1] 刊쪄 잇 l
l ·判 鈍 . 般싸·,}1 巷 ·111 壯 키 健 씹. l
1競1까시권1] 엇 訣 尋·l] l ,,]荊聘 沖1 刊 20 ·꾀 1
1 德2 庭 이 絲. l MIW荊이 삐· 壯 . 申1 1
l 利 裝, 아 · %1 1 %w얼鈍 7과中1버 15 ll L

lW리布 -&裝 취 M색布 l 싸 싸 荊收 ·-巷, 
-將 l

ll(·1바 荊·1녀 郭朝 T 야巷 l 勉初 이 Z 사어 10鶴 71 l
l IRE·l] ] 申以 刺收 收 l 訣收 但 · 巷 파1- l
l일v 前꺼V 2과이 밖퍼 l 71리 割飽더 收 剋 1]A-l
l . ty·]相 相. -T . 牛·1 삐 7 絲. l
l 가 우 한· 을 1 旦 합동군사 습 동 하는 1
l·Il·.] ·끼.· 壯, 아· 壯 ·,6 l 巷 但 기Ll.qA 破 괘 끼 l
l · 物]이 ·後·]1 ,,,巷 -$W아 l 討 刺·-l 柱 싸 ·妹 拳 i
l ·녀 奴7 염 拘01까 ·11히 ‥1 1 ·V 討 ·g.卷 荊. l
l ‥ Al까 1어· 빠·마 하‥ l 미 7표刺 

·特湖키 1
l 壯. d%·荊.·피히 찌 씨 l荊特 收 ·,비 ‥荊苟부A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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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런 위 을 낀다먼 대화를 통해서 풀 l 전쟁 도화선에다가 불을 달 수 있는 l
1 하 뾰 아 彼裝 %의 1 ·杵 曾$ 쪄 智이 1 l
l 리1 써 이 ·崇 허·1 1 ·%·]1 鶴어 이너어 피
l7마收玆 彼 利 번 l이, 壯 聘 리 인]A., i
11 i아物 裝 어荊빼, 꺼 지
l 마 拳아 이·崩너지91 A有 [tIt 삐. 아 이 DIll
l譜玆 · 渚 鶴 · l刺袍渚鶴壯)Ic]-,·% i
l 8ff. l ,

· 측 2사 을 , l
l 幼 헤나Vl· 荊割 申1 씨科2初1(]·,3핸어 꿰t

I 어 아V 껴어 判 等]l l · 莊 리·, 피· · 까荊 l
l %[써 判써 이· 破 荊· l 株5 미· 幸]., 句 收 7 i
l 귀卷 · 軻꿰聘 巷 미 郭. l
1아W} 어 · 써· 討 이 病 料써 苟 E까 胡較 1
l·] X-卷 判 사· 收 彼 l 안1싸 아에 利)g-꺼 l
l싸>-姜 巷 하 싸· l써 A剋 桐收 짜아 아 i
1苟어 鶴·收 荊. 1荊이 헤 唱 苟 偶레 1
l 러載 {裝 村아 이 히 뀌 巷 년 2비載 적 피
l胡 써뱌, 이이 胡 써 巷 뀌 競. ·어 偶써 I l
l 랴 收 ‥ 彼 뾰리 制 l셧-裝 q마 이 케 야 斜 l
l 苟 벽 . l· 아 이A. 收3 科커( l
l 細 相 測朝 이 ‥ 例 利到 科 ]%1씨
l 주t · l 旦 줄 ·

, 줄 , l
1핸)다·야A. l·-현初·아버 기 刊십. l
j 利 傑 律, 

'

‥ 割·判 비 4 惜 袍 樵 씨
l 른바 4 사Sd을 을 가 又 군 l 하 , SE 금 복과 남사 l
l 唱 利初펴 20까g써 밤 l Y끼 幸1바 반裝 尋收, 뾰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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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우 리 측 l 북 측 l

l"<조.....,,,,...l W < 1 l
l써載 43割 判 刺 씨 l12패어 ]어어 朝 競 파· ]
l1軻判·崗物 87刺 剋 ·11 l 絲. 어 制刺弦 뾰 활w-l
1村巷勢, 1녁w超4割 하收 리 치
l 객이 M. 特 疑 래 외 아 원어, 윈S다 刺 判 1
l谷絲 判 려剋 ·雨 ld殃17 어 科꺼 어 刊 l
l·絲.·南 · ·

, 취 씨 l 朝 朝 唱 께 41어 l
· 壯 싸라 이 判-. 1何어 料罰 

. 

矣 하 리· . l
l 판 어載 3,50뗘까 아 리4·尋쩨 恭 이 非, 격 1
l 剋 涉 ·

, 郭利 幹6 2, l 케 幼 느 괘 뀌 l
l00뼈아 ·

, 괴· 經 拏 l特 미 싸 苟 이 發 l
l Swooo巷...... l 判毛 러收-8陽 아 늬

. l 첫 A屈 @軻 끼.쌀巷 시 쩨 어 判잇 鶴 이
l草 絲. .拳 까 有 璘 l鶴 의 에 쥐써 卷 l
l 判-씻載 까·, 特의1 푀 · 커制 · 巷 制주壯 히 .

110치 性 엮卷 씨· 競. 비 . 
. l

1 莊 )詩卷 餘 견 情 1 l
l . l 낮拏需 %111예唱흑 1
l 엮 텨卷키 이개켜 기 l
l 리 村 巷 % 劍, 마 샤 l
1刺律崗.申]崩 村 1 l
l 만으見兄 한 30 가 

'

음. i l
1잠 ·

, 1 냐 냐 l l
1 끼% .이 僞이布 荊 g. l l
1폼普 判破 괘그伸11 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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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우 El 측 l 북 측 l%-
1

l./ . 합 .
'

., 1 l
l 荊 . 쌀· Id에利 ‥알& l l
11히 아끼가4 性 1g-聘 1 l
l 聘 偶· W·譜 朝한 1 l
1 6·l]까 疑 玆 뉴어 %鶴 普 1 l
l 씨· 刺켜가·11·11破 半111 

· 

l
1 村. .,割 끼巷 꺼끼 1 l
l %끼 )g&머 卒1渚刺 꺼 競. l l
l)g4쎄 Fl]$ ·剛·빼 려 絲. l l
l .d )g-w·]버 7키 ·巷 卷 1 l
l 唱 羊 려·1兩 뼈· 1 i
It )g-供·1]收 씨하 荊. 1니 l
1 4빼 A키 리拳 發 리 1 l
l · 胡 ‥I·l] 41$ 料년에 씨 l
l .養 알A 끼軻 . +l] /g-피 l
1빈쎄 l l

, .... .,., .,..,
- -l

찹 ; .

緖 "

고 ·끔
l 팀스피 트 畓린은 본적으로 한반도 l 는 가장 긴절한 문제는 남조선 서 진행 l

]]C-難縱 7 [
l 裝 19·69키 이 마 1 ·AVI 

, 玆 써 이收 頓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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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雜賴·譜報 巷 l相··許刺·卷洲 析 l
l 여 聘 初 刺 割·삐 l 弱 巷物 이桐 짜 l
l . 性 ) 詩 裝 E階 1割 키料 鶴 尋利. 物 巷 외 .

l 마 競쒸 斜개收 일 1待味唱巷荊. l
l 軻刊 荊. l 아 2得 純 아 이 서 씨
l 特 巷 破 料 料割씨魚 循 料‥ 敎 偶퓌 -

l刺 雜 卷庫 報 · l帶物·到.測竝 l
i 사 작하 . l 한 . 1
l 사 을 사

l에 아· 性 軻 巷斜 l討일 熱 谷郊 絲. 收 l
l巷까聘리.軻여 l아姜討어 션竝 · l
l 巷屈苟 .Q 암巷 l刺 껴 有需 拏判 씌 l
1除彼)g-判. l 뾰鈍 꺼拏 利키녁墻 1
l 收 剡但 判 ‥91 1 1 d村 · 判 彼

l 1鶴 째 4식혜 初 尋 l 料 여 · 初 필느 聘 l

1競有婢討跡科1柳玆·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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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31 측 l 8 측 l團

l l.섭'삽 섭1
l Is初鈍 이 싸 어 서 1 1
l 1淡相舊相村荊. l
i l 7 만 -l 통 昏 아1-1라1
l l 割村載 리의] 키 荊 1
l I A' 리拳 

- 

登쑈柱 뾰 1
l 1 敎惡 偶마 의 )從 키
l 1 키 2%128村, l
l l 키 登엿鈍 4히 키
l 1巷 w섄 북d-·但聘쥐·l] l
l l 히 荊收 巷 여剋 1
l l …渚 繩 相 渚. l

l l ,..... .,,. .., l

l 군사직 위협에 대응하이 전쟁의 재발을 l 그4의 원만한 추진을 보장하기 위하여 내 1

l 싸· 이 玆 언이 荊 l 반]冷 如察 菩1뾰竝 이 l
l 리收 쪄% 荊 荊. l 혀 · 셜 收 屈 側 1
l 有이쭤 까메. 刊 Iqq- 著例桐꺼 어g巷. l
1 이. 4여 卷 아 써卷 1 2여朝)g%卷 4납·)1 卷 께 1
l)g하·斜·刻. l 비버 聘 割$ 巷 荊 씨
l 이 윈43꺼 1/씨 · 壯 1 竝 빼 )g패어 割·]버 1먹일 1
i· 柱 判敎·서 아 40k.HI l·던判竝 判까L 矣 V 씨 l
l ·11 쪄 이 軻 科 멸어 1 %g힐 餘 荊.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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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l사 · l
i쮜 )判屈 割·]兩· 訣 l 朝 割이載 ·玆 리收 l
I q 야 . · . i
l 璘 . 1 l
l 측 1 (g 4 ) l 

'

I E메 여며 赴커쌔역. l l
l 4%] 측 사 1 

' 

l
l 사 1 l
1꿔豆워아· 프%크3] 기 . l
l 且 북 참다 화 루 ) l
1 이巷 비 싸· 絲.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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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타 훈련

P
l 로 하는 것 ,

/-런거는. 거기서는 군사 l 12일동안 수많'은 군데와 함께 「만·전젱l

l荊 斜라7 2巷莊 아q- 이 i 制罰 어 4혜 替켜 l
i 剋 拳, T 키Y . · 收·]l, · i 다 祐1끼, 에A 苟키 l
l收 아 끼 判巷 이 荊. l荊3 쌔 ·i味트] 

·o冠엮 l
l ……IA· )…1*·]-‥‥] … l* ·‥‥ *. l
l 갑자 해서 하자 는 1 j 북남管의서가 발如1 O W l

j7씨 . 

라. 3等 이 19혜 l4·1] ‥ 訣 111메 의 W씨 l
l*‥‥*‥‥‥‥,·)tI…l ·* 判 袍 相‥ · l
1 이야기 하지 말기비-람, 1 규모 군사언습을 벌려 놓으려 하는 것은 1

l l lg-어苟 申[침 苟 李 1
l ( 韓罷 )[]16利罰 爵隣) l 의 胡 破 料 닦朝 씨
l l 收너-o}] 낸 散 荊. l
l l 키 A퍽 池 矣 料 씨
l l·%d 如, 登뾰鈍 4@-삐 · l
l l 靖討 旬鶴 臧뀌& 히
l 1卷 巷 괴에 이%겨개 1
l l‥例. l
l l 이짓은 귀측의 말로는 다른 모믄 교류 l

l l 聘한 $d.11사V 1혀 . 軻 1
l l ·뇨 일빼· 判 衍꺼 피
l l 나例 7-12物 4려이 씨
i 1혁t荊. l
l l ,-l. 收 9-키 7-빼 刺·1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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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켜개께 割 여劍, l 나偶制 계 郭唱 히
l 卷 2띵서 從 이 커 料 1 여 ·퍼 初, 尋競 이4 피
l 巷執. 收 1십서 아, l 收 熱 · 靖討 鈍臧 l
l 制 7쮜 2직서 레 習따 l 布이 健 괴일 判拳 l
1괴버 徒 刺·. 미 璘써 늬收 停]] 訪. l
l 아 괴破 꺼 罰년割 1 ·퍼 初, 冠巷刺 눠히
l 鶴 이이아 마케 . l )g- 剋 收 弦 겪般싸 l
l 熱 느側拳 쑈 여 본 l 熱 이 M. · 判巷 l
l 競 拏 收 ·崗, 判 ·南 l 리 龍 이편 꺼 l
l · 卦. l 이 敎 · . l
l w , 사 l 聘사 l

l…· *‥ 袍‥ … i*·r ·申]‥ **料·例 刺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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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4 측 l 북 측 l
---

-

q

a -

l 
'

묘r 13/ l 
'[,庶굼 

1

"

tI, t, l
l鶴巷 , · l 相 協 l崩 給 矣 相 AS開 l
l 하는 은 중 l 한 유 叉 우31 한 참을 수 l
l 收 罰$l·Il ·剋 有 %써 1 性 이 잇 絲. l
l ·料, 뀌 Y村 ·t Y씨 . l 키 E마 Y리 ((] 騎 의
l FE 바-i묵 每럼잇 ·빼 이 1 壯 矣 71키 ·퍼쐐3, 純 의
l 아 s制物 相 利 l懷 紂討 ·妹鶴 . a l
l 壯 1이 액. 特]l 끼-制 荊 l 布 刺$ 巷 · 싸 히여 l
l ·삐맥. l 이4나개b 荊. l
! l · 初 o}] 사 1
l ( 弱 X]17 朝 ) l E

l 牧 荊 絲, 彼2막낵 1
l l Id-%쩌 

刺 荊假 荊收 시
j 1Y·刺 %14籍 ·}1偶· 利씨
l 1 단합을 도모하 해 진행하는 숭及 1
l l% 이物·l] 朝物 競 敎 1
l l 絲. i
l l 7 g$, 사 1
l l 까 刺 聘 껴이 偶 기
l l rf 사 �1
l 

' 

1써 荊벼 W,쩨 2써‥ %·科 1
l l t w偶찌개頓찔 判 l
l l ·

王 , 骨동군사 會 1
l I d d따어 께t 喉 3쩌· < l
l 1剡·報判州,‥11·1 1
l l 좌軻礎 *2- 먹V 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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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1律收·緖‥劍·, 1

고 
]

고찹 ,..

l l.荊巷 料 割 訓키 .

l l·形].s., 冠苟鈍 쪄· l
( l·········……l
l l 수 없음. l

l l 卷 特費村 鈍 1
l 1騎 .收 ·푀.6.. 冊料 리
l l·····……擇1

l i潮**' l
l l ,.蜀..,.,....騎)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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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켜 · 絲. 1 이 연아개刺有 .d 奴 1
l ·히 無, 裝 ·剛 )詩 1 E 普3臧 쳐 刺 9鶴 교 1
l 刺 아ty 效2 沖]] 尋 이 l · %t 利어 割9 펀 l
l 씨 철 討 q , 有이 기 鶴. l
1취 刺 朝 卷 산 A l 키t ·퍼 無, 菩料勉 비
l 莊 討. 1닛 側 軻 프 有 替 케 1
l 純 對收 E다 쑈利 · l 아미 되-罰剋 荊씨 y l
l牧費16 樹에 

-버이 
荊 l 의 키 Wd패到이 荊뾰 l

1언判 利써 5測 荊. 1 1990하 함 亭]IE ·}뼈村· 삐
l 卷 普 軻·싸t 커 l 剋 荊9빼]」,현 느 · 絲. l
1 끼 싸 서壯 %케 아- 히 ·制 初끼 洲物 巷 替 1
1 荊巷 促 競 荊. 1判 巷 d · d判 終 1
l 벅뇨 까· 키 쑈料 1심8 례 尋唱꺼 q]弦 1
l · Y v&9-·1 de%1 ·l-I%q +]-·l]·]Jl g$qA1 V n]sl Wi-i·1-d ·Ill l
l t d 씨 l AM 

·4 , w사 l
l 베却厄 性 莊 ·.%-軻 티 니.· 玆. l
1制 · 裝 이이 위A 製 刊 1 키 普2 彼 창·]1 · 히
1 村巷 荊. 1 색拏 詩2뾰염 有 初 1
l l ‥冷 卷收 刊혁 아 制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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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i 營 冊桐 側收 判여 리
l 1判卷鶴 餘 ·刺 巷 1
l 1訣荊. l
l l 다 한 강恐하 간과 할 )
l l 訣 熱 쮜 ·푀 無, 菩 1
l 料荊년 吾根前어 · 쓰 1

l l*·……物*巷1
l ( 바로 그 시기와 일치시켜서 벌리려고 하 1

l l 朝. l
l l 쮜 ·터 如, 冊科敍 의
l l 찡刺 桐4 리 허W物 1
l 1사 · 1
l 1利 詩쩌 ·러 無, 라荊 의
i 1彩崗· 庭 破 巷 피
) 1봐아&귀收荊. l
l l 온 부旦 술단 l
l 

' 

l 判 巷 荊騎 刺 性 치
l l 屈 .玆 桂여 · . 利 의
l 1커에 까11 收 쪄이厄 1
l 1拏有 初 判 事] 散 1
l 1荊.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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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

된

[부 록]
團

w

. 1. 군사문제 쌍방주장 전문(성명, 담화, 논평 등)

가. 신뢰구축 및 군축 문제

나. 불가침 및 평화협정 문제

5

다. 군사훈런 문제

I

.

2. 군사문제 관런 합의서

가. 남북기본합의서 
'

나. 남북불가첨 부속합의서 . .

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합의서
團

團

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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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군사문제 쌍방주장전문(성명,담화,논習등)

가. 신뢰구축 및 군축 문제

<흑다촉>

O 조 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제韶차회의, 허담 보고

(1974. IL 9)

(전 략)

오늘 남조선에 미제침략이 계속 머물러 있을 어떠한 이유와 구실도 飢습니

다.

요즘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거를 어떻게 하나 모면해

보려고 남조선에 있는 미군이 이제는 「유앤군」이 아니라 이른바 「한미상호방 .

위조약」에 의하여 머물러 있다느니 조선정전협정이행과 관련한 그 어떤 담보

조긴엾이 「유엔군」이 철거하면 조 선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날 위험이 있다느

니 하고 떠들곡 있습니다.

물론 이젓은 그 누구도 속일 수 없는 어리석은 기만술책입니다.

.

미군의 남조선주둔을 「유엔군」의 이름을 가지고서도 합법화할 수 없게 된 .

지금에 와서 미제와 남조선의 매국도당 사이에 꾸며진 그 무슨 「조약」이란

것을 가지고 합법화해 보 려 한다는 것은 맣도 되지 않는 협잡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담보」조건없이 「유엔군」이 남조선에서 나간다면 전쟁위험

을 증대시키게 될 것이라는 미제의 논조는 더우기나 황당무계한 소리입니다.

조선에서의 정전의 유지는 미국군대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공화

국정부의 일관된 평화우호적인 노 력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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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국주의자들이 들고나온 궤변은 결국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 더이싱· 머

물러 있을 구싣이 없다는 깃을 스스로 폭로하여 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 공화국정부는 조선에서 전 위험을 가

시고 평화를 유지공고화하며 조국의 자주적毛화통일을 촉진시키려는 진지한

입장으로부터 출발하여 지난 3월 미국군데가 남조선에 철거하는 조건에서 우

리 공화국과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을 맺을데 대한 중요한 제의를 한 바 있습

q다.

미국은 아직까지도 우리의 이 평화적 발기에 대하어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조선과 극동지역에서의 평화유지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면

평화협정을 맺을데 대한 우리의 제의에 웅당 데답을 하여야 한다고 다시한번

주장합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도 현 남조선통치배들을 부추기고 뒷받침해 주머 우리 나

라의 통알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우리는 또한 올해 유엔총회가 37개국 공동결의안데로 납조선에 있는 미군

에게서 「유엔군」의 모 자를 벗기고 그 들을 완전히 철거시키기 위한 조 치-趾 취

함으로써 조선인민이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신의 손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

통일을 이룩하는 도움을 주도록 하여야 할 젓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젓는 이미 성숙될대로 성숙된 문제이머 어떠한 험도 )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유省군」의 간판밑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한 조

치가 취해질 때 <-a은 조선에서 긴장상톄를 가시고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실

힌하는 데서 기적 전환의 게기로 틸 젓입니다.

남조선에서 외국군데가 나간 다음 조선인민은 자신의 손으로 정전을 공고

한 평화에로 전卷시키며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하는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후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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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iI졍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성명

(1977. L 25)

(전 략)

2.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사이의 긴장상태

를 완화하여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와 같이 크지 않은 땅위에 지금처럼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밀도를

가진 방대한 무력이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되어 있는 것은 그

자체가 긴장을 조성하고 불안을 가져오는 근원으로 되고 았다.

더욱 나라안 외국군대가 있고 원자핵무기까지 배치되어 있는 편에서

는 항시적연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엾다.

우리는 한핏줄을 이은 조선의 수백만 청장년들이 서로 총을 겨누고 민족경

제발전과 인민생활에 까지 커다란 지장을 주면서 귀중한 먼족의 힘과 재부를

헛되이 소모하는 불합리한 사태는 더는 참을 수 없다. 하물며 남조선 청장년

들이 외래제국주의자들이 쥐어준 총을 메고 핵전쟁의 위험까지 무릅쓰면서

「공산주의방파제」가 되어야 하는 그 치욕을 어느 누가 용납할 수 있겠는가.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고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북과 남의 군사적 대치상태

는 하루빨리 해소되어야 하며 긴장상태는 완화되어야 한다.

남조선에서 핵기지는 철폐되고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살인무기들은 즉시

철수되어야 하며 미국군대는 무조건 철거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북과 남의 무력을 대폭 축소하고 군사비를 삭감하여 연민생활을

안정 향상시키는데 돌려야 한다.

우리는 북과 남의 제정당, 사회단체들과 전체 인민들이 兮방 당국에 이싱-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그 설현을 위하여 함께 노 력할 것을

열렬히 호소한다. .

동시에 미국군대가 철거하고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고 군대와 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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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축소하고 외국으로부터의 무기반입을 중지하기 위한 군비축소회담을 열도

록 해당 군사당국에 요구할 젓을 제의한다.

(후 략)

o 한반도에 비핵팽화지대 창설 제안 성명
된

(로동신문, 1986. 6. 24)

평화는 인류의 가장 귀중한 념원이며 한결같은 지향이다.

오늘 지구상의 수억반 인민들은 세계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고 언제나 평화

롬게 살 젓을 바라고 있다.

특히 세계인민들은 국제평화의 해인 올해가 지구상에서 핵전 의 위험을

가시고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획기적인 계기로 되기를 열망하면서 반전

비핵 평화운동을 힘21게 벌리고 있디-.

그러나 인류의 절절한 념원과는 다르게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핵무기의 시

험, 생산축적에 게속 열을 올리고 있다.

핵군비증강책동으로 하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전쟁의 위험은 날을

따라 더욱 더 커가고 있다.

오늘 세계적으로 핵전쟁피 위험이 가장 짙은 곳은 조선반도이다.

조선반도에서의 핵전쟁의 위험은 아세아외-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데한 위

협으로 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세게평화위업앞에 지닌 자기의 중대한 사

명감으로부터 출발하여 조 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을 가시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성의었는 모든 노럭을 다하고 있다.

공화국정부는 이미 이러차례에 걸치 남조선에서 모든 핵무기들을 철수시키

고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촤지데로 전환시킬데 뎨한 정당한 방안들을 내놓

았으며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가입하고 그 의무를 성실히 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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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정부는 우리와 미국 그리고 남조선측도 참가하는 3자회담을 열고 조

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며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할데 대

한 제안을 내놓은 젓을 비롯하여 조선에서 핵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공고히

하며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의 길을 열어나갈데 대한 평화적 제안들을 수많

이 제기하고 그 실헌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그러나 공화국정부의 합리적인 제안들은 그 어느 하나도 실현되지 못하였

다. 오늘 조선반도는 가장 위험한 핵전쟁발원지로 되고 있다.

남조선에는 핵폭탄과 핵포탄, 중성자무기를 비롯한 Looo여개의 각종 핵무

기들이 반입, 배치되였으며 그 의 총폭발력은 제2차 세계대전시기 일본 히로시

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1,000배에 이르고 있다. .

남조선은 극동지역 전체에 전개된 미국핵무기의 절반이상이 집중된 극동최

대의 핵기지로, 핵무기배치밀도에서 나토보다 4배나 더 높은 세계 제1의 핵기

지로 로1였다.

미국은 조선에서 전쟁이 얼어나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공공연히 위협하

고 있으며 남조선에서 핵작전계획을 짜놓고 핵시험전쟁을 가상한 전쟁연습을

계속 벌려놓고 있다.

조선반도에서 .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곧 핵전쟁으로 되고 쉽게 조선경외 .

로 번져가 세계적인 핵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

남조선에서 핵무기가 제거되여야 조 반도에서 핵전쟁의 화근이 없어지고

조선인민뿐 아니라 우리 주변나라 인민들의 핵위협을 모르고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오늘 조섰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을 제거하는 것은 조선의 평화뿐 아니라 아

세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절박한 과업이다.

공화국정부와 조선인민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막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

하자면 무엇보다 먼저 조선반도를 핵무기, 핵기지가 없는 비핵지대, 평화지대

로 만들기 위한 조치를 시급히 취하는 것이 묄요하다고 인정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올해 국제평화의 해에 즈음하여 고조되고

있는 세계인민들의 평화에 대한 열망을 반영하여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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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로 만들데 대한 자기의 립장을 다읍과 같이 내외에 천명한다.

첫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핵무기의 시험과 생산, 저장과 반

입을 하지 않으며 외국의 핵기지를 포함한 모든 군사기지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으며 외국의 핵무기들이 자기의 령토, 唱공, 령해를 통과하는 젓을 허용하

지 않을 젓이다.

둘쩨로, 미국정부는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데 대한 조선인

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남조선에 뎨한 새로운 해무기반입을

중지하며 이미 반입한 모든 무기들을 단게별로 축감하고 나아가서 그첫을 완

전히 철수하며 조선반도에서 헥무기사용과 관련한 모든 작전계획들을 취소하

기 위한 조치를 취하어야 한다.

셋째로, 조선민주주의언민공화국 정부는 미국정부와 남조선당국이 조선반도

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테 데한 우리의 제의와 관련하여 그 어띤 협상

이 묄A하다면 [J 힙상의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그에 어느때나 웅할 것이다.

조선반도에 비핵지데, 평화지대를 창설할데 대한 제안은 국제평화의 해인

올헤에 이 지역에 조 성된 긴장한 정세-趾 완화하고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헤

결해 나가는 건지에서 보나, 아세아와 세게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견지에서 보나 가장 힌실적이고도 합리적인 제안이다.

조선에 비핵지대, 평촤지대가 창설되먼 이 지역에서 인류에게 무서운 핵참

화를 들씌우게 될 핵전쟁의 위험은 사라질 짓이며 인류가 마음놓고 살 수 있

는 항구한 평화가 담보될 젓이다.

미국이 진심으로 평화를 귀중히 이긴다면 공화국정부의 평화적 제의에 옹

하지 못할 리유가 似다. 
'

평화를 사랑하는 조선인민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조선문제로 하여 새 세

게전A, 열헥전쟁이 일어나는 젓을 바라지 않는다.

공화국정부와 조선인먼은 앞으로도 전세게 평화애호나라 정부들과 인민들

의 적극적인 지지성원님에 조선반도를 비헥지데, 평화지대로 만들며 조선과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노 럭을 다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면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사최주의나라들과 普럭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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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담 나라들, 세계 모든 진보적인 나라 정부들과 정당, 사회단체들, 국제기구

들과 국제민주단체들, 반제평화애호단체들과 平쟁조직들, 각국의 평화애호연

사들과 각계충 인민들이 조선반도에 조 성된 엄중한 정세에 깊은 관심을 들리

고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전변시키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적

극적인 지지와 련대서을 표시해주며 남조선에서 핵무기를 철수하고 핵기지들

을 철폐하기 위한 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주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된

O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

(1987. 7. 23)

(전 략)

조선반도에서의 첨여]한 군사적대치상태는 오직 완전한 군축을 실헌함으로

써만 해소될 수 있다.

남조선에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민주정권이 선다고 하여도 지금처럼 북과

낱이 방대한 무력을 유지하면 평화와 안전이 담보될 수 없다. .

조선민주주의인먼공화국 정부는 통일된 강토에서 영원히 전쟁과 불안을 모

르고 평화롭게 살려는 전체 조선인민의 열망에 맞게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완

화하고 평화통일을 촉진시키는 데서 결정적국면을 열어놓기 위하여 대규모적

인 단계적 무력감축을 싣현할데 대한 제안을 다음과 좡이 천명한다.

첫째, 조선에서 북과 남의 무력균형을 서로 무력을 증강하는 방법으로가 아

니라 서로 무력을 축감하는 방법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 원칙에 따라 북과 남은 1988년부터 1991년까지 3단계에 걸쳐 무력을 축

소하며 1992년부터 각각 10만이하의 병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둘째, 북과 남의 병력이 먼저 단계적으로 축소되는데 따라 남조선주둔 미군

도 단계적으로 칠수하며 북과 남의 무력이 10만으로 축소되면 미국은 남조선

에서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력을 철수하고 군사기지를 철폐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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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조선의 북과 납은 긱-기 자기측의 무력축소정형을 상대측에 통고하고

세계에 공포하여야 하머 미국은 자기 군데의 철수정형을.우리측에 통지하고

세계에 공포하여야 한다.

헌제 판문점에 있는 중립국감독위원최는 조선의 북과 남에서의 무력축소정

형과 미군철수정형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사업을 단게별로 진행하여야 한다.

넷째, 북과 남의 병력이 축소되는 기간과 그 이후에도 있을 수 있는 무력충

돌의 위헐성을 방지하며 게속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군사분계선 비무장지

대를 평화지데로 만들고 여기에 骨립국갑시군을 주둔시킨다.

다섯께, 조신반도에서의 무력축소와 철수 및 그에 대한 검중문제, 군사분계

선 비무장지데의 평화지대에로의 전환, 중림국감독위원회의 권능확대와 중립

국감시군 조직 및 O 배치 문제를 토 의하기 위하어 조선의 북과 남, 미국사이

의 회답에 중립국감독위원최 성진국들인 曹스까, 체스꼬슬로벤스꼬, 스위스,

스웨리예 데표들이 방청으로 참가하는 다국적인 군축협상을 1988년 3월 제네

바에서 진행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반도에서 실제적인 무력축소의 돌파구

를 열기 위하여 1987년맣까지 조선인민군 10만명을 일방적으로 줄일 젓이다.

조선반도에서 북과 남의 무력이 데폭 축소되고 외국군사기지가 철폐되며

군사분게선 비무장지대가 평화복도로 전환되면 조선은 그 누구에게도 위협으

로 되지 않는 비헥평화지데, 완충지데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군축제안이 실현되면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조성하고 평화를 위

협하는 기본요인이 영원히 제거되고 나라의 평화통일에 밝은 전망이 열려질

것이다.

또한 우리의 군축제안은 완화와 군축에로 나가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는 것

으로서 그의 실현은 아세아, 테평양 지역의 정세를 개선하는데 크 게 기여하게

될 젓이디-.

우리의 제안은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에 책임있는 당사자들의 성의있는 공동

의 노 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은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완화를 진정으로 이룩하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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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우리의 제안에 대하여 의심부터 앞세우지 말고 대세의 흐름에 맞게 심

사숙고하여야 하며 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조선에서의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립국감독위원회 성원국들도 우리의 평화적발기에 적극 호응해 나서리

라고 기대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전세계 평화애호나라 정부들과 인민들의

지지 성원밑에 조선반도에서 완전한 군축을 실현하여 영원한 평화가 깃들게

하며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적극 노 력할 것이다.

O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정무원 연함회의에

관한보도

(로동신문, 1988. 11. 8)

(전 략)

연합회의는 이러한 입장으로부터 우선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한 공동의 .

기초로서 다음과 같은 평화보장 4원칙을 제기하였다.

m

첫째로, 조선반도의 평화는 나라의 통일을 지향하는 것으로 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평화는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분렬된

우리 나라에서 평화는 결코 그 자체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두개 조선>으로

분렬을 고 정화하기 위한 <평화>로 되여서도 안된다.

우리 민족에게는 평화도 귀중하지만 통일은 보다 더 귀중하다. 이른바 <평

화정착·>이라는 간판밑에 평화는 분렬주의적인 <두개 조선> 조작에 이용하려

는 시도는 배격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통일을 위한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이며 따라서 평화는 반

드시 통일지향적인 項으로 되여야 한다.

둘째로, 조선반도의 평화는 외국무력의 철수에 의하여 담보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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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무력의 존재는 우리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가로막고 평화를 위헙하는

근본요인이다.

우리 나라의 절반땅에 외국군대가 틀고 앉아 있는 한 평화는 실현될 수 없

으며 외국무력을 그데로 두고 평화에 데하여 논한 젓은 공담에 불과하다.

조선반도의 평화는 오직 외국무력의 철수에 의하어만 공고히 담보될 수 있

다.

셋째로, 조선반도의 평화는 북과 남의 군축에 의하여 보장되여야 한다.

북과 남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무력은 쌍방에 다같이 무거운 부답으로

될 아니라 무력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된다.

경 적인 무력증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힘의 균형을 통해서는 졀뎨로 전

젱을 막을 수 엾다.

북과 남사이의 무력충돌을 막자먼 쌍방이 힘의 입장에 서서 군비경쟁을 하

지 말아야 하며 무럭을 최소한도로 줄이여 상대방에 대한 공격능력을 제거하

여야 한다.

조선반도의 평화는 남조선에서 외국무력을 철수시키는 젓과 함께 북과 냠

사이에 균형있는 군축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항구적인 것으로 될 수 있디..

넷째로, 조선반도의 평화는 긴장격화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의 데화를 통

하이 실현되어야 한다.

긴장격화의 요인은 조선반도 밤에 있는 젓이 아니라 안에 있으머 그에 책

임이 있는 당사자는 다른 나라들이 아니라 남조선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과 조신의 북과 남이다.

조선반도안에 있는 전 의 화근을 외면하고 조선문제 토의에 이러저러한

나라들을 끌어들어 <국제직 환경>을 조성하는 방임으로는 평화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통일지향, 외군철수, 북남군축, 당사자협정을 내용으로 하는 평화보장 4원칙

을 조선반도의 펑화를 위한 팰수불가결의 원칙이며 평화문제를 우리 민족의

이익에 맞게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공동의 이정표이다.

북과 남이 이 평화보장원칙을 함께 확인하고 s그를 성실히 이행한다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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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평화는 가장 빠른 시일안에 가장 공고하게 실현될 추 있을 젓이다.

연합회의는 평화보장 4원칙에 기초하여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고 자주적 평

화통일에 유리한 전제를 마련하기 위한 포괄적인 평화방안이 확정되여야 한

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3선반도에서 평화의 담보를 마련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와 미국사이에 평

화협정을 체결하고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연을 채택하여야 하며 남조선에서

미국군대와 핵무기를 철수시키고 북과 남의 무력을 단계적으로 대폭 줄여야

합니다.>>

연합회의는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데서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미

군의 존재가 가장 큰 장애로 되며 이 문제의 해결은 북남사이의 긴장완화에

도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연합회의는 완화와 평화에로 나가는 헌 추세는 남조선에서 미군무력의 철

수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성숙된 요구로 상정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조선반

도에 존재하는 모든 현존무력의 단계적인 축감과 당면한 정치군사적 대결상

태의 완화를 예견하는 다음과 같은 포괄적인 평화방안을 제기하였다.

1.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인 미군무력의 철수와

북남사이의 군축방안

1) 미군무력의 단계적 철수

m 미국은 우리 민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을 가져올 핵무기들을

우선적으로 철수한다.

핵무기의 철수는 1990년말까지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1단계(1989년말까지)에서는 먼저 북위 35도 30분 이북지역에 배치

된 핵무기를 철수하며 2단계(1990년말까지)에서는 O 이남지역의

핵무기를 철수한다.

借 미국은 남조선주둔 미군병력을 철수한다.

미군병력의 철수는 1991년맣까지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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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1989년말까지)에서는 미군사령부와 함께 지상군을 북위 35도

30분 이남의 부산, 진헤 선으로 일단 철수하며 2단게(1990넌말까

지)에서는 지상군의 전체를 남조선에서 완전히 철수하며 3단계

(1991년말까지)에서는 헤, 공군의 전체를 철수한다.

卽 미국은 미군무력을 철수하는 날부티 남조선에 새로 무력을 투입하

거나 군사장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卷 미국은 남조선에게 철수하게 될 핵무기를 포함한 일체 무기와 전투

기술기재들을 남조선에 넘겨주지 않는다.

2) 북남무력의 단계적 축감

m 북과 남은 서로 병력을 축감하는 방법으로 무력균형을 유지한다.

병럭의 축감은 군사분게선 전연지대에 배치된 병력과 특수부데, 육

전대병럭부터 먼저하는 원칙에서 1991년말까지 3단계로 나누어 전

행한다.

북과 남의 병력수는 각각 1989년말까지 40만명, 1990년맏까지 25만

명수준으로 축감하어 1992넌부터는 10만명 이하로 유지한다.

借 북과 남은 병력축감에 상웅하게 군사장비를 단계별로 축감한다.

군사장비의 축갑은 단게별 병력축감에 맞게 하되 핵무기와 화학무

기를 비롯한 특수무기는 1단계에서 완전히 폐기한다.

무력의 축감이 시작되는 때로부터 외부로부터의 군사장비의 반입을

중지한다.

卷 북과 남은 무력축감이 시작된 때로부터 6개월안에 모든 민간군사조

z]을 해체한다.

3) 미군무력의 철수와 북남무력의 축감에 대한 통보와 검중

m 미군무력의 칠수정형에 대하여 미국은 북측에 통지하고 북남무럭의

축감정형에 데하여 북과 남은 상대측에 각각 통지하머 호상 통지한

내용을 공게한다.

借 판문접에 있는 중렵국깁-독위원회의 권능을 확데하여 미군무력의 청

수정형과 북납무럭의 축감정형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사업을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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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한다. 
-

4) 북과 미국, 남조 사이의 3자회담

단계적인 미군무력의 철수와 북남무력의 축감문제를 협의해결하기 위

하여 책임있는 당사자들의 회담이 마련되여야 한다.

m 책임있는 당사자들의 회담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

국, 남조선이 참가하는 3자회담을 진행한다.

3자회담의 테두리안에서 조미, 북남사이의 쌍무회담도 할 수 있다.

恭 3자회담에서는 단계적인 미군무력의 철수와 북남무력의 축감에 대

한 검증문제, 중립국같독위원회의 권능확대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중립국감독위원회 성원국들인 뽈스까, 체스꼬슬로벤스꼬, 스위스, 스

웨리예 대표들을 방청으로 침가시킨다.

卷 3자회담에서는 미군무력의 철수와 북남무력의 축감문제를 합의한대

기초하여 그것을 조미사이의 평화협졍과 북남사이의 불가침선언으

로 확인하고 고 착시킨다.

모 북과 남사이에 당면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

1) 정치적 대결상대의 완화 .

T 북과 남은 호상 비방중상을 중지한다..

북과 남은 상대방에 대한 지명공격을 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에 대한 비방중상을 중지한다.

북과 남은 상대측 지역에 대한 삐라살포와 군사분계선일대의 전연

방송을 중지한다.

借 북과 남은 싱-대방을 비난하고 대결을 고 취하는 정치행사를 중지한

다. 상대방의 체제를 부정하는 법규들을 철폐한다.

像 북과 남은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한다.

북과 남은 정당, 단체와 개별인사들의 쌍무적, 다무적 접촉과 자유

로운 인사내왕을 실현한다.

북과 남은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이용하며 상품교류를 실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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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과 남은 교 육과 과학기술, 문화예술, 보건, 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협력과 교 류를 실현한다.

북과 남은 국제무데에서 뎨결하거나 경젱하지 않으며 공동협력을

실헌한다.

2) 군사적 대결상태의 완화

T 북과 남은 쌍방 무력의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이 군사분게선 비

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든다.

군사분게선 비무장지데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 성원국 군사인원들로
i

조직된 중립국 감시군을 배치한다.

卷 북과 남은 상대방을 반데하는 대규모군사언습을 중지한다.

북과 남은 전후방에서 연합부데이상의 군사훈련을 중지한다.

북과 남은 규모여하를 막론하고 외국군데외-의 합동군사연습을 일체

중지한다.

卷 북과 남은 군사분게선일대의 지)g-과 해상 및 공중에서 무력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일체 군사행동을 중지한다.

m 북과 납은 우발적인 충돌사건이 확데되는 설을 막기 위하여 쌍방

고 위 군사당국자사이에 직통전화를 개설한다.

a) 북남사이의 고 위급 정치군사회담

북남사이의 당毛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완화하기 위하여 북남고위급 정

치군사회담을 진행하여야 한디-.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답에는 실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권을 가진

쌍방의 고 위급 정치군사대표가 참가한다. 
'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의 테두리안에서 고 위급 정치회담과 군사회남을

따로 할 수 있디-.

언합회의는 이상의 포꽐적인 평화방안이 북남사이에 조성된 첨예한 뎨결과

긴장상테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밈음직하게 담보하는 가장

합리적인 평촤강령이라고 일치하게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포骨적인 평화방안이 실헌되면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근원이 제거되고 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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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쟁의 위험도 사라지게 될 것이며 전쟁의 온상으로 간주되여혼 조선반도는 안
t

전한 비핵평화지대로 전환될 것이다. 수십년동안 지속된 북과 남사이의 오해

와 불신, 반목과 대결의 역사는 끝장나고 우리 나라에는 화해와 신뢰와 단합

의 새로운 역사의 장이 펼쳐지게 될 겻이다. 이 모든겻이 온 민족에게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대한 새희망을 안겨주게 되리라는 젓은 의심할 바 없다.

우리의 포괄적인 평화방안에는 완화와 평화를 지향하는 시대의 추세와 나

라의 평화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민족의 간절한 염원

이 반영되여 있다.

여기에는 조선반도정세의 완화를 바란다고 하는 미국과 그리고 군축을 비

롯한 군사문제를 협의하겠다고 하는 남조선당국자의 의사가 충분히 고 려되여

있다.

세상사람들은 우리의 포괄적인 평화방안에 대한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태도

에서 그 들이 한 말의 진실성여부를 가려보게 될 것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의 완화와 조미관계의 개선을 바란

다면 문화분야의 부분적인 교 류와 외교관접촉, 석료 및 의약품 판매 등 극히

제한된 문제들을 가지고 누구에게 선심이나 쓰는 젓처럼 할 것이 아니라 조

선문제 해결의 책임있는 당사자로서 마땅히 우리 나라의 평화문제를 근본적

으로 해결하기 위한 길에 나서야 할 젓이다. .

남조선당국도 유엔무대에 가서 군축을 하고 불가침문제를 협의하겠다고 한

말이 진실이라면 구태의연하게 미국에 <안보협력>을 요청하거나 그 무슨 <국

제적 환경조성>에 낯을 돌릴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 나라 땅에서 전쟁의

화근을 제거할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후 략)
4

- 

L묘6-



G
「
비핵지대화」 판련 북한 외교부 성명

(로동신문, 1990. 7. 30)
a

현시기 인류의 관심은 지구상에서 핵무기틀 축감하고 그 위협을 제거하며

핵무기전파를 방지하는 데로 쏠리고 있다.

남조선땅에서 전개되여 있는 방대한 량의 핵무기와 그 위험성으로 하여 조

선반도는 세게적인 초점으로 되고 있다.

최군에 발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당, 단체 련합성명과 관련한 국제
r

적인 반웅은 조선반도에서 낟로 커가는 핵위협에 데한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우려와 그리고 이 지역의 비핵화를 바라는 그들의 지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세계 여러 지역의 정세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나 유독 조선반도에서 정

세기. 완화되지 않고 더욱 더 격화되고 있는 것은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

정책과 핵무기존재에 전적으로 기인된다.

남조선에 배비된 핵무기는 우리 인민의 생존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되고

있으며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도 커다란 위험을 조성하고 있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을 제거하고 우리

나좌와 아세아, 세게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려는 숭고한 념원에서

이미 전에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 칭설제안을 비롯한 여리가지 평화발기들

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성의있는 노 력을 다하여 왔다.

오늘의 변화되고 있는 정세는 조선반도에서의 비핵지데 창설을 더는 미를

수 없는 성숙된 요구로 제기하고 있다.

조선반도를 핵데결의 작전지역으로 삼고 있는 주요핵무기소유국들이 서로

대결에서 협조에로 나가며 핵무기축감에 합의하고 있는 현실은 조선반도를

헥무기 없는 지데로 만돌 수 있는 세로운 객관적가능성을 조성해주고 있디..

미국은 최근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룩되는 조건에서 비핵지대 창설을 원칙

적으로 반데하지 않는다는 립장을 취하고 있으머 중근동과 남아세아, 아프리

카 지역의 비핵지데 창설제안에 지지를 표시해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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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평화발기들을 사심없이 대하고 조선반

도를
'

핵지q]로. 만들기 위한 우4 전지한 노 과 시[[1적흐름에 합류해나

선다면 능히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을 근원적으로 없앨 수 있다고 간주한

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이러한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제안을 천명한다.

1. 조선의 북과 남은 조선반도에 비핵지대를 창설하는데 합의하고 이를 공

동으로 선연한다.

북과 남은 조선반도를 비핵지대로 만드는 문제와 관련한 모든 껍률적 및

실천적 문제들을 협의하고 늦어도 1992년말 전으로 법적효력을 가지는 공동

선언을 채택해야 한다고 인정한다.

공동선언에는 북과 남이 핵무기의 시험과 생산, 소유를 금지하는 문제, 조

선반도 비핵지대의 령내에서 핵무기의 배비와 통과 및 관련 군사연습을 금지

하는 문제, 북과 남에 대한 사찰의 방법으로 비핵상태를 검증하는 문제 등이

규제되어야 한다고 간주한다.

2. 미국과 조선반도주변의 핵무기소유국들언 소련과 중국은 조선반도가 비

핵지대로 합의선포되는 차제로 그 지위를 법적으로 담보한다. .

핵무기소유국들은 우선 조선반도가 비핵지대로 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그 지위를 담보할 용의를 표명함으로써 비핵지대 창설과정을 추동해야 할 것

이다.

핵무기소유국들은 조선의 북과 남이 비핵지대 창셜을 공동으로 선언한 때

로부터 1년이내에 조선반도 비핵지대의 지위에 저촉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 .

하고 국제법상 요구대로 핵무기롤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하

지 않올데 대한 담보를 하여야 한다.

특히 미국은 남조선에 핵무기를 배비한 당사자로서 조선반도의 비핵화의

요구에 부합되게 자기의 핵무기를 철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아세아의 비핵국가들은 조선반도가 비핵지대로 되는 것을 지지하며 그

지위를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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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반도에 비핵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문

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임의의 시각에 쌍무적 또는 다무적 헙상을 진행할 용

의가 있다. ·

이 제안은 우리에 데한 핵위헙을 제거하고 조선반도에서 핵무기전파방지체

제를 강화해 나가는 데서 중요한 의의·趾 가지며 나아가서는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공고히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될 젓이다.

조선반도에 비핵지데화가 실힌되면 동북아세아지역에 비핵지대를 창설하는

데 유리한 국면이 조 성될 젓이며 동북아세아지역에로 비핵지뎨를 확대해 나

갈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젓이다.

O 남조선으로부터의 0 1군劃수는 {빠를수록 譽다.

(로동신문, 1990, 10'. 21)

오늘 남조선에서 미군이 칠수해야 한다는 것은 시데의 요구이다. 미군의 남

조선강점은 완전히 시대착오적언 젓으로서 더는 지속되이서는 안된다.

위대한 수령 친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 시하시였다.

<<납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수는 빠르면 삐-를수록 1선의 통일을 촉진하게

될 것이며 우리 인민과 세게평화애호인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젓입니다.>>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수는 빠를수록 좋디-.

그젓은 무91보다도 남조선강점 미군의 철수가 叫暑수록 조선의 평화통일이

그만큼 앞당겨지게 
- 

될 젓·이기 떼문이다.

미군의 남조선강점은 조선의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물이며 조선에서 전

젱의 위험을 낳는 항시적인 2원이디-.

지금 미국은 남조선에서 물러갇 대신 남조선에 대한 영구강점을 꾀하고 있

다. 그들은 또 한 남조선으로부터 침략무력을 꼴어내간 대신 무력증강을 다그

치고 새로운 핵수단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와 함께 그들은 조선의 펑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조치를 취할 대신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연습을 더욱 빈번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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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려놓고 였으며 하늘과 땅, 바다에서 무장도발행위를 계속 감행하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은 조선의 분렬을 
'

고 착시키기 위하여 미쳐날뛰고 있으며 북침

전쟁준비를 더욱 완성하고 있다. 이젓은 조국의 평화적통얼을 위하여 시종일

관 노 력하고 있는 우리 인민에 대한 획포한 도전이다.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미군이 남조선에서

물러가야 한다. 미군의 남조선강점을 빨리 끝장내는 것은 조선의 평화와 평화

통일을 해결하는 데서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절박한 문제이다.

미군의 남조선강점이 끌장나게 되면 우리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는 근본요

인과 우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이 제거되게 될

젓이다. .

이렇게 되면 조선인민이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할 수 있는 결

정적으로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리라는 젓은 의심할 바 없다.

오늘 전체 조선인민은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1990년대에 기어이

성취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신념에 넘쳐있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의 성의있는 노 력에 의하여 먼족공동의 통일강령인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과 그젓을 구현한 합리적인 연방국가창

립방안이 마런되고 통일운동이 전민족적범위에서 앙양되고 있다. .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 회의에서 새롭게 천명된 조국통일 5개방침은 나

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온 민족의 이익에 맞게 가장 빻리 이룩할 수 있는

길을 환히 밝혀주고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동포들을 조국통일을 위한 전

민족적인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열으키고 있다.
團

우리의 합리적인 제안들과 주동적인 조치들은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입장과 진지한 노 력의 표시로서 날이

갈수록 내외인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환영을 받고 있다.

우리의 적극적인 평화통일노력에 남조선인민들이 보조를 맞추고 있다. 그들

은 반미자주, 통일구호를 전면에 제기하고 미군철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최근 남조선의 현대사회연구소가 각지 38개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남조 
'

선 강점 미군에 대한 여론조사를 설시하였는데 응답자의 80%이상이 분단의

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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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하먼서 미군철수를 주장하楚다고 한다.

남조선 청넌학생들과 인민들은 실지 생활처]험을 통하여 미군이 조국의 평

화적 통일을 방헤하고 있는 주되는 장애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미제

가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한 불헹과 재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젓을 절감

하고 있다. 떼문에 그들은 반미자주화의 기치밑에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

키기 위한 투쟁에 과같히 떨쳐나서고 있는 젓이디-.

남조선인먼들은 「미군은 제집으로 돌아가라」 둥의 구호를 외치며 미국것발

을 불태우고 미군사기지들과 침략기관들을 공격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높아가고 있는 청년학셍들과 인민들의 반미투毛은 미군의 남조

선강점을 절데로 허용하지 않으려는 굳센 의지의 발현이다.

미국이 남조선하점을 언제라도 지텡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먼 그젓은

망상이다.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수가 11바를수록 그젓은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

전을 보장하는 데서도 좋을 것이다. ·

남조선에 4만어명의 미군과 1,000여개의 헥무기틀 배치하고 있는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공격하고 나아가서 아세아의 다른 나라들을 칩략함으로써 세

제패야망실현의 돌과구를 열어놓으려 하고 있다.

미제가 조선반도를 「미국전략의 제1선」으로 선포한 것이나 우리 나라를 훨

씬 뱃어나는 사정거리를 가진 핵무기들을 남조선에 배치한 젓 동은 그러한

기도의 발로이다. 이런 조건에서 만일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불길은

쉽사리 조선경외를 벗어나 臧은 지역으로 번저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

조선의 평화는 물론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엄중한 위협을 반게 묄

젓이다.

남조선에서 미군파 핵무기가 -省수되면 세게에서 가장 위험한 핵전쟁발원지

가 催어지게 됨으로써 조선과 세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데서 새로운 국면이

열리리라는 젓은 자명한 이치이다.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의 철수는 미국자체에도 좋을 젓이다.

지급 미국은 심각한 제정, 졍제 위기에 직면해있다. 미국은 해외군사기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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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하는데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고 있으며 그로 하여 宅제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인민들은 세금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인민들은 조선에서 침략전

쟁이 일어나는 경우 자기의 자식들이 무모한 대포밥으로 회생되는 젓을 원치

않고 있다.

미국신문 「워싱톤 타임스」는 「남조선에서의 반미감정의 원인은 미군강점에

었다」고 썼으며 미국 사회계인사 「릴 로와」는 「많은 돈을 들여가며 남조선에

미군을 두어둘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최근 조미토론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왔던 미국의 여러 대표들

은 미군의 남조선강점이 비법적이라고 하면서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철수시

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 것이라고 한결같이 말하였다.

지어 미 국회위원들 속에서까지 납조선으로부터 미군을 철수시킬데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정의와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지체엾이 철수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그 들은 우리의 조국통일땅안

을 지지하는 집회, 시위, 서명운동 등 각종 연대성운동을 힘있게 벌리면서 미
J

군의 남조선강점을 견결히 규탄하고 있다.

지난 10월 11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군축을 위한 로 .

조일군들의 국제적 상봉」 모임에서는 미국이 남조선을 강점한지 46景이 되는

1991년 9월 8일을 계기로 미군을 남조선으로부터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는 국

제로조 서명운동을 전세계적 범위에서 벌려나갈 것을 호소하였다.

유엔총회를 비롯한 국제회의들에서도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조선에서 미군을 즉시 칠수시켜야 한다는 주장들이 힘있게 울리고

있다.

미국은 시대의 흐름을 똑바로 보아야 하며 분별있게 행동하여야 한다.

만약 미국이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빨리 철수시킬데 대한 우리 인민과 세

계인민들의 목소리를 계속 외면하고 남조선에 대한 강점정책을 지속하려 한

다면 안팎으로부터 더욱 더 커다란 규탄을 면치 못할 젓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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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것이므로 무91보다도 이를 보장하는 북괴의 명확한 태도 표시와 그

실천이 선행되어야 하겠다는 첫입니다.

따라서 북괴의 무장공비 남파 동의 모든 전젱도발행위를 즉갹 중지하고 소

위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이나 폭럭헉명에 의한 대한민국의 전복을 기도해 올

종전의 태도를 谷전히 포기하戚다 하는 점을 명백하 내외에 선언하고 이를

동으로 싣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북괴가 수락, 실천하고 있

다는 젓을 우리가 확싣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UN에 의해서 명백하게 확인

될 경우에는 나는 인도적 견지와 통일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으머 남북한에

가로놓인 인위적 장벼을 단계적으로 제거헤 나갈 수 있는 획기적이고 보다

헌실적인 방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음을 曾히는 바입니다.

또한 북괴가 한국의 민주, 통일, 독립과 평화를 위한 UN의 노 력을 인정하

고 UN의 권위와 권능을 수릭'한다면 UN에서의 한국문제 토의에 북괴가 참석

하는 것도 굳이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나의 구상에 한가지 핏붙이서 말하고 싶은 젓은, 북괴에 대하여 더

이상 무모한 북한동포들의 민생을 희생시커면서 전쟁준비에 광분하는 죄악을

범하지 말고, 보다 선의의 경쟁, 말하자면 민주주의와 공산독재의 그 어느 체

제가 국민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으며 너 잘 살 수 있는 이건을 가진 사회인

가를 입증하는 
"

개발과 건설과 창조의 졍쟁에 나설 용의는 飢는가"하는 젓을

문고 싶은 젓입니다.

(후 략)

된

O 「6·23 평화통일외교정책」 선언

(1973. 6. 23)

친애하는 5친만 동포 이러분1 나는 오늘 우리가 그 동안 추진해 온 남북대

화의 졍험과 국제정세의 추이에 비추어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여긴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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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우리의 평화통일외교정책을 내외에 巷명하고자 합니

다.

제2차 세계대전후 우리는 해방이 되었으나 우리의 의사에 반하여 국토는

양단되고 민족은 분열되었습니다. 당초 일본군의 항복을 받기 위한 군사적 경

계선이라고 하던 38선이 그후 철의 장막으로 변하고 남과 북은 정치·경제·사

회·문화 모든 분야에 걸쳐서 완전히 차단되어 버兎습니다.

그 동안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어 38선의 해소와 통일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교 섭이 있었으나 미·소간의 근본적 대립으로 실패에 들어가고 결국 한

국문제는 국제연합에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1947년 제2차 국제연합총회는 남

북한을 통한 자유로운 총선거의 실시를 의결하고 이를 위해 임시한국위원단

을 파견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거부로 남한에서만 자유선거가 실시되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고 국제연합에 의하여 유일한 합법정

부로 숭인받게 된 것입니다.
'

1950년 6월 25일, 북한공산군의 불의의 침략으로 인한 한국동란으로 무수

한 동포가 생명을 잃고 전국토는 초토화되었으며 3년간의 전란끝에 휴전은

셩립되었으나 분단은 계속되고 통일은 요원해確습니다.

나는 이 분단으로 말미암은 동족의 고 통을 뎔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 .

기 위하여 1970년 「8·15선언」에서 남북간의 긴장완화를 촉구하였습니다. 그

다음해 8월 12일, 우리측은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하였으며 작년 7월 4일에

는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리하여 남북대화

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근 2년이 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성과는 우리
團

기대와는 거리가 먼 젓이라 하지 않을 수 엾습니다.

우리는 용이하고 실毛가능한 문제부터 하나썩 해결해 나감으로써 남북간의

장벽을. 점차 제거하고 구체적인 실적을 통해서 상호간의 불신을 신뢰로 대체

해 나가는 젓이 대화를 섕산적으로 운영하는 길이며, 평화통일을 성취하는 지

름길이라고 주장해 受습니다.

그러나 북한측은 불신요소를 남겨둔채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할

군사 및 정치문제의 일괄선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측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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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위한 남북대화의 진헹중, 밖으로는 사실상 조국의 분단을 고 정화시키는

행동을 게속하며 景습니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현싱-으로 보아 우리가 기대하는 비- 남북데화의 결실을

얻기 까지에는 앞으로도 많은 난관이 예건되며 상당히 긴 시일이 소요되리라

고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태가 그대로 방치된다먼 결과적으로 불

신의 심화와 긴장의 고조마저도 우려되는 바입니다.

한편 최근의 국제정세는 제2차 세게데전 후의 냉전시대가 끝나고 현장유지

를 기조로 하는 열강들의 세력균형으로 평화공존을 유지하려는 것이 그 주된

조류라 하겠습니다. 또한 그간 이 지역에 았어서의 일련의 주변정세의 발전으

로 미루어 보아서도 국토통일이 단시일내에 성취되기는 어럽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국제정세는 우리 빈족사에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문제를 제기하고 있

습니다. 즉 조국통일이라는 민족지상의 염원과 목표를 국제정세의 현실속에서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친애하는 5친만동포 여러분1 우리는 객관적 현실에 데하여 능동적으로 대

처해 나가야 하喪습니다.

우리는 조국통일울 국내외의 현실속에서 실현하는 현명하고도 확고한 방안

을 수립하고 이를 강경하게 추구헤 나가야 하凍습니다. 0것은 곧 현실을 직

시하고 평화吾 이땅에 정착시킴으로써 그 바탕위에서 우리의 자주역량으로

통일을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1.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과업이다. 우리는 이를 성취하기

위한 모든 노 력을 속 경주한다.

2. 한반도의 평화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남북한은 서로 간섭하지 않으

며, 침략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우리는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한 납북데촤의 구체적 성과를 위하여

성싣과 인내로써 계속 노s력한다.

4. 우리는 긴장완화와 국제협조01] 도움이 된다면 북한이 우리외. 같이 국제

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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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5. 국제연합의 다수 회원국의 뜻이라면 통일에 장애가 되-d 않는다는 전제

하에 우리는 북한과 함께 국제연합에 가입하는 젓을 반대하지 않는다.

6. 대한민국은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게 문호를 개방할 젓이며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도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을

촉구한다.

7. 대한민국의 대외정책은 평화선린에 그 기본을 두고 있으며, 우방들과의

기존 우호관계는 이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임을 재毛명한다.

나는 이상에서 밝힌 정책 중 대북한관계 사항은 통일이 성취될 때까지 과

도적 기간중의 잠정조치로서 이는 결코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젓이

아님을 분명히 하여 둡니다. .

친애하는 남북동포 여러분1 나는 우리 조국이 처해 있는 오늘의 내외정세

를 냉엄히 평가할 때 이 길만이 긴장완화의 국제조류속에서 민족의 위신과

긍지를 유지하면서 조국의 평화통일을 자주적으로 성취하는 지름길이라고 확

신합니다. 슬기롭고 용감한 민족앞에는 결코 실망이낙 좌절은 있을 수 없습니

다.

우리 모두 희망찬 용기와 슬기로 한반도의 평화, 겨레의 번영, 그리고 조국
'

통열을 위해 힘차게 매진骨시다.

O 평화暑일 기본3원칙

(1974. 8. 15)

친애하는 남북동포 여러분! 오늘 감격과 희망의 광복절 제29주년을 맞이하

여, 나는 먼저 남북의 5쳔만 동포 여러분과 더불어 뜻깊은 이날을 진심으로

경축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같이 경축하는 이 광복의 역사속에는 겨레의 잃였던 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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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찾은 민족헤방의 환희와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손으로 조국 재긴의

세 설게도를 실천에 옮겨가야 할 희망과 의욕이 들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

다. 이같이 우리의 굉복에는 민족의 자아회복의 헌대국가의 창조라는 민족사 .

상 커다란 새 기원이 담겨져 있는 젓입니다. 이젓이 바로 진정한 광복의 의의

요, 가치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한가지 조국의 평화통일을 강조하지 않을 수

렬는 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복흐 근1대가 지나가러는 오늘에 이르러도 분단의 비

극과 긴장의 먹구름속에서 아직도 팡복의· 찹된 그 틸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

는 젓이야말로 찹으로 가슴아픈 일이라 하지 않을 수 飯습니다. 따라서 우리

는 오늘을 단순한 의식으로서가 아니라 해방의 기쁨을 통일의 기쁨으로 송화

시키려는 결의와 민족중홍의 역사를 이룩하고야 말戚다는 맹서의 제전으로

맞이해야 한다는 짓을 다짐해야 하戚습니다.

동포 여러분1 어기서 잠시 지난날의 역사를 회상해 볼 때 우리가 해방과

함께 통일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는 기회가 전허 었었더냐 하면 결코 그렇

지는 않效습니다. 1945년 12월에 만일 북한공산주의자들이 자주독립을 열망

하는 우리와 뜻을 같이하여 모스크바 3상회의의 신탁통치안을 거족적으로 반

대하였던들 우리는 그때 이미 통일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랬건만 북한 공산주의자듣이 하룻7]' 사이에 테도를 표변하여 대민족적인 신

탁통치안을 찬성 지지했기 몌문에 불행히도 이 땅에는 민족분열의 씨가 뿌려

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뒤이어 1947년 11월 UN총최는 신탁통치를 반데하는

우리 민족의 의사를 존중하여 UN감시하의 남북총선거 실시를 건의하고 선거

의 감시임무를 맡을 임시.위원단까지 파견하였던 젓입니다.

그러나 그제에도 북한공산주의자들은 또다시 이를 거부함으로써 총선거에

의하여 통일정부롤 수립할 수 있었딘 최초의 기최-趾 무촬히도 봉쇄하고 말았

습니다. 뿐만 아니라 들은 UN한국임시위원단의 입국을 거부하는 한편 북한

지역을 강압적으로 지배하먼서 소위 인민군을 창설하는데 광분兎틴 것입니다.

그리고 또 1948년 5월에는 남한에 대한 송전을 중단兎고, 같은해 6월에는 북

에서 남으로 흐旦는 에성강의 뭏줄기를 갈어 막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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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와 민족을 양단하는 반민족적 만행을 서슴치 않고 저질兎6 것입니다. 그같

은 정세하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부득이 겨레의 여망에 따라 UN의

감시하에 총선거를 실시하여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할 수밖

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L[N은 우리 정부를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합법정부로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도 지나기 전에 그들은 악랄하게도 당초에 기도했던

바 그대로 한반도를 적화할 목적으로 기습적언 무력남침을 감행해 왔던 젓입

니다. 이것이 바로 1950년 6·25동란입니다. 그들은 반민족적 만행으로 동족의

귀중한 인명희생은 막대하였고, 전국토는 거의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

한 븍한 공산주의자들의 무력남침은 국제여른의 규탄을 받았고, 드디어 UN은

그들을 침략자로 규정하였던 젓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직 반공 구국의 일념으

로 일치단결하여 공산침략을 물리根고 세계의 많은 자유수호 국가들은 우리

의 이 투쟁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휴전성립후 1954년에 있었던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북한공산주의자들은 우

리가 제의한 민족적 절차에 의한 평화적 통일 방안을 거부함으로써 조국통일

의 기회를 또 다시 짓밟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적화야욕을 버리

지 않고 이른바 4대군사노선을 강행하여 군비를 계속 증강하는 한편 우리에 .

게 대하여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무력도발을 자행해 景습니다. 그

리하여 한반도에는 견장이 날로 격화되고 전쟁재발의 위험마저 감돌고 있있

습니다.

이러한 긴장과 도발의 양상이 익 이상 더 격화된다면 그젓은 남북을 가릴

것 없이 그야말로 우리 민족전체가 존망의 위기에 직면할 겻은 명약관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같은 위기속에서도 이 땅에서 전쟁재발을 막

고 긴장을 완화하여 5, 000넌동안 면면히 유지되어 온 우리의 민족사를 단절이

아니라 이를 더욱 빛나게 계숭 발전시켜야 할 엄숙한 각오를 가지지 않을 수

없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명을 수행하는 첫 길이 남북간의 대화와 교 류에 었다는

판단하에 1970년 광복절에 북한에 대해 무력 적화통일 노 선을 포기하고 서로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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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과 번영을 위한 평화적 노 력을 가하자고 촉구하는 8·15선언을 발표했던

것입q다. 그리고 다시 이듬해에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하였고 또한 1972년

에는 온 거레의 이망을 받들고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는데 주도적 역할各

다兎던 凍입니다. 그리하여 4반세기동안 단절되었던 남북간에 비로소 대화의

문이 열리게 된 젓입니다.

우리는 남북대화의 과정에서 용이하고 실친 가능한 문제부터 해결하여 상

호간에 신뢰를 회복하고 남북간에 가로놓인 장벽을 점차적으로 제거해 나간

디-는 지극히 현실직인 입장에서 모든 성의·와 노 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방 직-F부터 통일의 기최를 저해하기만 해온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도리어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테롭게 할 억지 주장만을 되풀이하면서 대화의

진전을 방해하였으며 마침내는 남북데화를 교 착상테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나는 작닌 6월 23일 평화통일의 대전제인 항구적인 평화를 이 땅에

정착시키고 평촤통일의 일질적인 여긴을 조성하기 위해 평화통일외교정책을

내외에 선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꾸준한 평화노력에 데하여 북한 공

산주의자들은 오히러 남북데화를 갑자기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우리에 대한

티무니似는 비방, 중상을 더욱 노 골화하었습니다. 또한 그 들은 우리의 서헤 5

도 수역과 휴진선 근처에서 각종 군사적 도발행위를 격화시켰습니다. 이러한

긴장고조의 위기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납북간의 전 재발을 막기 위

해 금년 초에는 북한측에 대하여 남북상호뷸가침협정의 체결을 제의하기까지

하었던 젓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팡복의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절실한 염원이요 지상명령인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성실하고도

일관성있는 노 력을 꾸준히 다각적인 계속해 왔던 젓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국

가받전을 질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북한공산추의자들은 우리의 블가침협징

제의마저 외먼하고, 최곤에는 서해와 동해 공해)g-에서 우리 어선을 격침, 나

포하고 경찰 경비정을 격침하는 등 비인도적이고도 불법적인 만행을 계속 자

행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14들은 말로는 평화통일과 민족의 단합을

운위하고 있으나 그 실에 있어서는 동족의 분열과 무력남침만을 획책해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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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여러분{ 우리 대한만국이 북한의 집요한 침략적 도발속에서도

줄기찬 평화노력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국민이 총화단결하여 그 들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굳세게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워서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국력이 고도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기 때문입

니다.

지금 우리 국토의 모습과 국민의 마음은 새마을운동으로 더욱 섀롭고 희망

차게 변모해 가고 있으며 수출입국의 파도는 이제 대양으로 힘차게 구비쳐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화학공업 건설의 우렁찬 발걸음을 약진하는 대한민

국의 맥박이 되어 세계에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유류파

동과 자원난으로 야기된 작금의 세계적 경제불황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경

제성장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서 준공과 더불어 개통

을 자랑하게 된 서울 지하철의 건설 등 대중 복지생활의 기반을 착실히 확충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국력이야말로 이 땅에서의 전쟁재발을 막고 평화를 정착시

키며 또한 그 바탕위에서 평화통일의 실절적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포 여러분! 역사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창조력이요, 그 주체인 민족의 본

질은 어디까지나 생명력 그것입니다. 창조력에 의하여 역사는 발전하고 생명

력에 의하여 민족은 계숭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 민족의 지상염원

인 평화통일은 무궁한 창조력을 가진 민족사에 당연한 귀결로 이루어지고야

맏것을 동포 여러분과 더불어 굳게 믿는 젓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찬연한 중홍과 번영도 무한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 민

족의 노 력에 의하여 반드시 성취되고야 말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

문에 나는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빌어 조국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뱁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젓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추구해 온 평화통일의 기본원칙을 명백히 친명하고자 합니다.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기본원칙은 첫째,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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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위하여 남북은 상호불가침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둘째, 남북간에

상호문호를 개방하고 신뢰暑 최복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납북대화를 성실히

진행시켜야 하며 다2-]-적인 교류와 헙력이 이루어저야 한다. 셋째, 이 바탕위

에서 공정한 선거관리와 감시하에 토착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자유총선거

를 실시하이 통일을 이룩한다.

나는 이와 같은 우리의 평화통일 기본원칙이야말로 오늘의 국제환경 속에

서 무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분단된 조국을 통일할 수 있는 가장 현실

적이먼서도 실현성있는 길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평화를 정착시키고 그 평화의 바탕위에서 통일을 이룩하려는 선통일의

정책기조를 지금까지 확고하게 유지해 왔고 또 앞으로도 이를 변함없이 일관

성있게 게속 추구해 나갇 것입니다. .

따라서 나는 북한공산주의자들에게 한시바삐 민족의 양심으로 되돌아와 7·

4남북공동성뎡과 6·23평화통일외교선언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조국과 민족

의 앞날을 위헤 남북대화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성실한

노 력을 기울일 젓을 강 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만알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우

리의 6·23평화통일외교정책과 불가침협정체결 제의를 끝내 거부한다면 그것

은 그들이 외치는 통일이 평화통일이 아니라 무력통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스

스로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펑화

의 정착이 이룩되지 않는 곳에 평화통일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또 우리 우방에 데해서도 대북한관계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한반도에서 세력균형이 파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젓을 당

부하는 바입니다. .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곧 우리의 평화통일외교정책을 지지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세아의 평촤에 기여하는 짇이 되는 것이라고 믿舍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민족은 영원한 젓입니다. 이 영원한 민족의 생명은

오직 국가를 통해서만 성장 발전하는 젓입니다. 우리 겨레의 생명을 영원토록

가꾸어 나갈 우리 데한민국의 지싱-목표는 다름아닌 조국통일과 민족중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구한 민죽사의 전개속에서 이 지상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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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룩해 나가기 위해 다같이 민족중홍의 이상주의자가 되어야 니다.

내가 말하는 이 민족중훙의 이상주의자란 결코 환상에 사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직시하고 그 속에서 긍정적 요소를 적극 개

발하여 그것을 민족사 창조의 원동력으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인 젓업니다.

그리고 또 민족중홍과 조국통일의 기조가 오직 평화에 있으며 그 평화유지의

원동력은 다름아닌 국력이라는 것을 신념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족중흥의 드높은 이상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묵묵히 땀흘
]

려 국력배양을 극대화하는데 헌신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족중홍의 이상주의자란 다른 일방 착살한 현실주의자이

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우리 모두가 민족중홍의 이상주의자인 동시에

또한 착실한 국력배양의.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두고자 하

는 바입니다. 정치인과 특히 우리 사회의 지도층은 분단조국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는 동시에 국력을 착실히 다져나가는 것이 곧 조국통일과 민족중훙을

성취하는 가장 가깝고도 빠른 정도임을 깨달아 일체의 낭비와 비능률적인 모

든 첫을 개끗힉 제거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모든 경제인과 근로인들은 서로

가 다같이 경제발전의 향도요 역군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기업의 공익성 제

고 와 국력배양의 가속화에 적극 省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식인들은 주 .

체적 민족사관을 확립하여 보다 창조적이고 협동적인 차원에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정신의 순화와 건실한 사회기풍의 진작에 선봉이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국먼 모두가 다같이 자기의 사회적 직분에 유신과업 수행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이상 민족중흥은 틀림엾이 역사의 구체적 현셜로 결
團

설되고야 말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29년전 그 날의 그 감격과 그 정열을 한결같이 유

신과업 수행에 총결집하여 민족의 위대한 전진을 힘차게 계속해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해방의 기쁨이 통일의 기쁨으로 승화되는 진정한 광복 조국통일

의 그날을 자랑스럽게 맞이합시다.

- 

163-



O 대통割 국정연설

(1981, 1. 12)

(暴省대촤 관련부분>

금넌은 우리가 일본식민지 통치로부터 광복을 찾은지 36넌이 되는 시점입

니다,

그러나 해방이후 오늘까지 진개된 남북분단의 36년사는 우리의 민족사에

있어 또 하나의 비극이자 오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족간의 전쟁, 민족 이졀화의 심화, 국제사회에서의 싱-쟁, 대화의 중단 등

그간 우리가 입은 민족적 상처는 이루 헤아릴 수가 飯습니다.

한 민족, 한 언어, 한 문화의 조국이 하루속히 단일의 자주·만족·민주국가

로 동일되어야 한다는 것은 7리 온 민족의 지상과제입니다.

가까이 지난 10여년을 돌이켜 보면 1972년의 7·4공동성명이 발표된 이래,

남북간에 선된 것은 없고 쌍빙·간에 성명전과 일방적 제안만을 되풀이 하먼

서 서로 말싸움으로 일관해 왔음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 으로 苟요로 하는 것은 실천의사의 바탕飢이 물거품과 같

은 형식적 합의가 아니라 단 한가지의 합의라도 행동으로 입증하쟀다는 쌍방

의 결언한 의지인 것입니다.

7.4공동성명에 담긴 여러가지 약속을 위반하면서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무

력적화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무장간칩을 계속 남파하고 있으며 이른바 「통혁

당 방송」과 전 휴전선에 걸친 대남방송을 통해 비방을 격촤시키고 있는 동시

에 해외 반한단체를 사주하여 정부 전복활동을 되풀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철통같은 안보태세와 국력의 신장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국 1의 투철한 국가보위 결의 앞에서 그 들의 한반도 적화기도는 부질없는 도

로에 그쳤습니다.

지난 36년간 각기 상이한 사상과 이념과 제도하에 분단되어 삳아온 배달민

족이 다시 뭉처 통일되느냐 아니면 이대로 분단된 상태로 샬아가느냐의 관건

은 무엇보다도 민족적 신치를 회복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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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상황하에서 통일의 실마리를 찾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북한당국에 대하여 획기적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과거 남북한간에는 여러가지 형태로, 또한 여러가지 수준에서 서로 만나 대

화를 나눈바 있지만 상호관계의 실질적 개선에 조금도 기여하지 못한채, 많은

시간과 물자와 정력만을 헛되이 소모하였으며 남북총리회담의 절차마련을 위

한 작년의 실무접촉도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중단시킴으로써 남북한의 대화는

다시 끊어진 싱-태에 있음을 우리는 다 아는 바입니다.

남북한이 통일에 이르는 길은, 미사여구의 일방적 제안을 남발하거나 또는

지켜지지 않을 서면 약속을 내놓는데 있지 않고 무엇보다도 민족적 신뢰를

회복하는데 있다는 겻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

본인은 오늘 지난 날의 일들을 굳이 시비함이 없이 남·북한의 민족적 신뢰

暑 회복하는데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고 동족간의 전쟁재발을 방지하며 중탄

된 남북대화를 무조건 재개하여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가는데 역사적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남북한 당국의 최고책임자가 번갈아 상호방문할 것을 엄숙

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본언은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아무런 부담과 조건없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초청하는 바입니다. .

본인은 그가 서울에 체재하는 동안 일체의 섄변안전을 보장할 것이며 서울

과 다른 도시 및 농촌의 실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가 원

하는 그 어느 장소라도 방문하는데 모든 협조를 제공할 것입니다.

본인은 또한 같은 조 건으로 본인이 북한을 방문하도록 그가 초청하는 경우

에는 언제라도 북한을 방문할 용의가 았음을 朝-혀두는 바입니다.

쌍방 당국의 최고책임자 상호간의 신뢰를 쌓아 동족간의 전쟁재발을 방지

하고 남북대화를 재개하여 평화통일을 이룩할 목적으로 역사적인 방문을 교

환한 후에 서로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하여 끈기 있게 노력한다면 남북간의

여하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인은 확선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바탕위에 실천 가능한 분야의 쉬운 것부터 하나 하나씩 합의해 나

간다면 우리 민족의 숙원언 조국의 통일이 달성되는 날도 멀지 않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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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토통일원장관 대북성割, 「20개시범실천사업J 제의

(1982, 2, 1)

전두환 대통령은 지난 1월 22일 국회에서 있은 새해 국정연설을 통하여 평

화통일을 성취하는 가장 합리적인 길은 남북간에 민족적 화합을 이룩하여 민

족전체의 통일의지를 한데 모아 통인헌1-h을 채택하고, 그 헌뱁에 따라 통일국

가를 완성시켜야 한다는 「민족촤합 민주통일방안」을 내외에 선언하였다.

전두환 대통령은 이 통일방안에서 통일헌법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쌍방주먼

의 뜻을 대변하는 남북대표로 가청 「민족통일협의회의」를 구성하고 여기서

통일헌법을 기초할 것을 제창하면서 이같은 통일헌볍의 마련을 위한 역사적

작업을 순조昏게 보장하기 위하여 통림실현까지의 실천조치로서 7개항의 「남

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할 것을 북한 당국에 제의하였다.

또한 전두환 대통령은 이상의 모든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기 위하

어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간의 회담을 조 속히 개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

하고 이를 위한 남북令방의 각료급 에비회담을 가질 것을 북한당국에 제의하

였다.

우리의 통일방안은 북한측의 주장까지를 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북

한측이 호용하지 못할 하동의 이유가 飢다.

분단조국의 통일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말로만 통일을 주장할 것이 아

니라 대화를 통해 남북간의 헌안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무

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간의 회담을 실현시키기 위한

각료급 예비회담을 개최하는데 북한당국이 하루속히 동의할 것을 거릅 촉구

하면서 전두환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방안의 싣천정신에 입각하어 우선 당장

에라도 다음과 같은 시범사업들을 실천에 운길 젓을 북한당국에 요구하는 바

이다.

1. 남북간에 자유로운 통헹을 보장하는 하나의 조 치旦서 서울-평양간 도로

를 연결·개통한다.

2. 남북이산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하여 우선 그 들간에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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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상황하에서 통일의 실마리를 찾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북한당국에 대하여 획기적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과거 남북한간에는 여러가지 형태로, 또한 여러가지 수준에서 서로 만나 대

화를 나눈바 있지만 상호관계의 실질적 개선에 조금도 기여하지 못한채, 많온

시간과 물자와 정력만을 헛되이 소모하였으며 남북총리회담의 절차마련을 위

한 작년의 실무접촉도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중단시킴으로써 남북한의 대화는

다시 끊어진 싱-태에 있음을 우리는 다 아는 바입니다.

남북한이 통일에 이르는 길은, 미사여구의 일방적 제안을 남발하거나 또는

지켜지지 않을 서면 약속을 내놓는데 있지 않고 무엇보다도 민족적 신뢰를

회복하는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

본인은 오늘 지난 날의 일들을 굳이 시비함이 없이 남·북한의 민족적 신뢰

를 회복하는데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고 동족간의 전쟁재발을 방지하며 중단

된 남북대화를 무조건 재개하여 평화통일의 긷을 열어가는데 역사적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남북한 당국의 최고책임자가 번갈아 상호방문할 것을 엄숙

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아무런 부담과 조건없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초청하는 바입니다. .

본인은 그가 서울에 체재하는 동안 일체의 신변안전을 보장할 것이며 서울

과 다른 도시 및 농촌의 실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가 원

하는 그 어느 장소라도 방문하는데 모든 협조를 제공할 것입니다.

본인은 또한 같은 조건으로 본인이 북한을 방문하도록 그가 초청하는 경우

에는 언제라도 북한을 방문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쌍방 당국의 최고책임자 상호간의 신뢰를 쌓아 동족간의 전쟁재발을 방지

하고 남북대화를 재개하여 평화통일을 이룩할 목적으로 역사적인 방문을 교

환한 후에 서로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하여 끈기 있게 노력한다면 남북간의

여하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바탕위에 실천 가능한 분야의 쉬운 것부터 하나 하나씩 합의해 나

간다면 우리 민족의 숙원인 조국의 통일이 달성되는 날도 멀지 않을 겻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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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토통일원장관 대북성명, 「20개시범실천사업J 제의

(1982, 2. ].)

전두환 대통령은 지난 1월 22일 국회에서 있은 세해 국정언설을 통하여 평

화통일을 성취하는 가장 합리적인 길은 남북간에 민족적 화합을 이룩하여 민

족전제의 통일의지를 한데 모아 통일헌뱁을 채택하고, 그 헌법에 따라 통일국

가를 완성시켜야 한다는 「민족화합 민주통일빙-안」을 내외에 신언하였다.

전두환 데통령은 이 통일방안에서 통일헌법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쌍방주민

의 旻을 대변하는 남북대표로 가칭 「민족통일협의회의」를 구성하고 여기서

통일헌IR을 기초할 것을 제창하면서 이같은 통일헌법의 마련을 위한 역사적

작업을 순조롭게 보장하기 위하여 통일실현까지의 실천조치로서 7게항의 r 남

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할 것을 북한 당국에 제의하였다.

또한 전두촨 대통령은 이상의 모든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기 위하

여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간의 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

하고 이를 위한 남북쌍방의 각료骨 예비회담을 가질 것을 북한당국에 제의하

였다.

우리의 통일방안은 북한측의 주장까지를 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북

한측이 호옹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분단조국의 통일문제를 헤결함에 있어서는 말로만 통일을 주장할 것이 아

L]라 대화를 통해 남북간의 현안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무

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따리-서 우리 정부는 남북한 딩국 최고 임자간의 회담을 싣현시키기 위한

각료급 예비회담을 개최하는데 북한당국이 하루속히 동의할 것을 거릅 촉구

하면서 전두촨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빙-안의 실천정신에 입각하여 우신 당장

에라도 다음과 같은 시범사업들을 실친에 옮길 것을 북한당국에 요구하는 l-114

이다.

l. 남북간에 자유로운 통헹을 보장하는 하나의 조치로서 서울-평양간 도로

를 연결·개동한다.

2. 남북이산가족들의 고 통을 조급이라도 덜어주기 위하여 우선 그 들간에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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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상황하에서 통일의 실마리를 찾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북한당국에 대하여 획기적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과거 남북한간에는 여러가지 형태로, 또한 여러가지 수준에서 서로 만나 대

화를 나눈바 있지만 상호관계의 실질적 개선에 조금도 기여하지 못한채, 많은

시간과 물자와 정력만을 헛되이 소모하였으며 남북총리회담의 절차마련을 위

한 작년의 실무접촉도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중단시킴으로써 남북한의 대화는

다시 끊어진 상태에 있음을 우리는 다 아는 바입니다.

남북한이 통일에 이르는 길은, 미사여구의 일방적 제안을 낭발하거나 또는

지켜지지 않을 서면 약속을 내놓는데 있지 않고 무엇보다도 민족적 신뢰를

회복하는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

본인은 오늘 지난 날의 일들을 굳혁 시비함이 없이 남·북한의 민족적 신뢰

를 회복하는데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고 동족간의 전쟁재발을 방지하며 중단

된 남북대화를 무조건 재개하여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가는데 역사적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남북한 당국의 최고책임자가 번갈아 상호방문할 것을 엄숙

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본연은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아무런 부담과 조건없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초청하는 바입니다. .

본인은 그가 서울에 체재하는 동안 일체의 신변안전을 보장할 것이며 서울

과 다른 도시 및 농촌의 실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가 원

하는 그 어느 장소라도 방문하는데 모든 협조를 제공할 것입니다.

본인은 또한 같은 조건으로 본인이 북한을 방문하도록 그가 초청하는 경우
團

에는 언제라도 북한을 방문할 용의가 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

쌍방 당국의 최고책임자 상호간의 신뢰를 쌓아. 동족간의 전쟁재발을 방지

하고 남북대화를 재개하여 평화통일을 이룩할 목적으로 역사적인 방문을 교

환한 후에 서로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하여 끈기 있게 노 력한다면 남북간의

여하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바탕위에 설천 가능한 분야의 쉬운 것부터 하나 하나씩 합의해 나

간다면 우리 민족의 숙원인 조국의 통일이 달성되는 날도 멀지 않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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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토暑일원營관 대북성명, r 20개시범실천사업J 제의

(1982, 2. 1)

전두촨 대통령은 지난 1월 22일 국회에서 있은 새해 국정연설을 통하여 평

화통일을 성취하는 가장 합리적인 길은 남북간에 민족적 화합을 이룩하여 민

족전체의 통일의지를 한데 모아 통일헌법을 체택하고, 그 헌법에 따라 통일국

가를 완성시켜야 한다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내외에 선언하였다.

전두촨 데통령은 이 통일방안에서 통일헌법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兮방주민

의 뜻을 대변하는 남북대표로 가칭 「민족통일협의회의」를 구성하고 여기서

통일힌弔을 기초할 것을 제창하먼서 이같은 통일힌법의 마련을 위한 역사적

작업을 순조롭게 보장하기 위하여 통일실헌까지의 싣천조치로서 7개항의 「남

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할 것을 북한 당국에 제의하였다.

또한 전두촨 대통령은 이상의 모든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기 위하

여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간의 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

하고 이를 위한 남북쌍방의 각료급 예비회담을 가질 것을 북한당국에 제의하

였다.

우리의 통일방안은 북한측의 주장까지를 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기에 북

한측이 호옹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飯다.

분단조국의 통일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말로만 통일을 주장할 것이 아

니라 대화를 통해 남북간의 현안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무

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간의 회담을 싣헌시키기 위한

각료급 예비회담을 개최-하는데 북한당국이 하루속히 동의할 것을 거읍 촉구

하면서 전두촨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방안의 실천정신에 입각하여 우선 당장

에라도 다음과 같은 시범사업돌을 실천에 옮긷 젓을 북한당국에 요구하는 바

이다.

1. td-북간에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는 하나의 조치로서 서울-평양간 도로

를 연결·개통한다.

2. 남북이산가족들의 고 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하어 우선 그 들간에 우

- 

166-



t

편교류 및 상봉을 실현한다.

3. 설악산 이북과 금강산 이남지역을 관광휴양지로 설정하여 자유관광공동

지역으로 개방한다.

4. 해외동포들의 조국방문을 공동으로 주관하고 판문점을 통과하여 쌍방지

역을 자유로이 방문토록 한다.

5. 남북간의 자유로운 교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천항과 진남포항을 우선적

으로 개방한다.

6. 남북간에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모략방송 장치와 방송청취 통제장

치를 제거하여 쌍방 정규방송을 자유로이 청취하도록 한다.

7. 86년 아시안게임 및 88년 올림픽대회에 북한측 선수단이 판문점을 통과

하여 참가토록 한다.

8. 남북을 방문하려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판문점을 통과하여 兮방지역을 자

유로이 왕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9. 남북어부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자유로운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

다.

10. 남북간의 관계개선 및 신뢰증진을 위하여 정치인·경제인·청년학생·근로
. 자·문예인·체육인 등 각계 인사간의 싱-호 친선방문을 실시한다.

11. 남북사회의 실상을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하여 쌍방 기자들의 상대방 지

역내에서의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보장한다.

12. 민족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민족사의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13. 남북간에 각 종목별 체육 친선교환경기를 개최하며 각종 국제경기대회에

단일팀을 구셩하여 참가한다.

14. 쌍방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용생산품의 교역을 실시한

다.

15. 민족경제의 번영을 위하여 남북간 자연자원의 공동개발 및 공동이용을

실현한다.

16. 남북간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일제조업체간의 기술자교류 및

생산품 전시회를 교 환·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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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비무장지대내에 공동경기장 시설을 마련하고 이를 남북간의 친선경기에

이용한다.

18. 비무장지대내의 동식물의 자연생태게를 인구하기 위하여 공동학술조사를

실시한다.

19. 남북간에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하여 비무장지대내의 군사시설을 완

전 철거한다.

20, 남북간에 군비통제조치를 협의하며 쌍방 군사 임자간에 직통전화를 설

치·운용한다.

O 대易령 국정연설

(1985. ). 9)

<통望대화 관련부문>

올해로서 만 40년이 되는 우리 민족의 분단은 비단 이땅의 불헹일뿐 아니

라 세계사의 오점이 아닐 수 없舍니다. 금세기의 비극이 새로운 세기로 이어

지는 일은 ·결단코 막아야 하며, 우리는 먼족분단의 역사를 청산하고 이 땅에

통일과 번영의 새 역사를 창조함으로써 세게사에 한맨족의 위업을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평촤와 통일의 역사를 지향하1펀서 우리가 먼저 청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지난 40년간 지속해온 대결의 상촹이라고 본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
된

대방을 반대하는 체제대결과 군사적 대치속에서 지 40년의 세월은 민족적

참화와 정력의 낭비 그리고 상호불신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피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6천만 겨레를 과멸로 이끌

전쟁재발의 위험은 오히려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북한은 더 이상 서로

담을 쌓고 데립과 반목을 지속할 것이 아니라, 같은 민족으로서 서로를 열고

상부상조하며 화합하는 새 길을 찾아야 할 것입L]다.

- 

16스[-



마

남북한이 서로 상대방의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고, 화해와 신뢰의 기초 위에

서 민족 일체감을 가꾸어 나간다면 평화와 통일의 민족적 염원을 반드시 성

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본인은 남북대결의 시대로부터 민족화합의

새 시대로 용기있는 일대 전환을 결행할 것을 제창하는 바입니다.

본인이 지난 1982년 1월 22일,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내외에 천명하

고 온 겨레가 평화와 통일의 길을 개척해 나갈 것을 호소한 것도 민족자해적

이며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청산하자는데 그 기초를 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은 남북한간에 민족적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통일의 결정적 계기

를 마련하기 위하여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의 상호방문과 회담을 북한측에

제의한 바 있습니다. .

남북대화는 대결청산의 토대 위에 평화와 통일을 건설할 수 있는 터전으로

서 민족사의 장래를 위하여 무엇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대화

자세가 비록 성실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납북대화는 어떤 것이든 평화와 화합

의 광장으로 활용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수재물자를 인수하고 졍제

회담과 적십자회담, 그리고 체육회담을 제의한데 이어 북한이 이에 호응해 오

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본인은 이러한 회담이 진전되어 남북한간에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짐으로써 .

맨족의 번영과 평화통일의 초석이 되고 우리 m겨레의 자존과 성숙을 세계에

보여주게 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작금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일고 있는

정세변화는 평화와 통일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우리 남북한의 주체적인 노 력

을 더욱 절실히 요弔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본인은 이 자리를 빌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와 통일의 결정적 .

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본인과 김일성 주석과의 회담이 가급적 알리 실현되

기를 북한측에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3국의 지도자와도 수시로 빈번한 상호방문을 실'헌하고 있는 터에 남북한

당국의 최고책임자가 회담을 못할 이유는 없으며, 오히려 민족의 평화통일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다른 누구보다도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서로 만나

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한간의 건장을 완화하고 상호관계를 개선하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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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인 대화와 교 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에 연락대표부를 상

설할 것을 본인은 아울러 제의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평화와 통일의 새장을 80년대 기필코 열어야 한다는 신념아래 인내

를 가지고 북한을 대화로 포용해 나갈 것이며, 북한측이 이러한 제의에 호옹

해 오기를 기대합니다,

o 유엔 제3차 군축특鹽총회, 외무부장판 연설

(1986. 6. 10)

(전 략)

우리는 1950년대 초에 참혹한 전쟁을 겪은 나라의 국민으로서 군사력의 사

용을 특히 혐오하며 분젱의 평화적 해결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한국전쟁의 等폐로부터 회복하는 데는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

우리가 겪은 고 통은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로 우리는 군축을 진전시키고 평화를 추구하凍다는 강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

니다.

(중 략)

한반도는 불행히도 이같은 군사대립이 첨예한 지역의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는 한반도에서의 군축문제가 군축의 다른 어떠한 측면보다도 중요합니다. 우

리는 한반도에서의 긴쟝완화와 군축은 남북한간의 상호 신뢰회복과 
' 

협력을

이루기 위한 단계적 조치로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남북한을 가로지르는 155마일 군사분게선을 따라 약 150만의 중무장한 병

력듣이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남북한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 간에는

국경을 넘은 방문이나 전화나 편지 같은 일체의 접촉도 但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긴장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어 남북한간에 불신을 극복하

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조치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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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호 이해와 존중은 여기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같은 절차에는 대화와 모든 분야에서의 졉촉의 시작 및 확대가 포함됩너

.

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직접당사자인 남북한간의 조속한 대화재개를 추구

하여 온 것입니다.

(중 략)

의장, 그리고 존경하는 국제대표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아무리 목표가 단순해도 그것에 도달하기 위

한 지름길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목표가 높을수록 거기에 이르는 길은 더 멀다고. 하겠습니다.

국제관계의 현실과 군축에 관계된 복잡한 요소들을 고려할 때, 유일한 실제

적 방안은 본인이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단계적 접근일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구체적 결과를 얻으려면 말뿐이고 추상적이기 보다는 현실적

이고 구체적일 펼요가 있습너다. 이러한 기본적 인식하에 한국대표단은 「한반

도 군축을 향한 3단계 접근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북한간의 조속한 대화재개와 후속 접촉 및 협력의 확대를 통하여

우리는 상호 신뢰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조치는 남북한간의 긴장완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둘째, 적대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장치로서 남북한은 「블

가침협정」의 체결에 합의하여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이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그러한 다음 남북한은 한반도 군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

체적 조치에 관하여 협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인은 아국 국무총리의 6월 3일 남북한 책임있는

寺국간의 각료금회담 제의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옹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

다.

(후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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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노태무 대통령, 제4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1991. 9. 24)

(전 략)

의장,

나는 제43차 - y名총회 연설에서 「한반도에 칼을 녹어 쟁기를 만드는 날, 세

게에는 화실한 평화가 올 것p]이라고 만했습니다.

20세기의 세계가 빚어 온 모든 고난이 이땅을 짓旨았고 그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주변상황은 지난 3년간 크게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변혁이 이 세계의 지축을 횬들기 전부터 냉전의 벽을 스스로 뛰어

넘어, 소련과 중동부 유럽의 모든 나라들과 외교관)q]를 수립하效으며, 이웃

중국과도 교류·협력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지난 반세기 서로 오가는 길마저 단절된 채 대결해 온 이들 나라와의 새로

운 우호협력 관계 속에서 우리 국민은 역사의 새로운 물결이 한반도에도 미

쳐오고 있음을 보았으며 화해의 위대함을 체험振습니다.

한국민은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분단된 땅에도 평화와 통일의

날이 올 것이라는 화신을 갖게 되었舍니다.

이제 남북한의 유엔 가입으로 한반도의 펑촤공존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남북한은 이를 바탕으로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앞당기는 적극적인 관

계를 이르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남북한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합의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싣천

해 나가야 합L1다. .
'

첫께, 남북한은 불안한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촨해야 합니다,

한반도에는 지금 이 시각에도 170만 명의 밀짐된 군사력이 250킬로미터의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으且 대치하고 있습니다.

전x%도 평촤도 아닌 휴전의 상대에서 우리는 근 40년간 긴장된 살을 살아

와야 兎습니다.

남북한은 평촤협정을 체결하여, 서로에 대한 무력의 사용을 포기하고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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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분야에서 관계를 정상화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남북한은 군사적 신뢰의 구

축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군비갚축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한반도에 군사적 대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서로 군사정보를 교

환하고, 기동훈련과 부대이동을 사전에 통보하며, 기습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싱-주 감시단을 상호 파견하는 등 군사적 불신을 제거하기 위한 조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은 동북아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

화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핵 에너지는 파괴를 위한 군사적 목적이 아니라 인류의 복지를 중진하는

평화적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 북한은 모든 핵물질과 시설에 대한 국제기구의

사찰에 조건없이 응해야 합니다.

북한이 핵무기의 개발을 포기하고 남북한간에 신뢰구축 노력이 진전될 경

우 재래식 무력의 감축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핵문제에 대해서도 남북한간의

협의暑 추진할 용의가 있음을 밝힙니다. .

셋째, 남북한은 사람과 물자, 정보의 자유로운 교 류의 길을 열어 단절의 시

대를 종식시켜야 합니다.

한반도의 남과 북에는 분단과 전쟁으로 헤어진 1,
000만 이산가족이 살고 있

습니다. .

이들이 헤어진 부모형제의 생사나 거처조차 모르고 편지 한장, 전화 한 통

화 주고 받을 수 없는 헌실을 그대로 두고 남북한간의 신뢰구축이나 관계개

선을 말할 수 飢습니다.

남북한간은 이 개방된 세계에서 모든 나라간에 통용되는 자유로운 통행, 통

신과 통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남북한은 정치-군사·교류협력 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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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해결해 나가야 하며 실질적 관게를 중진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유엔 동시가입으로 새로워전 상황 속에서 내달 열릴 제4차 남북고

위급회담이 납북한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를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

고 있습니다.

(후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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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불가칭 및 평화협정

<복證燭>

O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회의, 정무원 총리 김일 보고

(1973, 4. 6)

(전 략)

남조선당국자들이 진짜로 우리와 싸우려하지 않는다면 군비축소에 옹하지

못할 이유가 飯을 것이며 이때까·지 싸우던 월남에서도 宅화협정이 체결되고

미군이 철거하는데 정전협정이 체결된지 20년이 되는 우리나라에서 평화협정

을 맺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남조선에서 미군을 내보내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이 모든 제안들은 남조선당국자들로부터 응당

한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북과 남사이의 대화는 쌍방간의 합의사항들을
J

구체적으로 실卷에 옮겨야 할 단계에서 더 전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북과 남사이에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할데 대하여 
'

원칙상 합의는 보았지만 그의 실현을 방해하는'근원은 의연히 제거되지 않았

으며 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 근원이란 무엇이겠습니까7

그것은 무엇보다도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미국이 남조선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

여 우리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고 북과 남사이의 대화의 진보를 각방으로 방

해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과 남사이의 대화가 심화될수록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신식

민주의적 지배의 마수가 얼마나 뿌리깊이 뻗쳐있으며 그들이 우리 나라의 분

열을 영구화하고 자주적 통일을 가로막기 위하여 얼마나 음흉하게 책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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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 하는 것은 더욱 똑똑히 체힘하고 있습니다.

(후 략)

O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1회처,

(1977. 1. 25)
4

(전 략)

남조선당국자들은 마치도 자기들이 우리나라의. 평촤를 바라고 있는旻이. 그.

무슨 불가침조약에 대하여 말하고 있으나 북과 남 사이에 방대한 무력:'.이 서.

로 팽데하고 맞서고 있고 계속 무럭이 증장돠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그대로

두고서는 그 어떤 조약이나 협정을 맺는다고 하여도 우리나라 서 긴장상타

가 결코 가셔질 수 업다.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북과 납의 무력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것은 CI

자체가 오해와 불신을 낭고 렬과 적대감을 조장하며 긴장상태를 격화시키

는 요인으로 된다. 더욱이 나라의 절반땅이 미국군대가 있고 핵무기까지 배치

되어 있는 형편에서는 싱-시적인 전쟁의 위협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이 모든 것은 우리나라에서 전젱을 유발시키는 불씨로 될 뿐만아니라 민족

경제의 발진과 인민생활의 안징 향상에도 커다란 지장을 주게 된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한 핏줄을 이은 조선의 수백만 청장년들이 서로 총을

겨누고 있어야 하며 나라안에 긴장상태를 조성하고 민족경제발전과 언민생촬

에 지장을 주먼서까지 귀중한 민족의 힘과 재부를 헛되이 소모되는 불합리한

사태를 지속시켜야 하或는기. 하물며 남조선 청장년들이 외래제국주의들이

쥐어둔 총을 메고 핵전젱의 위험까지 무릅쓰면서 공산주의 방파제가 되어 미

제침략자들의 뱃속을 채워주어야 하는 그 치욕스러운 사테가 어떻게 허용될

수 있或는가7

지급 우리 인민에게는 불가침조약과 같은 빈말공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 

166-



I

하루 빨리 북과 남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완화하며 핵전쟁의 위험을 철거하기

위한 실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남조선에서 핵기지가 철폐되고 미국이 끌어들인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샬연무기들이 철수되어야 하며 미국군대는 무조건 철

거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 한 쌍방이 무력을 대폭 축소하고 군사비를 줄여 인

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돌리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인정한다.

우리는 북과 남의 제정당, 사회단체들과 전체 연민들이 쌍방당국의 긴장상

태를 완화하며 핵전쟁의 위험을 철거하기 위한 조 치들을 시금히 강구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을 호소한다. .

동시에 미국군대가 철거하고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며 군대와 군비

를 축소하고 외국으로부터 무기반입을 중지하기 위한 군비축소회담을 열도록

해당 군사당국에 요구할 것을 제의한다.

(후 략)

O 조선인민군 창건 29恨기념 중앙보고대회, 김익현 부참모장 보고

(1977. 2. 7>

(전 략)

그런데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의 정당한 제의에 대하여 그 무슨 
「불가침조

약」이란 것을 떠들어대면서 도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박00괴뢰도당이 떠들고 있는 「불가침조약」은 어떠한 군비축소나 군사력

의 축감도 예견하지 않으며 더우기 미국군대가 남조선에 남아 있고 방대한

무력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현상태를 그대로 두자는 것으로서 평화에 대한

아무러한 담보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졀코 조선에서 긴장과 불안을 증대시키고 분열을 고착시키며 그 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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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전쟁준비를 다그치려는 범죄弔위를 감싸기 위한 정치적 연막에 지나

지 않슴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남조선당국자들이 떠드는 「불가침조약」과 같은 밴

말공부가 아니라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와 평화통일의 국면을

열어놓기 위한 실짇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의 위험을 가시기 위하여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고 무력중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며 군대와 군비를 축소

하고 외국으로부터의 무기반입을 중지할데·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어느때든지

군비축소최담을 가길 용의가 있다는 것을 다시금 卷명합니다.

(후 략)

된

o 외교부 대변민 성명

(1979. 7. 20)

(전 략)

다 아는 바와 같이 조선문제를 헤결하려면 우리와 남조선 사이에 풀어야

할 문제가 따로 있고 우리와 미국사이에 풀어야 할 문제가 따로 있다.

조선의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북과 남의 정치, 경제, 문화

의 전반적인 문제는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 선사람 자신이 대화를 통하여 해

결하여야 할 민족내부문제이다,

한편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머 조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는 징전협정의 일제적인 당사자들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사이

에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미국과 납조선 당국자들은 3당국회의에서 이 2개의 서로 다른 문제를 숴어

놓고 토의하자는 깃이다.

조선의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선 사람끼리 대화를 하는데 무엇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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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여기에 미국이 끼어 들겠는가.

미국 사람들은 여기에서 아무것도 할 일이 但다.

미국이 여기에 끼어 드는 것은 내정간섭으로 된다.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와 관

련하여 우리와 미국사이에 진행할 회담에 남조선을 참가시키는 문제에 대하

여 말한다면 원래 남조선은 정전협정의 주인 일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

다만, 우리와 미국사이에 우선 토론을 진행하면서 남조선 당국과 관련된 문

제가 제기될 때에만 그 들의 참가문제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중 략)

우리는 또한 이와는 별도로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고 정전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과 회담할 것을 주장한다.

미국이 조선에서 정전상태를 끝장내고 유구한 평화를 마련한다고 한다면

어차피 우리와 회담을 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과 직접 회담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때까지 미국 당국자들은 남조선의 참가없이는 우리와 대화할 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의 제의를 외면하여 螢다. .

우리는 미국측이 정 요청한다면 우리와 미국사이에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

철거문제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를 가지고 진행하는 회담에

남조선 당국자들을 옵저버로 참가시키는 것을 허용할 것이다. 이렇게 하자고
5

하여도 먼저 우리와 미국사이에 회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미국이 조선에 대한 그 어떠한 침략적 야망도 가지지 않으며 진정으

로 조선에서 확고한 평화를 이룩하고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바라는 입장에

선다면은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하지 못한 이유와 구실이 없을 것이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우리와의 대화에 응해 나오지 못할 조건이 없을 것이다.

미국이 우리와의 회담에 옹해 나온다면 그때에는 미군철거후 제기되는 필

요한 모든 문제들이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혜의 원칙에서 능히 해결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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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며 미국은 자기의 체떤을 손싱-함이 없이 조선문제에서 손을 省 수

있을 것이다.

(후 략)

o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 미합중국정부와국회에 보내는 편지
이

(1984, 1.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

의는 조 선문제의 평화적 해걸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할데 대하여 토의결정

하고 이 편지를 미합중국정부와 국최 상, 하 양원에 보낸다.

오늘 조선반도는 평화냐 전 이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있다.

조선에서 정전이 실헌된지도 벌써 서른헤가 지났으나 평화의 전망은 길수

록 어두워1지고 사태는 전쟁전야를 방불케하는 첨예한 국면에로 더욱 더 다가

가고 있다.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쌍방의 먁대한 무력이 날카롭게 대치되여 있는

가운데 남쪽에서는 무력중강이 계속되고 대규모 전쟁연습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현 정세는 그 어떤 우발적인 사소한 사건으로 해서도 임의의 순간에 전쟁

이 터질 수 있을만큼 극도로 긴장되어 있다.

조성된 정세는 세게인먼들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며 전쟁을 
'

방지하

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헤질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

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 선에서 정전이 실현된 다음 일관하게 미

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종식시키기 위한 방도를 어러모로 탐구하여 왔으며 그

일환으로 이미 1974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사이에 직접 대

화를 실힌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문제를 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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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이러한 노력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응당한 호

응을 빌지 못하였다.

당신들은 우리가 「남침」을 하려 한다고 하면서 남조선에서 끊임없이 무력

을 증강하고 전쟁준비를 다그치고 있요며 었지 않은 「남침」을 막는다는 구실

을 가지고 세계인민들을 기만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남침」할 의사가 없으며 동족상잔을 하려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한두번만 毛명하지 않았다. 우리는 언제나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보위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다.

날로 격화되고 있는 쌍방사이의 군사적 대결상태는 호상불신과 반목만을

조성하고 전쟁위험을 더욱 더 증대시키고 있다. -

이제 조선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그 전쟁은 결코 조선경내에만 머무

르지 않을 것이며 불피코 핵전쟁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조선인민뿐 아니라 미국 인민들도 편안하지 못할 것이며 전세

계가 다 핵참화를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지금 문제는 핵전쟁의 길로 계속 달음박질해 나가는가 아니면 평화의 길로

돌아서는가 이렇게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제반 사실은 지금과 같이 첨예한 대결싱-태를 지속시켜서는 당신들이 얻을

것이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정부와 미국정부가 다같이 격폐된 상태에서 벗

어나서 조선반도에 엄중하게 조성된 전쟁위험을 하루빨리 제거하고 조선문제

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길을 공동으로 모색할 때가 되였다고 인정한다.
a

출로는 오직 대결이 아니라 당사자들사이의 대화에 있다고 우리는 깊이 믿

고 있다.

우리는 미국정부가 진심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오늘 조 선에서의 긴장상태

격화에 책임이 있는 다른 일방인 남조선兮국자들과 함께 우리와 접촉하여 조

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

다.

우리는 이러한 기대에서 1984년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와 미국사이의 회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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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납조선당국자들을 참가시키는 3자회담을 진행할 것을 정식으로 제기하기

로 결정하였다.

3자회담을 진행할 장소로서는 판문점도 좋고 또 호상 편리하다고 인정하는

임의의 다른 굣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3자회담에서는 무엿보다도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문제의 평화

적 해결의 전제를 마련하기 위한 대첵적 문제들을 토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 것은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대결상태가 어느 때 보다도 격화되고 핵전쟁

의 위험이 무겁게 드리우고 있는 헌 상태를 그대로 두고서는 조선문제의 평

화적 해걸에 대하어 생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3자회담에서는 조선정전협정의 체약일방이며 남조선에서 모든 군

사적 통수권을 주1고 있는 미국과 우리사이에 정전협정을 대신할 평화 정을

체결할데 대한 문제와 조선의 북과 남사이의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 문제가

선차적으로 나선다고 본다.

평화협정에는 조선전쟁의 종결을 법적으로 공식선포하고, 정전을 공고한 평

화에로 전환시키며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한 문제를 포함시킬 수 있

을 것이며 불가침선언에는 남과 북이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여 무력행사를 하

지 않으머 쌍방의 군대를 축감할 데 대한 문제를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3자회담에서는 그밖에 조 선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하여 미국과 남조

선당국이 제기하는 문제들도 포팔적으로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3자회담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불가침선언이 채택뒹으로써 조선에서 긴

장상태 완화와 조선통일의 전제조건이 마련된 다음 조선의 북과 남사이에 대

촤를 열고 7.4남북공동성명에 천명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 대단결의 원'칙

에 따라 나라의 통인을 실현할데 대한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다.

어기에서는 전민족대회를 열고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며 북과 납의 힌존

사회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지역자치제에 기초한 연방제를 실시할데 대한

문제 등을 토의할 수 있을 것이다.

3자회담과 북과 남사이의 통일대화에서 이 모든 문제들이 성과적으로 해결

될 때에 조선반도에서 항구하고 공정한 평화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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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믿음직하게 마련될 것이다.

통일된 조선은 그 어떤 외국의 군사기지나 작전기지로도 되지 않고 위성국

으로도 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정치군사적 동맹이나 쁠럭에도 가담하지

않는 완전히 자주적인 엄정 중립국가로 될 것이다.

통일된 조선은 나라가 통일되기 전에 남조선에 투자된 외국의 자본을 다치

지 않고 그 이권을 계속 보장할 것이며 자주성과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

평화공존의 원칙에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

이다.

이렇게만 되면 미국은 자기의 체면과 이해관계를 손상함이 없이 조선문제

에서 영예롭게 손을 델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조선인민뿐 아니라 미국인민

의 이익에도 완전히 부합될 것이다.

미국과 우리는 이미 한번 전쟁을 하였다. 우리 두 나라가 한번 싸웠다고 하

여 영원히 적대국으로 남아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또다시 전쟁을 하여야

할 펄요도 없다.

우리는 미국정부가 조선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

하는데 진셤으로 관심을 가지고 조선인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미국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

생각한다. .

3자회담을 진행할데 대한 우리의 이번 제의는 변화된 현정세에서 가장 시

기적절하고 합당한 것이다.

역사적 배경으로 보나 현실적 절박성을 보나 조선문제를 언제까지나 미해

결상태로 남겨둘 수는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위원회의 상설회의는

미합중국 정부와 국회가 우리의 새로운 평화적 발기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고

긍정적 반응을 보이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



O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3차회으1, 허담 보고

(1984. 1, 26)

(전 략)

조선정전협정은 어디까지나 전쟁을 정지할데 대한 협정이지 공고한 평화를

담보하는 협정은 아닙니다, 평화도 전쟁도 아닌 불안정한 정전상태가 30년이

상 지속되여오는 가운데 지난날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한 때도 긴장상태가 가

서진 적이 없93을 뿐 아니라 어떤 때에는'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일촉즉빌의

긴박한 정세가 조성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날 우리 공화국정부가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어러번 제기한

것은 조선에서 전젱상태의 종결을 법적으로 선포하고 불안정한 정전상태에

끝장을 내기 위한 것이였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조 선에서 정전을 공고한 평화

로 전환시켤데 대한 우리의 평촤헙정체결제의를 왜 그처럼 받아들이기 힘들
a

어 하는지 이해를 할 수 但습니다.

우리는 조선에서 전쟁의 위험이 더욱 짙어가고 앴는 오늘이야말로 조선의

공고한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하여, 수만리 떨어진 미국이 조선땅에서 우리와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Id
'

1정상적인 사테의 종식과 조미관게의 새 출발을

위하어 우리의 평화협정체결제의에 옹해나서야 할 때이라고 인정합니다.

조미사이에 평촤협정이 체결되고 남조선에서 미군이 철거하게 되면 우리나

라의 평화를 위헙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촤통일을 가로막는 근원이 없어질 것

이며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담보가 마련되게 될 
'

것입니

다.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걸하는 젓과 함께 북과 남사이에는 서로 무럭을

사용하지 않으며 군대와 군비를 대폭 축소할데 대한 불가침선언이 채택되어

야 합니다.

이러한 불가침선언이 체텍되면 우리 나라의 펑화는 공고한 것으로 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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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바 「미군철수후 문제」는 믿음직하게 담보되게 될 것입니다.

연합회의는 미국과의 평화협정과 북과 남사이의 불가침선언에 의하여 나라

의 평화가 보장되고 자주적 평화통일의 전제가 마련된 다음 북과 남이 대화

를 통하여 통일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명확한 전망까지 밝힘으로써 전체 조선

인민에게 통일에 대한 희망과 신심을 더욱 확고히 안겨주고 있습니다.

언합회의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우리의 평화제안이 실현되어 조국통일의

전제가 마련되면 그때에 북과 남은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

룩하기 위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후 략.) 
'

.

(로동신문, 1991. L 11)
'

(전 략)

우리는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려는 진지한 
'

념원으로부터 이미 1988년에 북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북과 남의 무력을 대폭 줄이고 남조선에서 미군과 핵무

기를 단계적으로 철수시킬 것을 예견한 포괄적인 평화방안을 내놓았으며 지

난 해에는 북남고위급회담을 마련하고 불가침문제를 비롯하여 군사적 대결상

태를 실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제안을 내놓았다. 
'

그러나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이러한 성의있는 노 력에 아무런 긍정

적인 반응도 보이지 않고 평화문제, 군사문제의 해결을 외면하고 있으며 도리

여 군비를 대대적으로 증강하는 길로 나가고 있다. 지금 그 들은 
「
교 류우선」이

요, 「신뢰조성 우선」이요 하면서 군사문제해결을 뒤전에 미루려 하고 있다.

북남사이에 고 향방문이나 경제교류 등도 물론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

이 성과적으로 실현되자면 우선 속에 품은 칼부터 내놓아야 하며 북침과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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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에 대한 위구심부터 풀어야 한다. 전쟁이 현실적 위험으로 푀고 있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군사문제의 해결을 회피하고 교류만을 고 집하는 것은 사싣
J상 평화도 바라지 않고 래왕파 교 류 자체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사이의 불신을

가시고 대결싱-r태를

� 

해소하며 평화와 평화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출발점으로 되는 불가침선언을 채택하여야 한다.

우리의 불가침선언 채택 제안에는 군축과 불가침선언 문제에 대하여 우리

와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이미 오래전부터 표명해온 남조선당국자들의 의사

와 조 선반도정세의 완화를 비-란다는 미국의 의사도 충분히 고 려되여 있다.

우리의 요구대로 불가침선언이 채택되고 평화제안들이 실현되면 조선반도

에서 새 전쟁, 핵전쟁의 위험은 가시어지고 우리 나라는 안전한 비핵평화지대

로 전환될 것이며 북과 남사이에는 반목파 대결이 끝장나고 신뢰와 화해와

단합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미국은 조 선반도의 평화문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당사자로서 마땅히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실헌하는데서 궁정적인 역할을 하여약 한다. 미국은 우

리의 진지한 평화노력과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조국통일열망을 바로 보고 힘

의 립장에 선 위험한 전쟁정책을 포기하며 하루빨리 우리와 평화협정을 체결

하고 남조선에게 자기의 군대와 핵무기를 철수하여야 한다.

우리가 조선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진정한 념원으로부터 북

과 남 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자고 하며 세계적으로도 외국군대의 철수

가 하나의 추세로 되고있는 조건에서 미국군대가 남조선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할 구실이란 있을 수 械다. 남조선에서 미군이 철수하라는 것은 평화와 완화

에로 나아가는 시대의 흐름에도 맞는 것이며 미국 인먼의 리익에도 부합되는

짓이다.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고 남조선에서 미군과 핵무기가

철수되면 우리 나라에서는 공고한 펑화가 보장될 것이며 조국통일을 평화적

으로 실현하는데 결정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열리게 될 것이다.

조선반도에 평화가 깃들고 조국통인의 평화적 전제가 마련되는가 못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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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의 태도여하에 달4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은 말로만 <평화>와 <랭전종식>, <신뢰구축>에 대해
'

떠들고 실지행동으로는 긴장을 격화시키고 전쟁위험을 증대시키던 지난날의

나쁜 버릇을 버릴 때가 되였다.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자金의 금후 태도를 지켜볼 것이다.

()994. 4. 28)

최근 조선정전협정을 유린하고 정전감시기구를마비시키는 미국의 불법행

위들이 절정에 이르고 있다.

미국은 조미관계문제를 원만히 풀 수 았는 전망이 보이던 제3단계 조미회

담을 결렬시켜 놓고 지금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무력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우리 인먼과 세계여론의 일치한 배격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미국은 「패트리

오트 」 신형미싸일을 남조선에 끌어들이고 4월말까지는 실제배비하며 올해 11 .

월에는 핵전쟁연습인 「팀스피리트 94」 합동군사연습까지 강행하겠다고 한다.

이미 남조선에 「아파치」 직승기대대를 증강한 미국은 앞으로 1개 려단급의

각종 전투장비들을 반입하겠다고 하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 주변에 집중된

미국의 해상무력도 해체되지 않고 있다. 이리하여 미국은 유엔의 이름으로 우

리와 체결한 조선정전협정을 완전히 파기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 놓았

다.

정전상태에 있는 조선반도에서 외부로부터 작전물자반입과 무력증강을 하

지 않는 것은 정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조건으로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1953년 7월 조선정전협정에 서명한 그해부터 벌써 일방적으로 협정의

합의사항둘을 과기해버리였으며 남조선에 1,000여개의 핵무기를 포함한 현대

적 무기들을 끌어들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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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기 미국은 그래도 조 선정전협정이 두려워 남조신에 헥무기들을 비

롯한 수할은 무력을 은폐된 방법으로 비밀리에 끌어들였으나 오늘에 와서는

신형미싸인들과 전투기술장비돌을 백주에 공공연히 반입배비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조선정전협정의 -i효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i 보어준다.

미국은 지난 40여년동안 정전협정의 실제적인 당사자로서 지닌 의무에 배

치되게 협정의 합의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유린말살하였을 뿐 아니라 정전감시

기구마저 마비시키였다. ·

정전협정이 조인된 후 미국은 자기들의 헙정위반헹위가 중립국시찰소조에

의해 폭로되게 되자 1956넌 6월에 정전히정 2조 제3항에 따라 조직된 중립

국감독위원회 시찰소조를 자기측 지억에서 일방적으로 강 철수시켰으머
된

1991년 3월에는 정전협정에 비추어 아무런 법률적 타당성도 자격도 칠는 남

조 선군 장성을 자기측 수석위원으로 임명함으로써 정전기구가 자기의 기눙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들었다.

미국의 이러한 부당한 처사로 하여 오늘 조선정전협정은 조선반도에서 펑

화를 보장할 수 없는 빈종이장으로 되고 군사정전위원회는 사실상 주인이 但

는 기구로서 유명무실하게 되였다.

미국이 이때까지 정전협정을 체계적으로 파기해 온 것으로 보나 지금 조 선

반도와 그 주변에 방대한 무력을 대대척으로 중강하면서 우리를 힘으로 위협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속심이 우리 나라를 포함한 아세아 사최주의나라들을

압살해 보려는데 있다는 것을 더욱 명백히 알 수 있다.

미국이 남조선에 마음대로 무력과 무장장비를 끌어들이고 조선반도의 정세

도 제마음대로 격화시켜 전 접경에로 이장어 가고 있지만 정전협정이 그것

을 막는데 아무런 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헌실이

다.

이러한 헝펀에서 정전협정이나 정전기구가 도대체 무엇에 省요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조선정전협정과 정전기구가 조선반도정세롤 안정시키고 무력증강을 막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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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그것이 우리 나래에 대한 미국

의 압살정책을 가리우는데 리용되고 있는 오늘 우리가 그런 협정과 기구에

더는 기대를 걸 수 없다는 것은 응당하다.

지금까지 정전상태가 유지되고 조 선반도에 평화가 보장된 것은 우리 공화

국의 연내성있는 평화애호적언 정책과 의지의 결과이다.

오늘 조선반도에서 핵무기를 비旻한 일련의 복잡하고 첨예한 문제들이 제

기되고 있는 것은 정전협정의 실제적 당사자들언 우리와 미국을 적대쌍방으

로 규정하고 있는 정전체계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1950년대의 정전상태가 4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어

느모로 보나 비정상적이다. .

조 선반도에 조 성되고 있는 제반 사태는 조미사이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화해를 이룩하며 조선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자면 반드시 정毛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현 정전기구를 대신하는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반도에서 무력증강이나
團

전쟁재발도 막고 정세를 안정시키며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실제적으로 믿음

직하게 답보할 수 있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수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 것을 -

미합중국에 제기한다. .

미국은 대결관념과 전쟁심리를 버리고 우리의 이 평화제안에 옹해 나와야

할 것이다.

O 합의이習을 위한 譽은 분위기가 필요하다.

(로동신문, 1995. 4. 13)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 괴뢰들이 미국이 조 선반도 유사시 해군 총력의 40%

를 투입할 것을 골자로 한 「남조선-미국 연합방위계획」을 최근에 수립蠻으

며 올해 텀스피리트군사연습 재개문제도 다시 논의한다고 떠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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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 피뢰들이 떠드는 소리인 것만큼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명백치 僧다.

만일 그것이 사설이라면 문제는 미국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지급까지 경수로문제를 가지고 복잡성을 야기시킨 미국의 속심이

朝-혀지겠기 때문이다.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된 이후에도 미국의 강경보수세럭은 우리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야망을 변함없이 추구하고 있다. 그 들은 남조선 강점 미군축감계

식을 백지화하고 무력을 중강하고 있으며. 팀스괴리트훈련 중지로 생긴 공백

을 메꾼다는 구실밑에 새로운 군사연습까지 하려 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우리의 아량있는 노 력에 의하여 재개된 경수로협상을 앞두

고 우리가 내놓은 획기적인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느니 우리에게 그 누구

의 역할을 수용하도록 촉구할 것이라느니 무1니 하면서 문제를 더욱 복잠하게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

지어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저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협상의 종

결을 선포하고 나아가서 조·미기본합의를 파기할 것이라고 우리를 공공연히

위협헤 나서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이것은 사 상 우리에 대한 전면데겯을 선포한 것과 다를 바 飢다.

제반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미국이 경수로협상에서 노리고 있는 진짜 속심

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금 깊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우리의 짐작이 틀리지 않는다면 미국의 실제적인 관심사는 경수로 제공이

나 조·미기본합의문 이행에 있는 것보다도 우리 문제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복잡성을 조성함으로써 결국 우리를 힘으로 압살하기 위한 새로운 구실을 마

련하자는데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지금의 정세는 조·미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자면 우선 그에 맞는 분위기부터

조 성하여야 한다는 것을 실천적으로 중시해주고 있다,

조·미사이에 대결상태가 계속되고 긴장이 격촤되는 속에서 합의이행에 기

대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이치이다.

조·미합의 이행에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자면 우리와 미국사이에 적대관계

부터 해소시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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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미국이 진심으로 조·미기본합의문의 이행을 원한다먼 경수로문제와

관련한 남조선 괴뢰들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것이 아니라 평화협정체결 문

제를 해결함으로써 조·미기본합의문 이행의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성근하게 노 력하여야 할 젓이다.

O 조선인민군 팝문점 대熹부 성명

(1995. 5. 3)

지난해 4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할

데 대한 제안을 내놓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설질적 조 치들을 주동

적으로 취하였다.
.

그러나 미국측은 조선반도에서 정세를 안정시키고 공고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합리적인 제안에 대하여 아무런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

으며 자기의 새로운 동아시아 전략에 따라 남조선에서 미군의 단계적 축감계

획을 취소하고 군사장비의 증강을 더욱 다그치고 있으며 우리 공화국을 반대

하는 전쟁연습을 자주 벌여놓고 있다.

. 미군사당국이 발표한 것만 하여도 5월에는 150대의 에이 브라암스 탱크들

이, 올해 안에는 공격용 직숭기 아파치 24대가 남조선에 반입된다고 한다.

더욱이 엄중한 젓은 미국이 남조선을 부추켜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완

충 지대로 설정된 비무장지대안에 요새 진지들과 군사시설물들을 대대적으로

구축하여 놓은데 이어 최근에 와서 탱크와 장갑차, 포들을 비롯한 중무기등을

대량 반입하여 전개해 놓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매일과 같이 현대적 무기로 장비한 수친명의 군사 인원들을 비무장

지대에 끌어들여 우리측을 반대하는 군사적 도발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이리하여 오늘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은 본연의 사명과는 배치되게 쌍방사이

의 무잠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북침을 위

한 공격출발 진지로 전변되었다.

미국측은 중립국감독위원회 체코슬로벤스코와 폴스키 대표단이 철수한 조

건에서 조선 정전협정 제37항에 따라 이 기구가 구성되지 못하게 되어 있으

나 그것을 저들의 침략전쟁 준비를 은폐하기 위한 노 리개로 이용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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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중립국 갑독위원회 최의 놀음合 정기적으로 벌이고 있다.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는 미국측이 우리의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

제안에 역행하는 행위를 게속 김-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위입 따라 다

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디·.

첫쩨, 우리측이 관리하딘 판문점에 있는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사무싣과 휴게

셜, 오락실을 名·전히 봉쇄한다.

骨께, 정전감독기구가 깨어진 조건에서 미군측 성원들과 기자들, 중렵국 감

독위원회 성원들이 허가없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우리측 지역으로 넘어오는

실을 일체 금지한다.

쩨, 미국측이 비무장지데 남측지역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볼구하고 이지대

에서 남조선 괴뢰들의 무럭증강과 군사적 도발弔위를 게속 묵인한다면 우리

도 그에 대응하여 비무장지대의 지위와 관련되는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미국측의 태도를 01]리하게 지켜보먼서 필요한 조 치들을

계속 취해 나갈 것이다.
.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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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팁1輿>

o 남북간 샹호불가침협정 체펼 제의(대통령 기자회견)

(1974. L 78)
"

평화협정을 맺자"하는 얘기는 내가 알기에는 지금부터 2, 3년전인 1971년

8월에 「뉴욕타임즈」의 어느 기자가 중공을 방문했을 때에 주은래 중공수상이

처음으로 끄집어 낸 이야기라고 나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북한측에서도 자주 이런 얘기를 들고 나왔고, 특히 남북조절위원회

석상에서 북한측에서는 평화협정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번 들고 나왔습니다. 그

런데 북한측에서 주장하는 이 평화협정이라는 것이 그 어휘를 보면 평화란

말이 붙어 있어서 대단히 듣기 좋은데 과연 그 사람들이 평화를 원해서 이런

협정을 맺자 하는 얘기냐, 그것이 진심이냐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다, 이것입

니다.

북한측에서 주장하는 평화협정의 내용을 따져보면 한 서너 댓가지를 주장

하고 있는데 하나는, 제일먼저 들고 나오는 것이 외군철수를 하라, 이것입니 .

다. 그러니까 지금 남한에 있는 미군을 전부 철수시키라, 하는 것이고 또 하

나는 남북이 병력을 각각 10만 또는 그 이하로 줄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까 남북이 서로 앞으로는 군비경쟁을 하지 말고 외부로부터 장비나 군수물자

도 들여오지 말자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협정이 체결이 되면 지금 있는 휴전협정은 없애버리자, 여

기에 평화라는 말을 자꾸 공산주의자들이 들고 나와서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

이 평화란 어휘에 대해서 약간 현혹될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

면 결국 남한에 있는 미군은 전부 나가고 군대는 10만이하로 줄이고 앞으로

외부에서부터 무기는 절대 들여 오지 않고, 그래가지고 휴전협정을 없애버리

자, 이런 뜻인데 이것은 즉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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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한마디로 간단히 얘기한다면 우리의 국방력을 완전히 무력화시켜

놓고 보다 더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무장해제를 시켜놓고 앞으로 적당한 기

최가 오먼 무럭으로 남침을 해서 적화통일을 하자 하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의 제의를 그대로 받아 들인

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菜느냐, 이깃입니다.

이것이 꼭 6·25와 같은 결파를 가져올 것이 1벤하며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평촤, 평촤하지만 이 평회.협정의 내용을 보면 대단히 위

험천만한 그런 음모와 계략과 함정이 여기에 숨어 있다, 우리는 이렇게 봅니

다.

여기에 우리가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되겠다. 6·25와 같은 그런 쓰라린

경험을 하지 않았다든지 그 런 경험이 없다면 혹 한번쯤 속을지 모르지만 6.

25를 은 우리로서는 한번은 속지마는 두번 다시는 속지 않겠다, 이것입니

다. 요즈음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남북한 연방제 운운하는 소리를 들고 나오는

데, 이것도 내용을 따져보면 평화협정이라는 것과 꼭같은 그 수법입니다. 그

야말로 양두구육격이다. 양 머리를 내놓고 뒷전으로는 개고기를 판다하는 그

런 얘기가 있는데 평화, 평화해서 겉으로는 좋은 말을 내놓고 뒷전으로는 음

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특별히 경계해야 할줄 압니다.

1953년 휴전협정 체결당시에 그 협정조문을 보더라도 여기에는 분명히 외

부로부터의 무기반입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휴전협

정이 되던 그날 이후에는 외부로부터 남한이나 UN군측이나 공산측이나 무기

를 들여와서는 안된다는 조항입니다.

런데 공산측에서는 이것을 먼저 위반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무기를 자꾸 반입하기 떼문에 UN측에서 여러번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지

만, 공산측에서는 들은체 만체 하기 떼문에 결국은 이 조문은 죽은 조문이 되

이 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공산주의자들과의 조약이라든지 협정이란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1고 이것은, 오늘날 월남휴전협정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

다. 휴전협정체결후 1년이 됩니다마는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하루에도 수십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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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건이 있고, 수십번 전투가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CL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맣하는 평화라는 어휘에 대한 개념에도 우리들이

생각하는 평화하고는 근본적으로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그야말로 전쟁이라는 것은 완전히 포기하고 다시는 서로 침략

을 하지 않는다, 무력을 가지고 대결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평화

라고 하는데,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자기들이 어떠한 목적닿

성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 시간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평화운운하는 이야기를 들고 나옵니다.

그동안에 자기들이 무엇을 하느냐, 모든 준비를 하고 전쟁준비를 해서 준비

가 되면 또 도발을 한다. 이것은 하나의 위장전술이다. 그래서 북한측에서는

이 평화협정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서 요즈음에 와서는 이것을 하나의 정치선

전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은 지금 전

쟁을 원하지 않고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남측에 제의

를 雙는데 남한에서는 이것을 반대를 한다. 자기들은 평화를 원하는데 남한에

서는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하고 돌아 다닙니다. 늘 공

산주의자들이 하는 식이 똑같은데 만약에 그들이 전심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이제와서 새삼스럽게 평화협정 같은 것을 새로 대지 않더라도 지금있는 휴전 .

- 

협정만 잘 준수하더라도 나는 전쟁을 막을 수 있다. 또 7·4남북공동성명의 정

신을 남북이 성실히 이행한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평

화정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평화라는 것은 무슨 협정이다, 조 약이다 하여 종이 한장에 서명을 했다고

해서 보장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평화를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

서로 전쟁을 하지 않戚다는 의사가 명백히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런 의사만 분명히 있다면 협정이 없더라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

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에 한국 공산주의자들이 휴전협정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을 했느냐 하는 것을 반문하고 싶습니다. 휴전후 지난 20여년동안 우리가

알기에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1
,
300여번이나 휴전협정을 위반兎슴니다. 그러면

협정에 그러한 조문이 없어서 위반을 했느냐 하편 그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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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7·4공동성명을 그 들이 얼마나 성실히 지켰느냐, 7·4납북공동성명을 내

놓고도 최근에 와서 지吾까지 아무 말썽이 없었고 조문에도 명시되어 있는

서해해역을 자기들 관할해역이라고 강변하면서 도발행위를 자헹하고 있습니 
'

다. 이것이 과연 7·4공동성명의 {신이냐, 이것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남북의

평촤정책을 위해서 새로운 협정이 꼭 필요하다면, 또 북한측에서 말하는 것이

진실이라면 평화협정 운운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이 기회에 
"

남북간의 상호불

가침헙정을 체결하자"하는 것을 제안하戚습니다.

내가 말하는 이 불가침협정은 그 골자를 서너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하나

는 남북이 서로 절대로 무럭침범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만천하에 약속을 하

자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는 상호내정간섭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여하한 경우라도 현헹 휴전협정은 그 효력이 존속되어야 한다

하는 이 세가지 골자만 포항된 불가침협정이 체걸된다면 그리고 이것을 서로

성실히 준수만 한다면 나는 한반도에 있어서의 전쟁은 예방된다고 봅니다. 평

화는 유지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겻을 지키兎다는 성의와

의사가 없다면 이러한 협정은 열번 스무번 맺어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가침협정을 맺어놓고 앞으로는 통일이 될 떼까지 평화공

존을 해나가자, )동안에 서로 대화도 촬발히 하고 교 류도 하고 협력도 하여

통일의 기반을 하나 하나 다져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닌 여름에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6·23선언의 정신과도 일치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통일

을 아무리 갈망해도 하루 이틀에 통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지금과 같은 남북의 관계로서는 당장 통일문제를 다룰 수 
'

飯다는

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지금과 같은 남북의 관게로서는 당장 통일문

제를 다룰 수 있는 시기라든지 여건도 성숙이 되어 있지 않기 떼문에 앞으로

우리는 통원될 때까지 평화공존을 해나가면서 그동안에 북한이 활발히 대화
도 하고 교 류도 하고 협력도 하어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하나하나 다져 나

가자, 이겻이 6·23선언의 징신이요 또한 우리의 주장입니다.

겉으로는 평화헙정을 내세우고 평촤를 원하는 체 하면서 뒷전으로는 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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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피우는 사고방식과 행동을 가지고는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정착은 결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북한측에서 주장하는 평

화협정의 .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경계를 해야 되겠다

고 생각합니다,

O 대통령 국정연설, 「민족화督 민주통일방안」 천명시 「남북한 기본관계 잠정협정」 체

결제의 
'

(1982. L 22)

(전 략)

남북 쌍방간에 이같은 통일헌법의 마련을 위한 역사적인 작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려면 우선 신뢰가 조성되어야 하고 빈족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통일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착실하게 해소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남북 쌍방은 그 동안의 민족자해적이며 비정상적인 관계에 종지부

를 찍고 하루 속히 민족적 화합을 실현할 수 있는 민족자애적인 정상관계로 
'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

이상과 같은 견지에서 본인은 남북쌍방이 무엇보다도 상호관계를 정상화하

고 이 기초위에 민족화합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기를 희망하면서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의 실천조치로서 다음의 합의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남북한 기

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첫째, 쌍방은 장차 통일국가가 수립될 때까지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

여 상호관계를 유지해 나간다.

둘째, 쌍방은 쌍방간 분쟁문제 해결에 있어서 모든 형태의. 무력 및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을 완전히 지양하고 모든 문제를 상호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

화적 방법으로 해결한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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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쩨, 쌍방은 상호관계에 있어서 현존하는 싱-이한 정치질서와 사회제도를

상호 인정하며 서로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일체 간섬하지 아니한다,

넷쩨, 쌍방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전쟁방지를 위하여 헌존 휴전체제를
-T지하 서 군비경쟁의 지양과 군사적 대치)g-테의 해소조치를 협의한다.

다섯째, 쌍방은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고 통과 불펀을 해소하며 민족적 신뢰

와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상호교류와 협럭을 통하여 사회적 개방을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 쌍방은 이산가족의 인도적 재회분제를 포함해서 남북

간의 자유로운 인적 왕래와 다각적인 교 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교역·교통·Y

편·통신·체육·학술·교육·문화·보도·보건·기술·촨경보존 등 제분야에서 협력

하며 이를 통하여 민족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구체적인 노 력을 경주하기로 한

다.

여섯쩨, 쌍빙-은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상·이념·제도의 차이에 구애될이

없이 전세계 모든 나라들과 각기 체결한 모든 쌍무적 및 다자간 국제조약과

협정을 존중하며 민족의 이익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협의한다. .

일곱쩨, 쌍방은 각료급 전권대표를 임명하여 각기 서울과 평양에 상주연락

대표부를 설치한다. 쌍방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연락대표부의 임무를 구체적으

로 정하며 자기측 관할영역에 주재하는 상대편 언락대표부의 임무수행에 지

장이 없도록 필요한 편의와 협조를 제공한다.

본인은 북한측이 하루속히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간의 회담에 호옹하여

이자리에서 이상의 모든 문제들에 관하여 허심탄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

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후 략)

O 국토통일원장관, 남북한당국 대표회담 및 유관국회의 제의 대북성명

(198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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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남북한간에 민족적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확고

히 구축하기 위하여 지난 1981년 7월 72일 「남북한 최고책임자의 상호방문」

을 제의하였고, 같은해 6월 5일에는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간의 직접회담을

제의하면서 회담시기와 장소를 북한측에 일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1982년 1월 22일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천명하였

고
, 작년 1월 18일에는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에서 협의·해결하여야 할

4개항의 당면과제를 제시하는 등 한반도 긴장완화와 민족화합을 통한 평화통

일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노 력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사이에는 북한守국의 대화거

부와 폭력도발로 말미암아 여전히 긴장이 감돌고 있으며.통일을 위한 접촉과

대화가 마련되지 않고 있읍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에 대한 북한당국의 무모

한 도발은 남북한관계를 극도의 위험한 상태로까지 악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그것은 북한당국이 인정한

바와 같이 낱북한간의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계전쟁이 되는 것이며,

이는 핵전쟁이 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엄입니다.

북한당국은 「버마」암살폭발사건을 일으키기 하루전인 1983년 10월8일 이른

바 「3자회담」문제를 제기했으며, 다대포에 무장간첩을 침투시킨 바로 그날인

1983년 12월 3일에도 이를 또 주장하였고 그리고 오늘 아침 다시 이른바 「3

자회담」을 공개 제의하였습너다.

북한당국이 천인공노할 「버마」사건을 저질러 놓고 이에 대한 시인·사과는

커녕 동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고 허위선전하고 오히려 긴장격화의 책임을 우

리측에 젼가시키려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성실한 대화의 자

세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민족 내부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남북한간에

대화를 갖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회복하는 노 력이 중요합니다. 전 세계가 지

켜보는 가운데 남북한이 대화를 갖고 민족의 현안문제와 장래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나가는 것이 우리 맨족의 존엄을 지켜 나가는 길이라고 본인은 확

- 

165-
된



신합니다.

오늘날의 겅색화된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개

척하여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제의한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이

개최되어야 하며, 이것이 당장 어렵다먼 임있는 남북한당국 각료급회담이라

도 열어야 할 것입니다. 남북한간의 긴장상테 해소와 군비경쟁중지 등을 내용

으로 하는 불가침선언 문제도 이러한 남북대화에서 협의·걸정해야 마땅할 것

입니다. 또한 우리는 남북대화를 순조롭게 진행시켜 가먼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보장과 통일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환경조성에 도움이 된다면 한반도 분

단과 한국동란에 직접·간접으로 책임있는 관계국들이 함께 참가하는 회담을

개최하는 젓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당국이 진정 민족대열에서 낙오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통일성업에 참

여할 의사를 갖고 있다먼 하루 속히 폭력을 버리고 이러한 폭넓은 대화의 광

장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만약 북한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의

주장이 위장평화의 첵략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만친하에 들어내는 결과·만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본인은 북한당국이 우리와 함께 긴장완화와 민족화합의 요구에 호옹해 나

선다면 80년대 안에 통일문제 해결의 식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

로 확신합니다.

O 제40주년 광복절 경축사

(1985. 8. 15)

(전 략)

1950넌 6월 25일 북한공산집단의 남칩으로 우리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

으며, 한 강토와 한 나라에서 같은 민족으로 살아야 할 우리는 이 순간에도

군사적 데치상촹 속에서 살고 있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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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분단이야말로 민족의 역량을 낭비하고 민족의 안녕을 위협하는 온갖

시련과 고 통의 근원이 되고 있는 젓입니다.

우리 민족이 스스로의 생존과 번영을 확고히 보장하고 세계사의 진운에 공

헌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이 민족분단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신뢰와 화합

의 선기원을 열어 평화와 통일을 성취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우리의 주도적인 노 력으로 지금 남북한간에는 이산가족문제와 경제분야에

관하여 그리고 양측 국회간에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대화가 남

북한 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여는 뜻깊은 시발이 되도록 내실있게 이를 가꾸

어 나가야 하凍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한관계의 확고한 기초는 하루라도 빨리 마련되어

야 하며, 그것은 무엇보다도 남북이 서로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을 젓을 굳게

약속하고 그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교류와 협력의

원칙을 합의함으로써 튼튼하게 마련될 수 있을 젓업니다.

이러한 뜻에서 상호불가침의 명제는 6천만 우리겨레 모두가 한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지상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일관해서 그젓을 추구해 왔으며, 우리의 결의와 실천노력

은 오巷 세월에 걸친 행동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현법은 평화적 통일을 그 전문에. 명시하고 모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함으로써 불가침을 국가최고의사로 민족과 세계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특히 지난 1982년에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의 실천조치로서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읜하고, 그 내용으로서 모든 형

태의 무력 및 폭력사용 금지와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과 상대방의 내부문제

불간섭을 포함한 7개항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북한의 두 당국간에 상호불가침 문제를 비롯해서 남북한의 정

상적인 관계를 여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하루라도 빨리 토의하여 해결하자

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인 것입니다.

북한측은 근자에 남북간에 불가침을 선언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

될 수 있는 젓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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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낭북간은 물론, 어떤 당사자 사이에도

합의문서를 채택하는 것, 그 자체도 필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합의사

항을 존중하여 이를 준수하고 실친하려는 의지와 헹동이 있는가 하는 것이라

는 사실입니다.

북측이 지난 40년간에 줄기차게 추구해온 적화혁명전략을 포기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대남적화통인이라는 기본노선을 계속 고수할 경우, 그 들이 말하

는 불가침선언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위장구호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계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소 불가침조약을 비롯한 수많

은 불가침조약이 그 일방의 과기로 휴지화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32년동안 북한측이 휴전협정을 얼마나 난폭하게 위반했으며, 그

로 인해 북한측에 대한 우리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불신이 얼마나 고조되었는

가 하는 점이야말로 실친의지와 이헹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웅변하

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인은 북한측이 전정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바·란다

먼, 이를 위한 어떤 협정이나 선언을 채택하는 것과 함께 누가 보더라도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고 이행할 것이라는 화신을 줄 수 있는 노력과 조치가 수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납북이 불묄요한 외교적인 경쟁파 뎨결을 지양하고 국제무대에서 상호협력

할 것을 旨히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도 상호불가침의 실천의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戚습니다.

아울러 남북당사자간의 합의가 실효성 있게 지켜지기 위해서는 한반도와

이해관계가 밀접한 주변국가들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통의 관심

과 이해를 개발시킴으뢰써 그 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적극적이

v 건섣직으로 기여힐 것을 기대합니다.

어기에서 본인은 북한측이 이러한 남북한관계의 기본적인 방향에 관해서

성실한 자세를 보이고, 힌재 진헹중인 남북회담의 내실을 거두기 위한 우리의

노 력에 협력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본인이 81년에 제의한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에도 긍정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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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자세로 나오게 되기를 본인은 지금도 소망하고 있으며, 이것은 실현되기를 기
. 대하고 있습니다. 

-

.

본인은 광복 40년이 되는 이 뜻깊은 해에 남북관계의 새로운 차원을 펼침

으로써, 분단과 분열의 금세기를 청산하고 통일과 화합의 새 세기를 건설하는

굳건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온 겨레와 더불어 소망하는 바입니다.

(후 략)

處 醉

m

O 외무부 성題. r 남북외무장관회담」 제의

(1987, 8. 3)

(전 략)

한국정부는 민족화합의 정신에 입각하여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에서
. 긴장을 완화하고 온 겨레의 염욈인 평화통일을 실헌하기 위해 모든 노 력을

다해 왔으며 이러한 우리의 노 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익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는 어디까지나 민족자결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한 당

사자간의 회담을 통해 협의·해결해 나가는 것이 겨레의 염원에 부응하는 올

바른 길이라고 믿고 있다.

평화와 통일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자신의 문제이며 그 주체는 당연히 우

리 민족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측이 남북한 관계개선과 긴장완화에 진정으로 관심이 .

있다면 그 토대가 되는 신뢰구축에 성실성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동안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션뢰회복을 위해 남북적십자회담, 남북

경제회담,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을 진행해 왔으며 
'

85년 가을에는 분단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산가족 고향방문단까지 상호교환함으로써 흩어진 혈육간에

재회의 눈물을 흘리는 감격의 순간도 맛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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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이 가운데 남북적십자최담과 남북경제회담은 이제 쌍방이 조금만

양보하 협럭한다면 구체적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이르兎다.

그러나 북한측이 
'

86. 1, 「팀스피리트」 훈런을 구실삼아 일방적으i 모든 회 .
'

담을 중단시킨 채, 3자군사당국자회담을 제의한 데 이어 또다시 미국4을 포함

한 3자군축협상을 제네바에서 갖자고 들고 나온 것은 남북한당사자 해결원칙

에 어굿나는 것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남북한간의 현안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

은 남북적십자회담, 납북경제회담 등 그동안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중탄시킨

기존대화를 재개하여 성싣히 발전시켜 나가면서 수자원회답을 하루속히 열어

상호신뢰의 기반을 다져나가는 데 있다.

또한 남북한간의 군축旻제협의는 남북한 유엔가입 및 주변4강에 의한 교차

승인 동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런하고 남북한 교 류협력의 실헌을 통한 신뢰회

복과 평화정착이 이룩되어야 그 실효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남북한의 군축문제는 한반도가 당먼한 헌실상황하에서 군사충돌 방지

는 물론, 평촤유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남북한 불가침협정 처]결과 유엔가입 및 교차숭인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하어 「남북한 외무장관회담」을 가졀 것을 제의한다.

이 회남에서는 기존뎨화의 재개·발진과 수자원문제의 협의·해결 등 신뢰구

축문게와 한반도에서의 긴장완촤 및 평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군축을 포함한

제반문제, 그리고 남북총리회담을 성사시켜 궁극적으로는 남북한당국 최고책

임자회담을 실헌시키는 문제 등 양측의 모든 관심사를 협의할 수 있을 것이

다.

동 회담은 남북한 외무장관이 금넌 유毛 총회에 참석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총최게최 직후부터 9월말 사이에 뉴욕에서 개최하든가 또는 같은 시기에 상

호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측이 남북간의 신뢰회복과 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충정을 올

바로 이해하고 이에 궁정적으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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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9. 11)

(전 략)

통일로 가는 중간단계로서 먼저 남과 북은 서로 다른 두 체제가 존재하

고 있다는 현실을 바탕으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공존공영하면서 민족사

회의 동질화와 . 통합을 촉전해 나가야 합니다.

남북간에 개방과 교 류·협력을 넓혀 신뢰를 심어 민족국가로 통합할 수 있

는 바탕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사회·문화·경제적 긍동체를

이루어 나가면서 남북간에 존재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해.간다면 정치적 통합

의 여건은 성숙될 것입니다,

통일을 촉진할 이 과정을 제도화하기 위해 쌍방이 합의하는 헌장에 따라

남북이 연합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합체제 아래에

서 남과 북은 민족공동생활권을 형성하여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고, 민족동질

. 성을 회복토록 하여 민족공동체의 발전을 보다 가속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

다.
t

이것은 완전한 통일국가로 가는 중간과정의 과도적 통일체제라 할 수 있습

니다. 남북연합은 최고결정기구로 「남북정싱-회'의」를 두고, 쌍방정부 대표로

구성되는 「남북각료회의」와 남북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남북평의화」를 설치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남북은 각료회의와 평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합의사항 이행 등 실무를 위

해 공동사무처를 두고 서울과 평양에 상주연락대표를 파견할 수 있을 것입니
· -1
L l-.

. 공동사무처를 비롯한 남북연합의 기구와 시설을 비무장지대 안에 평화구역

을 만들어 셜치할 수 있을 젓입니다.

평화구역은 점차 「통일평화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남북각료회의」는 남북의 총리를 공동의장으로 하여 각각 10명 내외의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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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급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안에 인도, 정치·외교, 경제, 군사, 사회·문화분야

등의 상잎위원최를 둘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각료회의」는 남북간의 모든 헌안과 민족문제를 협의조정하고 그 실행

을 보장하되, 구체적으로는 각 )g-P임위원회별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도적으로는 1천만 이산가족의 재결합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치.외교분야에서는 남북간에 정치적 대결샹황을 완화시키고 국제사회에
4

서 민족역량의 쓸모없는 낭비를 막으며 해외동포의 권익은 물론, 민족적 이익

을 함께 신장시킬 것입니다.

경제 및 사회·문화분야에서는 우선 남북사회의 개방과 다각적인 교류·교역

· 협력을 추진하고 민족문화를 함께 창달시켜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동번영의 경제권을 형성하면 남북 모두의 발전을 이루고 민족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군사분야에서는 과도한 군비경젱을 지양하고 무력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

하여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를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헌재의 휴진협정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1 나가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

다.

(중 략)

새 공화국 출범이후 저는 남북간에 화해와 통일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 남북의 정싱-이 서로 만나는 것임을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저는 「남북정상회담」이 가눙한 한 빨리 열러 본격적인 남북협력과 통일의

시대를 열 힌장에 합의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힙-니다.

이 현장에서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본방안, 상호불가침에 관한 사항, 통

일의 骨간단계로서 남북이 언합하는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포팔적인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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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의가 담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루속히 이같은 민족공동체 헌장이 마련되어 온 겨레 앞에 공포되기

를 기대骨니다.

(후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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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군사훈련 문제

%飜1다ai>

O 외교부 성명

· 

(1986. 1. 11)

오늘 조 선반도에서 긴장상 를 완화하고 전쟁의 위험을 막요며 북과 남사

이의 대촤에 보다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짓은 조 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는데서 더욱더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북과 납사이에는 어러 간래의 회담들이 진행되었다.

그것은 분열의 고통을 겪고있는 조 선인민에게 기쁨을 주었으며 이것을 계

기로 진민족범위에서 통일에 대한 열망이 한층 더 높아졌다.

우리는 올해에 조 선에서 긴장상테를 완화하고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추진

시키는데서 보다 큰걸음을 내딛여야 한다고 인정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을해 신년사에서 조 선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헌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를 해졀하기 위하여 우리 공화국과 미국, 남조

선 사이에 3자회담을 하여야 하머 북과 남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최담들을 잘

추진시키고 최고위급최담도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밝히시였다.

지금 조선인민과 세계평화 호인만들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획기적인

새로운 제의를 열렬히 촨영하면서 올해에 조 선반도의 정세가 완화되 대화

에서 좋은 결실을 가져옴으로써 북과 남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대결상태

를 헤소하는데서 전촨이 이루어지기률 크게 기대하고 있다.

북남대화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러면 북과 남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

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무엇보다 먼저 대화상대빙-을 반대하는 대규모적인 군

사연습을 하지 않을데 대한 조치가 시급히 취해저야 한다.

우리는 조 선반도의 정세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서 이미 군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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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위원회를 통하여 조선에서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을 완전히 충지하며 대화가

젼행되는 기간에는 모든 군사연습을 중지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이 현실적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대화상대방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을 하면서 마주앞아 대화를 한다는 것

은 어을리지 않는다.

그것이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호상 불신을 심화시키며 전쟁의 위험을 증

대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오게 되리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지난해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대규모의 팀스피리트 85 합동군사연습을 벌려

놓음으로써 모처럼 마련되였던 북남대화를 오랜 기간 중단시키고 정세를 격

화시켰다. .

이러한 사태가 반복된다면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는 언제가도 완화될 수 없

을 것이며 북과 남의 대화는 또다시 중단되는 불미스러운 결과가 빚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미국와 남조선당국의 무성의한 태도로 . 하여 또다시 남북대화가 중

단되는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대화에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

성하고 건장상태의 격화를 막기 위한 전환적인 대책을 시급히 취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절박하게 나서고 있다고 인정한다. .

조 선만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북과

남사이의 대화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로서

1986년 2월 1일부터 공화국북반부의 전령역에서 큰 규모의 군사연습을 하지

않으며 북남대화가 진행되는 기간 모든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는 이 결정을 내외에 엄숙히 알리면서 미국정부와 낭조선당국이 우리

의 이 발기에 호응하여 1986년 2월 1열부터 남조선의 전지역에서 군사연습을

하지 않을 1 대하여 선포하고 그젓을 실천에 옮길 것을 제의한다.

군사연습은 그것이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조선반도에서 하든 그 주변에

서 하든 다 대화상대방에 위협으로 된다.

우리는 군사연습을 그만둘데 대한 우리의 제안과 관련하여 미국과 남조선

측이 그 어떤 협상을 필요로 한다면 연제나 그에 응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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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한다.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며 북과 남사이의 대화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

할데 대한 우리의 이 제안은 조선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영원에 전적 
'

으로 부합되며 조선반도의 현실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평화애호적인 제안이

다.

이 제안이 실현되먼 조 선에서 북과 납사이의 관계는 현저히 개선되고 조 선

반도에는 평화의 기운이 점차 조성되게 될 것이다.

조 선반도에서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대규모의 군사연습이 중지되면 조 선

민주주의인민공촤국과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것

이며 호상불신을 제거하고 신뢰를 구축하는데서도 좋은 계기를 마련하게 묄

것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서로의

신뢰를 구축하고 화해를 이룩하며 대화를 진전시켜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

을 실현하려는 립장이라면 마땅히 우리의 이번 공명정대하고 평화애호적인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올해는 국제평화의 해이다.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이 평화의 해에 지구상의 모든 곳에서 긴장이 완화

되고 진쟁과 분쟁이 없이 평화롭게 살아나가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이 있을 것

을 원하고 있다.

조선반도는 세계에서 핵전쟁의 위험이 가장 첨예하게 조성되고 있는 곳이

다.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가 완화되고 공고한 평화가 이룩되어야 아세이.와 세

계평화애호인민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세계 모든 평화애호나라 정부들과 인민들

이 조선반도에 조성된 정세에 깊은 주의를 돌리고 조선에서 전쟁위험을 제거

하며 좋은 분위기 속에서 북남대화를 잘 진척시켜 나갈데 대한 우리의 전환

적인 제안이 반드시 실헌되도록 적극 지지협력해 주리라는 화산을 표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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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우리의 평화정책의 중대한 승리

(로동신문, 1992. L 10)

북납고위급회담에서 「븍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 류에 대한 합의

서」가 채택되고 북과 남사이에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합의

를 본데 이어 1월 7일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92년도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

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이것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극도에 이른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유리한 전제를 마련하고 나라의 자주省

과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견결히 수호하기 위하여 우리 당과 국가가 일관하

게 견지하여온 평화애호적인 대내외정책과 그의 실현을 - 위한 전체 조선인민

의 장기적이고도 간고한 투쟁에 의하여 이룩된 중대한 승리이다.

1976년에 시작된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으로 말하면 미국과 남조선당

국자들의 침략과 전쟁정책의 일환으로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예비전쟁,

핵시험 전쟁이다.

우리 인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은 해마다

이 군사연습에 숱한 병력과 현대적인 살인무기들을 투입하여 하늘과 땅, 바다

에서 우리를 공공연히 위협공갈하였으며 최근년간에 와서는 그것을 옹근 하 .

나의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방대한 규모에서 계단식으로 확대하였다.

이 모험적인 군사연습소동으로 하여 모처럼 마런된 여러갈래의 북남대화들

은 중단상태에 t따져들어가고 평화통일의 앞길에는 난관이 조성되였으며 우리

인민의 머리우에는 언제 터질지 모를 핵전쟁의 검은 구름이 가실 날이 없였

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조선에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와 평화통일을 이

룩하려는 일관한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16년 동안이나 「팀스피리트」 합동군

사연습을 그만둘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특히 우리는 조선에서 핵전쟁의 위혐을 제거하기 위한 건설적언 조치로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가입하였으며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위한 획기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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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면서 미국이 핵무기보유국으로서 응당 비핵

국가인 우리 나라를 헥무기로 위협하지 말아야 할 자기의 의무를 리행할 것

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계속 강행하면서 우리에게 헥

위협을 가하였으며 일방적으로 우리에 대한 헥사찰만을 강요하려고 집요하게

책동하였다.

사실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대한 핵사찰문제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의한

의무수헹과 관런되는 문제로뿐 아니라 더 · 나아가서 우리 민족의 운병과 관련

되는 사활적인 문제로 기되었다.

결국 핵사찰문제는 해졍되지 못하고 더욱 복잡한 문제로 번져갔으며 최근

에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이 이를 걸고 우리공화국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겠

다고 핑포를 부리는 엄중한 단게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핵담보협정체결과 핵사찰문제에 대한 우리의 립장온 정정당당한 것이였다.

우리는 핵사찰문제가 공정하게 해결되려먼 남조선에 배비된 미국의 핵무기

가 완전히 철수되고 우리의 평화적 헥시설과 남조선에 있는 미국핵기지에 대

한 사찰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며 핵전쟁연습인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

이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관하게 주장하였다.

우리는 그 누가 압력을 가한다고 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과 같은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우리의 이러한 립장은 전처] 조 선인민과 현실을 공정한 눈으로 보고있는 세

계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드디어 미국은 지금에 와서 전술핵무기의 철수제안을 내놓고 남조신에 실

전배치된 자기의 핵무기존재를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하고 철수하였으며 그토

록 반대하던 동시사찰을 받아들이고 이를 위한 협상제의에 응해나오지 않을

수 但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가 내놓은 비헥지대화 제안의 일부 내용을 수용하어

우리와 비핵촤선언을 합의하여나서는데 이르게 되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에게는 핵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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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협정에 서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우리는 핵담보협정문제의 해결을 위한 환경과 조건이 마련되였기 때문에

이 협정에 서명하고 해당한 절차에 따라 핵사찰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을 확약하고 조션반도의 비핵화에 합의한 지금에

와서 사실상 남조선에 미군이 남아있을 구실이 없게 되었으며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계속할 그 어떤 명분도 세울 수 없게 되었다.

결국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의 중지를 공동으로

발표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은 당연한 귀결로 되는 것이다.
'

이것은 더 나아가서 조 국과 민족,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거 위한

우리전체 인민의 투쟁이 낳은 빛나는 결실로 되는 것이다·.

사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대규모적연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에 자체

의 힘으로 맞서 나간다는 것은 매우 힘겨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으로 여기고 있는 우리 인민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하루이틀도 아니고 매해 멸닿씩 생산에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 많은

인원을 자기 일터에서 떼내여 방어태세를 갖추게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모험적인 군사연습소동으로 하여 우리가 입은 손실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이 큰 것이였다. .

우리 인민은 불굴의 투지로 이를 견디여 내면서 사회주의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지켜 싸웠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이 우리의 「납침위협」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떠들었지만 우리에게는 그 누구를 공격할 능력도 없었으

며 또 그럴 의사도 飯었다.

우리로서는 오로지 평화적인 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체방위만을 하자고

해도 아름찬 것이였다.

지금에 와서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그만두겠

다고 한것은 간고분투하여온 우리의 투쟁이 열매를 맺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우리 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 반사회주의 책동에 맞서 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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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도를 받들어가는 길에서 이룩한 성과에서 커다란 민족적 궁지와 필숭의 신

념을 더욱 깊이 간직하게 되며 우리의 미래를 착신성있게 내다보게 
' 

된다.

물론 오늘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팀스피리트」훈卷의 중지를 발표하였지만

그것은 영원히 그만두겠다고 한것은 아니디-.

또 그들의 본성이 하루하침에 달리·전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지금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 자신이 앞으로 우리에게서 그 무슨 구실을 찾

게 되면 우리를 반데하는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이 게속될 것이라는 인

동도 서슴없이 하고 있는 젓만큼 우리는 숭리에 자반도 취하지 말아야 하며

높은 혁명적 경각성을 가지고 그 어떤 불의의 사테에도 데처할 수 있도록 철

저히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미국은 완화와 화해에로 나가는 세게의 흐름에 맞게 랭전시데의 사고방식

과 힘의 정책을 버려야 하며 납조선당국도 북남합의서를 리행하는데서 성섣 
'

성을 보어야 할 것이디-.

우리 인민은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며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

(「조평통」서기국 보도, 1993. 3. 5)

지금 납조선에서는 「팀스피리트 93」 합동군사연습의 실동단계를 앞듀고 미

국과 닙-조선통치배들의 북침핵전젱준비가 본격적으로 추젼되고 있다.

외신보도들에 의하면 미제는 「팀스피리트 93」 전毛연습에 괌도의 앤더슨기

지에 있는 초음속대형전략폭격기 「비-1비J 3뎨와 군산기지를 거점으로 「에

프-117에이」 스텔스폭격기 4데를 침-가시컨다고 한다.
「팀스피리트,, 전쟁연습에 처음으로 투입되는 「비-1비」 전략폭격기는 핵폭

탄투하를 사명으로 하고 있는 최신형공격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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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이런 군용기의 투입은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이 「팀스괴리트」 합동군사연

습을 실전으로 이행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전쟁초기단계에 공화국

북반부의 전략적 목표를 타격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미제와 남조선로전광들의 핵전쟁 도발흉계는 이미 「팀스피리트 93」 합동군

사연습의 전개단계인 2월초부터 로골적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17일부터 25일사이에만 하여도 미제는 미국본토와 일본의 요꼬

다, 이와구니, 오끼나와를 비롯한 태평양지역 군사기지들로부터 미군의 핵적

재 전平폭격기와 수직리착륙 추격습격기들을 남조선의 군산기지와 작전지역

들에 이동배치하였으며 지난 2월 28일에는 초대형 핵항공모함 
「인디펜던스」

호와 유도미싸일순양함 
「방커 힐」 호를 「팀스피리트 93」 전쟁연습에 참가시

키기 위하여 일본 나가사끼현의 사세보항에 입항시켰다.

이번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의 엄중성은 지난 시기와는 달리 병력과

군사장비를 수송하는 전개단계에서부터 모험적인 각종 북침전쟁연습소동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미제는 지난 2월 한달동안에만도 수많은 각종 전투기들을 외연도, 안면도,

려주, 평창, 공주 등지에 출동시켜 남조선괴뢰 공군비행대들과의 합동밑에 우

리를 기습선제타격하기 위한 도발적인 공중련합작전연습을 감행하였다. .

한편 미제의 비호밑에 남조선당국자들도 2월.24일 전선중부에서 「팀스피리

트 93」 합동군사연습의 성공을 위한 「도하작젼시범」이라는 불장난을 벌린데

이어 2월 26일에는 과주군 백런리, 련천군 적거리, 남조선 강원도 철원군 지

경리에 괴뢰군 대구경포집단들을 내몰아 비무장지대 린접지역들에 100여발의

포탄을 마구 퍼부었으며 양구군 건솔리부근의 전투진지를 차지한 괴뢰군무장

악당들은 우리의 면전에서 수백발의 대구경기관총과 자동소총 사격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미제는 도발적인 북침전쟁연습을 벌리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공화국북반부

전반적 지역에 대한 공중정탐행위도 집중적으로 감행하고 있다.

지난 2월 17일부터 27일사이에 미제는 륙군전술정찰기들과 
「유-2」 고 공전

략정찰기들을 포함한 각종 정찰기들을 군사분계선 린접 전연지대상공에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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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공화국북반부 전반적 지억에 대한 공중촬영과 전자정삳 행위를 감행하

였다.

미제가 2월 한달동안에 어러가지 기종의 정찰기들을 내몰아 공화국북반부

에 대한 공중정탐헹위를 감헹한 項수는 무려 1990여차에 딜'한다.

이 모든 것은 미재가 r 팀스피리트 93」 합동군사연습의 전개단계에 들어가

서는 불의에 실전으로 이행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핵전1을 인으킬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매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다.

그러나 미제와 남조신통치배들이 핵전겡을 일으키는 것으로 우리 인민을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먼 그것은 오산이다.

만일 침략자들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갑히 새 전쟁의 불집을 터뜨린다

먼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사수하는 총대가 되고 폭

탄이 되어 침략자들에게 단호한 징벌을 가하고 우리식사최주의 제도를 끝까

지 지킬 젓이다.

미국과 남조선통치배들은 우리의 경고를 명심하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o 북한 외교부 대변인, 「포커스렌즈」 훈련 관련 성명

(1992. 8. 29)

지급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은 남조선에서 도 발적인 「을지 포커스唯즈」 합

동군사연습을 벌리고 있다.

이번 군사연습에는 미국본토병력 4,000여명을 포함하여 남조신주둔 미군

등 1만 4,000여명이 참가하게 되며 만전쟁에서 사용되었던 r 패트리오트」 미싸

일과 「에프-117」 스텔스전平폭격기, 공중조기경보기 등 최신예공격무기들이

새로 많이 투입되었다고 한다.
「을지 포커스巷즈」 합동군사언습은 지난 시기 남조선에서 해마다 진행하던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과 마찬가지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기 위한 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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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군사행동으로서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바라는 전체 조선)민01] 대한 엄

중한-도전으로 된다.

오늘 국제관계에서 동서사이의 랭전구조가 허물어지고 동북아세아지역 나

라들이 화해를 바라고 있는 때에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이 남조선에서 대규

모 적인 「을지 포커스렌즈」 管동군사연습을 한사코 벌리는 것은 조선반도에서

의 평화와 완화과정을 막고 전진하는 북남대화에 제동을 걸기 위한 계획적인

건장격화책동이다.

지금 「조선반도의 북남사이%l]는 화해와 불가침, 협력, 교 류에 관한 합의서」

와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채택, 발효된데 뒤이어 그 리행을 위한 대화

와 협상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8·15를 계기로 . 제3차 범민족대회와

제2차 북남 해외동포 청년학생 통일대축전이 성황리에 진행되여 완화와 통일

기운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조선반도의 정세가 완화에로 좋게 발전하고 있는데

대하여 환영을 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은 완화와 통일지향에 역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졍, 북남대화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는 대규모적인 군

사연습소동을 또다시 벌리고 있다. .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의 이와 같은 행동은 r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 류에 관한 합의서」의 정신에도 완전히 위반된다.

더우기 북과 남사이에 합의서의 리행을 위한 부분별 공동위원회들이 발족

되여 오래지 않아 자기 사업을 시작하게 되논 때에 대화상대방을 반대하는

큰 규모의 군사연습을 벌려야 할 그 어떤 명분이란 있을 수 없으며 그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것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에게 조선반도의 평화와 남북대화에 대한 의

지가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이 힘으로 그 누구를 . 위협하여 거기에서 그 무엇을

얻어보려고 한다면 그것은 심히 잘못된 생각이다.

미국이 진실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면 불신과 대결이 가장 첨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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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선반도에서도 화해와 완화의 걸음을 내디더야 하며 북남대화와 통일과정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외세에 추종하여 북남합의서의 리행에 제동을 거는 것과

같은 자주성이 없는 헹동을 더는 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은 화해와 완화에로 나가는 오늘의 세계적 흐름에

맞게 분별있게 처신해야 할 것이다.

o 「조偏봉」 대변인 성명

(2993. 8. 10)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조 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데단결 10대 강

령」을 괸·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 있으며 제4차 범민족대회를 성공

적으로 개최하여 90년대 통일을 기어이 이룩하려는 불타는 멸의에 충만되여

있다.

그러나 단합과 통일로 향한 민족의 이 도도한 흐름을 외면하고 있는 남조

선당국자들은 외세와 공모결탁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극히 무모한 핵전쟁의

길로 나서고 있다.

지난 8월 5일 미국과 남조선통치배들은 미태평양사령부에서 열린 「년례안

보협의회의 정책검見위원회 회의」라는데서 우리를 반대하는 모헙적연 「팀스

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래년에도 감헹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어 6일에는 오

는 17일부터 31원까지 「을지 포커스唯즈」 훈련을 벌릴 것이라고 하였다,

오늘 더욱 많은 해내외동포들이 「조 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을 지지환영하고 제4차 범민족대회를 계기로 민족대단결파 평화통일 기운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가고 있는 때에 남조선당국자들이 외세와 야합하여 핵

전쟁언습을 또다시 감행하려는 것은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격화에로 몰아가

는 매우 위험한 불장난으旦서 이것은 온 민족의 평화외- 통일 념원에 대한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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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도전이다.

더욱이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와 「핵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자고 제의해

놓고 다른 한편으로 대화상대방을 위협하는 핵전쟁연습소동을 벌리려는 것은

그 들의 대화제의의 기만성을 드 러내 보이고 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검은 구

름을 몰아오는 남조선당국의 책동을 민족적 단합과 통일에 대한 온 겨레의

열망에 도전하는 용납 못할 반민족적 범죄행위로, 우리 공화국을 공격하기 위

한 로골적인 핵전쟁 도발소동으로 락인하면서 이를 단호히 규탄한다.

이번에 남조 통치배들이 외세와 공모하여 핵전쟁연습계획을 발표한 것은

그들이야말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할데 대한 북남합의도 헌신짝처럼
' 

내던지는 배신자들이며 동족사이의 대결과 분렬을 추구하는 반민족적인 집단

이라는 젓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준다.

남조선에서는 현 정권이 「문민」의 간판을 쓰고 발족된 후 오늘까지 그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우리를 반대하는 도발적인 각종 전쟁연습이 감행되여 왔

다.

그 들은 온 겨레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한결같은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적인 북침핵전쟁연습연 「팀스피리트 93」 합동군사연습과 「93제병합동 -

시범」훈련, 
「93을지」전쟁연습을 비롯하여 각종 

.

유명무명의 전쟁연습을 남조선

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매일과 같이 광란적으로 별려 왔다.

특히 남조선통치배들은 우리와 미국사이에 회담이 진척되고 공동성명이 발

표된데 대하여 매우 못마땅해 하고 불안초조해 하면서 우리에게 그 무슨 국

제적인 제재와 압력을 가해 줄 것을 애걸하며 동분서주하는 한편 북남관계를

악화시키기 위한 비렬한 도발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여受다.

모든 사실은 제4차 범민족대회의 서울개최를 총칼로 막아나서며 겨레의 평

화통일념원에 핵전쟁연습소동으로 대답해나서는 남조선의 헌 정권이야말로

선행한 군부 파是독재 정권과 조금도 다를바 없는 전쟁과 분렬주의 정권이라

는 젓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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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결과 전쟁을 통하여 얻을 것이란 자멸의 길뿐이다,

남조선통치배들은 민족에게 헤아릴 수 似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게 될 무

모한 핵전쟁도1杜책동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만일 남조신당국이 우리의 옹당한 겅고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핵전쟁의 길

로 나간다면 그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임을 지게 될 것이다.

미국은 조 선반도에서 다시금 우리를 반대하는 핵전쟁언습을 벌리는 젓이

조미공동성명의 리념을 췌손하며 금후 조 미회담의 진전과 핵문제해걸애도 좋

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대하여 A]사숙고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민족$] 촤헤와 단합을 바라는 통일을 념원하는 7천만 겨레가 전민

족대단졀 10대강령의 기치밑에 하나로 굳게 뭉쳐 미국과 남조선통치배들의

범죄적인 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90년대 통일을 위하여 계속 힘차게 平

쟁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

G 북한 오1교부 대변인 담화발표

(1995. 4. 19)

최근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 14알 미국방성은 4월말부터 5월중순까지 남조선에서

미군과 남조선 괴뢰들이 합동군사연습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 무슨 조선반도 유사시에 대처하어 해외로부터 파건되는 증원군과의 통
w

합작전수행을 위한 이번 연습에는 남조선 주둔 미군과 괴뢰군, 그리고 해외주

둔 미군까지 $함하여 수많은 병력과 최신형 군사장비까지 동원된다고 한다.

미국이 우리를 반대하여 새로운 합동군사연습을 또다시 벌여놓으려 하는

것은 대화일방인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모독이고 조·미기본합의문에

데한 난폭한 위반이며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언습의 제관으로써 우리의 새로운

평화보장체게수립 제안에 대한 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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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임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응당한 대응조치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조·미기본합의문이 발표된 이후에도 미국은 남조선에 무력을 계속 증강하

면서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적 압력과 위협을 체계적으로 증대시켜 受다.

지난 3월에만 하여도 미국은 악명높은 항공모함 인디펜던스호를 비롯한 방

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제주도 근해에서 남조선 해군과 대규모적인 합동군사

연습을 벌였다.

최근에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5개의 항공모함전단을

비롯하여 대규모의 미군무력을 신속히 투입하기 위한 「한·미연骨방위계획」이

라는 위험한 반공화국 전쟁계획까지 작성해 놓았으며 얼마 전에는 우리의 핵

시설들에 대한 선제타격과 전면전쟁을 예견하여 지난해에 짜놓았던 작전계획

까지 신문지상에 공개하였다.

헌 시점에서 우리가 무심히 대할 수 없는 것은 합의문이행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부당한 주장으로 조·미 쌍방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때에 미국이 무슨

목적으로 이러한 전쟁소동을 벌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1993년 6필에 채택된 뉴욕 공동성명과 지난해 8월에 발표된 제네바합의성 .

명, 그리고 10월 조·미기본합의문에 관통되어 있는 기본정신은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그만둔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은 응당 우리를 반대하여 이미 해오던 모

든 군사행동들을 중지兎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오히려 합의문 채택이후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적 책동을 더

욱 노골화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고립 · 압살하려는 미국의 본섬에는 변함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지금 미국이 경수로형 문제와 관련하여 있지도 않는 남조선형 경수로를 고

집하면서 남조선을 한사코 경수로 제공에 끌어들이려 하는 것도 이러한 본심

과 연결시켜 보지 않을 수 飯다.

미국이 그 무슨 유엔에 의한 제재설을 운운하면서 강요해오던 부당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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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군사적 무력까지 동원하여 실현해 보려고 우리에게 압력과 위협을 가하는

데는 기본합의문에 기초하여 핵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남조선을 끼

고 우리에 대한 압살기도를 추구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는 것이 명백

하다.

남조선형 경수로를 w-아들일 수 없다는 우리의 임장은 바로 이러한 심각한

문제로부터 출발한 것이며 이것은 천만번 정당한 입장이다,

미국이 남조선을 내세워 우리를 녹여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실로

어리석은 밍·상에 지나지 않으며 싣패를 먼치 못할 것이다.

만일 미국이 조·미기본합의문에서 공약한 대로 우리와의 관계개선에로 나

아갈 의지가 없다면 우리 역시 그에 대한 기대를 가질 펄요가 없게 될 것이

며 다만 우리의 자립적 핵동력공업을 동결할 데 대한 보상을 밤으면 될 것이

다.

오늘 조 선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엄중한 정세는 조·미사이에 적대적 교전관

계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평화반도에서 평화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 

급선

무로 해결하여야 할 근본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경수로 제공을 비롯하어 기본管의문의 이햄도 결국은 이 문제의 해결여하

에 따라 결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문제해결의 기본방도인 조선반도에서의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

립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 나아갈 것이며 이를 반대하는 적들

의 도전에 대해서는 응당한 조치를 취해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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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圈1측>

o 국무善리 대북성명문

(1984. 3. 10)

본인은 북한 정무원총리에게 보 2월 10일자 편지에서 「남북한당국 최고

책임자회담」과 「각료급회담」 등 남북한 당사자회담을 열고자 촉구한 바 있습

니다.

그러나 북한측은 지난 3월 7일 보내온 회답에서 우리 민족이 갈망하는 남

북한 직접대화에 등을 돌린 채 주한미군철수 등 30여년 동안 반복해 온 낡아

빠진 주장들 만을 되풀이 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측의 답신은 이산가족을 비롯한 남북한 동포들 간의 서신교환과

상호방문을 하루속히 실현시키자는 본인의 제안에 대해서 한마디의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북한측은 온 민족이 분격하고 전세계가 규탄하고 있는 「버마」암살

폭발 만행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라는 우리측의 요구마저 묵살하

였습니다. 
'

「버마」암살폭발사건이 결코 용서할 수 엾는 잔악무도한 반민족적 도발이었

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측은 민족의 화합과 평화통일을 바라는 마음에서 은인

자중하면서 북한측에게 「버마」사건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兎던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이 그 들의 회담제의에 대한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였습니다.

남북한 당사자 대화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대화를 위한 우리측의 최소한의

요구마저 외면한 북한측의 불성실한 태도는 북한이 대화를 통한 남북한 관계

개선과 통일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전혀 성의가 없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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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볼 때 북한측이 r 버마」암살폭발만행과 때를 맞추어 내놓은 이른바
「3자회담」제안은 남북한간의 현안문제를 대화로 풀어 나가겠다는 생각에서

나온것이 아니라 그 들의 폭력노선을 은폐하러는 위장술책임이 더욱 명백해졌

습니다.

북한측은 이번 서한에서 국군통수권을 시비하고 주한미군철수를 요구하면

서 납북한 당시-자회담에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억지주장을 들

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국가원수가 엄연허 행사하고 있는 국군통수권에 데하여 왈가왈부

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에 대한 모독이며 사실을 왜곡한 망발입니다.

북한측은 한반도 긴장조성의 책임이 주한미군과 우리측에게 있다고 강변하

고 있으나 한반도 긴장조성의 근본원인은 「버마」암살폭발만헹에서 드러난 바

와 같이 북한측이 데남적화통일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력도

발을 계속하고 있는 데 았습니다.

주한미군으로 말하면, 북한의 6·25 남힘이 없었더라면 1949년에 칠수循던

미군이 다시 한반도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북한이 휴진후에도 재남침 기도를 버리지 않은 채 군사력을 계속 증강하면

서 1968년 1월에는 무장특공대를 침투시커 청와대 습격을 기도兎고, 남북대

화가 진행되던 70년대 초부터는 휴전선 일대에 남침용 땅굴을 파내려 왔으며

작년 )0월에는 「버마」암살폭함만행을 자헹하는 등 폭력과 무력도발을 계속해

온 것은 진 세계가 알고 있는 일입니다.

주한미군은 이같은 북의 남침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유지할

목적으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어 주둔하고 있는 것이므로 추한미군

문제는 한·미간의 쌍무적 협정사안이머 북한측이 간섭할 성격의 것이 아닙니

다.

북한측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기에 앞서 무력통일의 기도를 포기하고

남북대화에 호응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북한측온 우리측이 분제를 해결할 권한이 없다는 구실을 내세워 남북한 직

접대화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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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북한축은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에서 합의한 통일문제의 자주

적 해결원칙에 따라 우리측이 제의한 남북조절위원회 회의와 7971년부터

1977년까지 계속된 남북적십자 회담에는 왜 응했으며, 또한 1980년 2월부터

8월까지 열차례에 걸쳐 진행된 남북한 총리회담을 위한 실무대표접촉에는 무

슨 목적으로 참석하였었는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제와서 북한측이 남북한 당사자회담을 반대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통일문제에 대한 민족자결과 남북한 당사자 해결원칙을

스스로 부인하는 자가당착의 태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는, 너무나 많이 쌓여 있

습니다. .

혈육과 헤어진 아픔을 안고 샬아가는 이산가족의 고 통, 모든 분야에서의 단

절, 날로 심화되고 있는 불신과 반목, 첨예화된 군사적 대치상태 등은 더 이

상 방치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

문에 남북한 당사자가 한자리에 모여 이마를 맞대고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합

니다.

통일문제는 지금과 같은 대결과 불신의 관계속에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으

며 민족자결과 화합의 바탕위에서 남북한 당사자가 대화를 갖고 상호이해와

신뢰를 회복해 나갈때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으나 민족자결정신과 평화에 대한 신념

을 갖고 노력한다면 남북한 겨레가 스스로 화합하고 통얼을 하지 못할 이유

가 없습니다.

북한측이 평화통일을 말하면서도 납북한이 접촉하는 것조차 거부한다면 그 들

이 어떠한 대화를 제의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신뢰성이 없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한이 한자리에 마주 앉

아야 합니다.

북한측은 해외에서까지 우리의 국가원수를 시해할 의도로 야만적 테러행위

를 저지른 데 대하여 하루속히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고 「남북한당국 최고

책임자회담」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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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것이 당장 어렵다면 「남북한 각료급회담」에 동의해야 할 것입니다.
된

님·북한 당사자간 회담이 진행되면 한반도 문제와 관련이 있는 관계국들이

참여하는 회담도 개최팅·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은 북한측이 민족의 염원을 더이상 거역하지 말고 성실한 자세를 가지

고 납북한 당사자간의 대화에 호웅해 오기를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O 우리측 분야憲 회담 수석대표, 북측성명 반박 대북 합동성명

(1986, 1. 20)

지금 납북의 온 겨레는 작년 한 해 동안 진宅되어 온 여러 장래의 남북대

화가 새해에는 더욱 잘 진전되어 훌륭한 얼매를 거두고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남북한 관계의 개선에 새로운 장이 열리기를 고대하고 있다.
된

특히 작넌 9월에 있었던 역사적인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의

교 환사업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납북이산가족들과 온 겨레는 올해

에도 회담이 잘 진전되어 커다란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납북경 회담에서도 지난 한 해 동안 상호 진지한 토의를 진행해 온

남북간의 물자교류 및 경제협력사업 추진과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최 구성에

관한 합의서가 하루속히 채택되어 물자교류와 경제협력이 구체적으로 실헌되

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상촹에서 북한측은 1월 20일 남북회담 대표단 명의의 공동성명,이라는
된

것을 방송을 통해 발표하고 우리측의 관례적인 군사훈련을 핑계삼아 1월 22

일에 개최하기2 합의한 제6차 남북경제회담을 비롯하여 2월 18일7 예정毛

남북국회회담 제3차 에비접촉과 2월 26일로 예정된 제11차 남북적십자회담을

일방적으로 언기한다고 발표하었다.

우리 대표단은 북한측의 이와 같은 부당한 대촤중단 처사에 대하여 온 겨

레외. 함께 실망을 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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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측의 「팀스피리트」 훈련은 방어를 목적으로

한 평화유지 훈련이며, 과거 10넌 동안에 걸쳐 계속 실시되어 온 연례적인 것

으로서, 올해에도 있을 것임이 세 갈래의 남북회담에 대한 쌍방간의 일자합의

가 이루어질 때에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다.

군사훈련으로 말하면 이는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면 세계 어느나라

이건 간에 당연히 실시하는 것이 상식이며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군대가 있

다면 오히려 그것이 비정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그러한 군사훈련을 비밀리에 하는가 공개적으로 하는가, 공격적언가

방어적인가에 있으며 이에 따라 정세를 긴장시키는가 또는 상대방을 위협하
)

는 것인가에 있는 젓이다.

우리측의 이 군사훈런이 북한측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측이

북한측에게 그 실시내용과 훈련기간을 과거 여러차례에 걸쳐 정식으로 사전

통보해 왔으며 또한 참관까지도 초청해 왔다는 사실에서 입증되고 있다.

북한측은 지난해만 해도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연대급 및 사단급 군사훈련

을 실시하고 북한 전지역에 걸친 대규모의 각 병과 군대가 참가하는 군사훈

련을 실시하면서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거나 우리측에 통보해 온 사실 -

이 엾다. .

북한측의 군사훈련이 이처럼 비밀리에 실시되고 있는 점과 비무장지대 일

대에 공격적인 무력을 증강하고 있는 바로 그 점이 우리측으로 하여금 만일

의 사태에 대비하는 방어적 군사훈련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우리는 북한측이 관례적인 군사훈련에 대해 시

비하면서 예정된 회담을 거부하는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

며 대화앞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 성하는 것이라고 밖에 보지 않을 수 없다.

남북은 과거 쌍방의 군사훈련이 실시되는 기간중에도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실무대표접촉 등 여러차례의 회담을 가진 바 있으며, 가까운 여]로는 「팀스피

리트」 훈련이 진행 중인 1984년 4월초 남북체육회담을 시작할 때에도 북한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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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를 회담과 관련시켜 시비하지 않았다.

북한측이 진정으로 남북대화를 성의있 진행할 의사를 갖고 있다면 이치

에 맞지않는 구실을 핑게삼아 회담개최에 불옹할 것이 아q라 쌍방간에 합의 
'

된 사항부터 먼저 잘 준수해 L]-가야 할 것이다,

북한측의 일방적인 최담언기와 합의사항 위반행위는 결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과거에도 여러번 되풀이 해 온 상투적인 수법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

실이다.

북한측은 재작년 71월 23일 판문점 총격사건을 도발하고서도 그 책임이 마

치 우리측에 있는 것처렴 사실을 왜곡하면서 예정된 남북경제회담을 유산시

켰을 뿐 아니라 작년초에는 우리측의 연례적인 군사훈련을 비난하면서 이미

, 날짜까지 합의된 경제회담과 적십자회답의 개최를 거부한 바 있다.

남북간의 건장상태는 북한측의 주장처럼 우리측의 군사훈련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L1라, 40년간의 분단상태에서 누적된 상호불신과 적대관계외 결

파이다.

남북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간에 신의를 가

지고 신뢰를 축적하는 일이며 그것은 兮방간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하는 대촤자세를 갖는 데서부터 구헌되어야 한다.

북한측이 진정으로 남북간의 건장완화와 통일을 원한다면, 「팀스피리트」 훈

런을 구실로 대화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호응해 나옴

으로써 납북간의 신뢰구축에 성의를 다헤야 할 것이다. ,

우리는 이와 같은 입장에서 이미 쌍방이 합의하고 온 겨레앞에 엄숙히 약

속한 모든 회담을 예정대로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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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사문제 관련 합의서

가, 기본합의서

O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함의서

(1992년 2월 19일 발효)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

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 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져 대결

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 

침략과 충돌을 막고

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읍 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

익과 번영을 도모 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셩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 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

이 합의하였다.

I

제1장 남북화해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납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오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대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

협정을 준수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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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존업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략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후 3개

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룰 설치·운영한다.

제 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

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파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2장 남북물가칭

제 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

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

로 해결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

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

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파 보 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서·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회에서는 데규

모 부데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

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싱·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

한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

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엉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

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 을 협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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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남북교류·習력

제15조 남과 북은 맨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헝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학·예술, 보간,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

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분야에서 교 류와 협력

을 실시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毛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잔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

· 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a

대외에 공동요로 잔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겅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 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헙력공

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

교 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

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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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수정 및 발효

제24&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 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힐. 13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 대 표 단 단 장

대 한 민 국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무총 리 정 원 식 정무원총리 연형묵

나. 남북 물가칭 부'속합의서

o 「남북사이의 화해와 營가循 및 교류·側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督가劃」의
된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년 9월 17일 발효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

2장 남북불가침」의 이헹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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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무력불사용

제1조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일대를 포 함하여 자기측 관할구역밖에 있는 상대

방의 인원과 물자, 차량, 선박, 함정, 비행기 등에 대하여 총격, 포 격, 폭격,

습격, 파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무력사용행위를 금지하며 상대방에 대하

여 피해를 주는 일체 무력도발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조 남과 북은 무력으로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라도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남과 북은 어떠

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 관할구역에 정규무력이나 비정규무력을 침엽
'

시키지 曾는다.

제8조 남과 북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남북사이에 오가는 상대방의 인원과 물

자, 수송 수단들을 공격, 모의공격하거나 그 진로를 방해하는 일체 적대행

위를 하지 않는다.

이 밖에 남과 북은 북측이 제기한 군사분계선 일대에 무력을 증강하지 曾

는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활동을 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의 영해·영공을

봉쇄하지 않는 문제와 남측이 제기한 서울지역과 평양지역의 안전보장문제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계속 협의한다.

제2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계획적이라고 인정되는 무력침공 정후를 발견하였

을 경우 즉시 상대측에 경고하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것이 무력충

돌로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전대책을 세운다.

남과 북은 쌍방의 오 해나 오인, 실수 또는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우발적

무력충돌이나 우발적 침범 가능성을 발毛하였을 경우 쌍방이 합의한 신호

- 223-



규정에 따라 상대측에 즉시 통보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대책을 세운

다.

제5조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의 무력집단이나 개별적인 인원과 차량, 선박, 함

정, 비행기 등이 자연재해나 항로미실파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대측 관

항구역올 침범하였을 경우 침범측은 상대측에 그 사유와 적대의사가 없음

을 즉시 알리고 상대측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상대측은 그 를 긴급 확입한

후 그의 데피를 보장하고 빠른 시일안에. 돌려보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돌려보내는 기간은 1개월이내로 하며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제6조 남과 북사이에 우발적인 침범이나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같은 분쟁문제

가 발 하였을 경우 쌍방의 군사당국자는 즉각 자기측 무장집단의 적대행

위를 중지시키고 군사직통전화를 비롯한 빠른 수단과 방법으로 상대측 군

사 당국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7조 남과 북은 군사분야의 모든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쌍방 군사 국자

가 합의하는 기구를 통하여 협의해결한다.

제 8조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이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이 합의서를 위

반하는 경우 공동조사를 하여야 하며 위반사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재

발방지대책을 강구한다.

제3장 불가첨 경계선 및 구역

제 9 조 남과 북의 지상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

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씽-방이 관할하여 온 구억으로 한다.

제10조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

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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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남과 북의 공중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지상 및 해상불가침 경계선과

관할구역의 상공으로 한다.

제4장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

제12조 남과 북은 우발적 무력충돌과 확대롤 방지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장

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 사이에 군사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3조 군사직통전화의 운영은 쌍방이 합의하는 통신수단으로 문서통신을 하

는 방법 또는 전화문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 군사당

국자들이 직접 통화할 수 있다.

제14조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과 콴련하여 제기되는 기술실무적 문제들은

이 합의서가 발효된 후 빠른 시일안에 남북 각기 5명으로 구성되는 통샌실

무자접촉에서 협의 해결한다.

제15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후 50일 이내에 군사직통전화를 개통한다.

제5장 협의·o[행기구
J

제16조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남북합의서 제12조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

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2조에 따르는 임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제17조 남북군사분과위원회는 불가침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

소하기 위하여 더 필요하다고 서로 합의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협의하고 구

체적인 대책을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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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수정 및 발효

제18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19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 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9월 1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대 표 단 단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무총 리 정 원 식 정무웬총리 연형묵

다. 남叫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

O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년 5월 7일 발효

남과 북은 「납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 류·협력에 관한 합의서A에 따

라 남북사이의 불가침을 이행·보장하고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하기 위하어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이하 
"

군사공동위

원회"라고 한다)를 다음파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군사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T 군사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멍,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卷 군사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차관급(부부장급)이상으로 하머 부위원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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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하게 한다.

倦 쌍방은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원을 교 체할 경우 사전에 이를 상대측에 통

보한다.

粉 수행원은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卷 쌍방은 군사공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

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조 군사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m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보장을 위한 구체적 설천대책을 협의한다,

借 불가침의 이형과 준수 및 보장을 위한 구체적 실천대책을 협의한데 따

라 필요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실천한다.
)

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합의사항을 실천한다.

T 위에서 합의한 사항의 실천을 확인·감득한다.

제8조 군사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오로 하며 필요

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倦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과 서울·평양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

장소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卷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卷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

에 따라 공개로 할 수도 있다.

卷 군사공동위일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像 군사공동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

여 정한다.

제4조 군사공동위원회 회의에서의 합의사항은 쌍방 공동위원장이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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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는 중요한 문건은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며하고

각기 발효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 관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

다. 
'

싣무협의회에서의 합의문건을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

발효시키는 경우 그것을 군사공동위원회 회의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 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r

1992년 5월 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 대 표 단 단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파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정무원총리 연형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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